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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개요

•유네스코 대학생 기후변화 프런티어 소개

•참가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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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프로그램 개요

유네스코 대학생 기후변화 프런티어 소개

	

‘유네스코	대학생	기후변화	프런티어’란?	

유네스코 대학생 기후변화 프런티어는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한국에너지공단이 함께 마련한 대학(원)생 

기후변화 역량 증진 프로그램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학습과 현장 활동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에 필요한 역

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기후변화	프런티어는	어떤	활동을	하나요?

• 기후변화 전반에 대해 배우는 기후변화 워크숍

• 기후변화 대응 현장 방문

• 팀별 자체 활동

• 기후변화 대응 방안 보고서 작성

이 가운데 프런티어 학생들이 자신들이 작성한 활동계획에 따라 팀별로 연구활동을 진행하고, 기후변화 

대응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 정부와 산업계의 기후변화 대응방안을 검토해서 보완점

을 제시하거나, 창의력을 발휘하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제도나 방법을 기업에 제안합니다 .

 

프런티어	프로그램의	특징은?

• 첫째는 강의식 배움과 자기 주도식 현장 조사를 병행한다는 점입니다 .

•  둘째는 기후변화에 대한 융·복합 교육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 다양한 전공을 지닌 참가자들이 참

여하면서 과학·공학 분야 학생들은 기후변화의 경영·제도·윤리적 측면을, 인문사회과학 분야 학생들은 

기후변화의 과학기술적 현실을 이해할 기회를 얻게 되고 다양한 접근법을 배우는 기회가 됩니다 . 

기후변화	프런티어의	의의라면?	

대학생들 가운데에는 평소 개인적으로든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든 기후변화에 대해 생각하고 실천하는 학

생들이 꽤 있지만, 학생들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 프런티어 프로그램은 이처럼 학생들 스

스로 하기에 벅찬 일들을 돕는 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 그래서 학생들이 다양한 전문가들의 강의를 듣거나 

현장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또 참가자들과 기후변화 분야의 전문가들을 연결시켜 주는 일

을 하기도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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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방법은?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5월 초에 4명 팀 단위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 서류, 면접 심사를 거쳐 선발된 프런티

어 참가자는 이후 발대식, 현장학습, 팀별 활동, 활동보고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였습니다 .

왜	이름을	프런티어라고	하는지?

기후변화의 새로운 영역을 연다는 취지를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 일반적으로 ‘프런티어’라는 말은 서부로 

가는 길을 연 이들인 미국인의 개척정신과 모험심뿐만 아니라, 초창기 미국인의 서부로의 폭주로 인해 고

통 받은 인디언 등 토착민들의 희생의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 그래서 프런티어 사업 명칭에는 ‘윤리적’ 또

는 ‘사회적’이라는 수식어도 담겨 있습니다 .

로고의	의미는?

영어 알파벳 C 두 개가 겹쳐있는 것은, CLIMATE CHANGE의 머릿글자를 가리킵니다 . 구멍에 끼워진 열

쇠는 전 지구적 문제인 기후변화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풀어보겠다는 의지를 나타냅니다 . 열쇠의 홈을 시

계방향으로 90도 회전하면 프런티어(FRONTIER)의 머릿글자인 알파벳 F가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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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 소개

팀 이름 학교 학과

가그린

최윤아 강릉원주대학교 해양자원육성학과

손진규 안양대학교 해양바이오시스템공학과

백주욱 부경대학교 해양학과

이승준 한국해양대학교 해양환경학과 

바다로

최장근 부산대 대학원 복합원격탐사

김덕수 부산대학교 해양학과

하해준 부산대학교 해양학과

배덕원 부산대학교 해양학과

드림벨트

조연경 한림대학교 환경생명공학과

나혜연 홍익대학교 건설도시공학부

이지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기계시스템디자인공학과

최혜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기계시스템디자인공학과

크레센도

추상원 성결대학교 지역사회학과

김수경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연해령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과

정현영 경희대학교 글로벌커뮤니케이션공학부

변천사

김재현 경북대학교 전기공학과

임채은 경희대학교 경제학과

표세진 단국대학교 에너지공학과

김진현 상지대학교 신자원공학과

에코배터리

이우람 아주대학교 경제학과

김준용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기계시스템디자인공학부

박건준 아주대학교 응용화학생명공학과

정경민 아주대학교 경영학과

기적

손은애 인하대학교 심리학과

조호연 인하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김여름 덕성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안   솔 덕성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폐지구함

문장환 서울시립대학교 환경공학부

이경일 고려대학교 환경생태공학부

류길소 단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정유진 고려대학교 환경생태공학부

IPCC+4

이은솔 삼육대학교 경영정보학과

최정락 삼육대학교 화학과

김민경 삼육대학교 영미어문학과

함세봉 삼육대학교 영어커뮤니케이션학과 

한정판

이한나 덕성여자대학교 심리학과

한지혜 덕성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시현 덕성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황남희 덕성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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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내용

•참가자 선발 및 사전학습

•발대식 및 워크숍

•참가자 팀별 활동

•현장견학

•활동보고회

제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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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프로그램 내용

참가자 선발 및 사전학습

	

■ 대학생	기후변화	프런티어	참가자	선발

• 모집	기간	: 5 . 1 .(금) ~ 5 . 17 .(일)

• 대								상	: 대학(원)생 10개 팀(40명), 팀 단위 선발

• 선발	방법	:	 기후변화 활동 경력, 기후변화 대응 방안 제안 등을 담은 신청서 접수, 서류 전형 후 면접 심 

 사로 최종 선발

■ 제2기	참가자	사전	학습

• 기								간	:	6 . 3 .(수) ~ 6 . 21 .(일)

•	대								상	: 대학(원)생 10개 팀(40명)

• 학습	방법	: 활동계획서 준비 및 제출

■	최종	선발팀:	10개	팀(21개	대학	40명)

   1 .  가그린(강릉원주대, 안양대, 부경대, 한국해양대 연합팀)

   2 .  바다로(부산대)

   3 .  드림벨트(서울과학기술대, 홍익대, 한림대 연합팀)

   4 .  크레센도(성결대, 중앙대, 숙명여대, 경희대 연합팀)

   5 .  변천사(경북대, 경희대, 단국대, 상지대 연합팀)

   6 .  에코배터리(아주대, 서울 과학기술대 연합팀)

   7 .  기적(인하대, 중앙대 연합팀)

   8 .  폐지구함(서울시립대, 고려대, 단국대 연합팀)

   9 .  IPCC+4(삼육대)

 10 .  한정판(덕성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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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대식 및 워크숍

■ 발대식	및	기후변화	워크숍	개최

• 일							시	:   6 . 25 .(목) 오전 9시 ~ 오후 6시 

      ※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하여 1일로 축소 개최

• 장							소	:			명동 유네스코회관 유네스코홀

•	참		가		자	:				제2기 프런티어 참가 대학(원)생 40명, 제1기 프런티어 참가 대학(원)생 20여명, 전문가 및 

 주최기관 관계자 10명 등 70여명

• 주요	내용	:  전문가 강의, 조별 토론, 나눔의 시간, 활동계획 토의

• 워크숍	일정	

일자 내용 시간 세부내용 비고

6.25(목)

안내 08:30~10:00

· 등록

· 발대식 및 워크숍 오리엔테이션

· 안전교육

발대식 10:00~11:00

· 개회사, 환영사, 프런티어 대학생 팀별 

  출사표

· 기조강연(최재철 외교부 기후변화대사) 

· 기념촬영

· 유네스코 홀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1층)

제1기, 제2기 

프런티어

교류 및 

점심식사

11:00~12:30
· 제1기, 제2기 프런티어의 만남

· 점심식사

· 유네스코 홀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1층) 

강의 ① 

기후변화란? 
12:30-13:30

· 기후변화의 의미와 영향

· 기후변화와 에너지(국제협력) 등

· 오대균 실장

  (에너지관리공단)

강의 ②

 기후변화와 

환경 정의

13:40~14:40

· 기후변화와 지역

· 기후변화와 양성평등

· 기후변화의 책임과 부담

· 윤순진 교수

  (서울대학교)

발표 및 평가 15:00~18:00

· 팀별 활동계획 발표 및 팀간 

  상호평가

· 활동계획에 대한 전문가 총평 및 권고

· 향후 일정 안내

폐회, 귀가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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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 팀별 활동

■ 제2기	참가자	활동계획	수립	및	활동비	지급

• 시								기	:		7월 초 

•	대								상	:  대학(원)생 10개 팀(40명)

•	주요	내용	:				활동 주제(에너지 및 기후변화대응 제안사항) 선정 배경과  의의, 실시계획, 예상목표 등을 

 소정의 양식에 따라 작성· 제출 

■ 제2기	참가자	팀별	연구활동

• 기								간	:		7월 초 ~ 9월 말 

•	장								소	:  소속 학교, 지역 

•	대								상	:  대학(원)생 10개 팀(40명)

•주요	내용	:		연구주제와 관련된 방문, 조사, 토의

 

2015(2기기후변화)1(f).indd   16 15. 12. 21.   오후 1:11



제2장 . 프로그램 내용  •  17

현장견학

■ 국내	기후변화	대응	현장	견학

• 기								간	:		7 . 23 .(목) ~ 25 .(토)

•	장								소	:		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 기상청, 세계자연유산센터 등 제주도 일원

•	참		가		자	:		프런티어 대학(원)생 및 주최기관 관계자 등 총 45명

•	내							용	:		기후변화대응 기관 및 시설 견학, 강의 수강, 활동상황 토의 등  

•	워크숍	일정	

때 활동	내용

7월	23일	

오전 · 제주공항 도착(참가자별 서울, 광주, 대구, 부산 출발)

오후

· 아시아 기후변화 교육센터

· 강연: 정대연 센터장 

           ‘제주도 기후변화에너지정책의 수립과 이행’

· 제주 글로벌연구센터

·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

저녁 · 프런티어의 밤(팀별 친목활동)

7월	24일

오전
· 성산일출봉

· 신재생에너지홍보관

오후
· 제주지방기상청

· 세계자연유산센터

저녁 · 팀별활동

7월	25일
오전

· 워크숍 및 팀별활동 발표

· 용머리해안

오후 · 공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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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보고회

■ 활동보고회	개최

• 일							시	:  10 . 2 .(금) 오후 2시 30분 ~ 6시

• 장							소	:		명동 세종호텔 

•	참		가		자	:		프런티어 참가자 대학(원)생 10개팀 및 전문가,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한국에너지공단 관계자 등 50여 명

• 주요	내용	:  

      - 팀별 발표(10개팀)

      - 전문가 총평(이진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

      - 수료증 수여

      - 우수 팀 시상 :  최우수상, 우수상 총 2개팀

시간 내용

14:30-15:00 등록

15:00-16:00  팀 발표 1부

16:00-16:20  휴식

16:20-17:00  팀 발표 2부

17:00-17:30 전문가 총평

17:30-17:50  우수 팀 등 시상

17:50-18:00  기념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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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그린 팀

•바다로 팀 

•드림벨트 팀 

•크레센도 팀

•변천사 팀 

•에코배터리 팀 

•기적 팀  

•폐지구함 팀

•IPCC+4 팀

•한정판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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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보고서

활동 주제 선정 배경, 

필요성, 의의 등

현재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해양 쓰레기를 투기하는 나라입니다. 해양투기

(Ocean Dumping)는 인위적으로 육상 폐기물을 해양에 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런던협약’ 

이후 우리나라도 해양투기 금지 법안을 발의 했지만, 2016년 해양투기 전면 금지 이전까진 

이 해양투기가 계속 자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연구 결과와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해양 

쓰레기 중 가장 문제 되는 것이 ‘해양 플라스틱 오염’입니다. 해양에서 부유하는 플라스틱은 

약 26만 8천 톤 정도 존재한다고 연구 결과 밝혀져 있으며, 크기는 Macro부터 Micro까지 

매우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 분포량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지금까지와 같은 추세

라면 10년 내 플라스틱의 유입량은 두 배로 늘어 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플라스틱의 해양으로 유입을 줄이고, 기존 플라스틱 쓰레기를 제거할 공학

적 대책이 시급하다 생각하게 되었고 수차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우리 팀은 이러한 심각성을 곰곰이 생각해 보던 중, 기존의 주제들을 바꾸어 해양투기 된 

해양 쓰레기들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수거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고민 끝

에 생각해 낸 것이 바로, ‘태양광 수차(Water Wheel)를 이용한 쓰레기 수거’이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부유 쓰레기 차단막을 설치하여 해양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고, 부유 쓰레

기 차단막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한강, 영산강, 섬진강, 강화 염하여 수로 등’ 총 6개 지역

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차단막 안에 모여든 쓰레기는 크레인과 포클레인으로 수

거하고 있는데, 이 ‘크레인과 포클레인’ 대신 ‘태양광 수차(Water Wheel)’를 이곳에 설치하게 

된다면 크레인과 포클레인이 쓰레기를 인양하는 운용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

을 것입니다. 

수차는 물레방아로 많이 알고 있는데, 매우 전통적인 방식이며 복잡한 기술력을 필요로 하

지 않습니다. 가끔 세대를 앞서나가는 신기술보다 오래된 기술이 그것을 뛰어넘는 경우가 

있는데, ‘온고지신’이라는 말처럼 ‘Water Wheel’이야말로 옛날 기술들을 이용하여 쓰레기 포

집의 목표를 최대치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연구방법

➜ 적지 조사를 위해, 연안으로 유입되는 해양쓰레기 양을 조사를 한다.

➜ 현재 우리나라에서 ‘한강, 영산강, 섬진강, 강화 염하수로 등’ 6개 지역에 차단막이 설치

되어 있어, 모여진 쓰레기들은 크레인이나 포클레인을 이용하여 수거하게 되는데, 이들

을 사용하는 운용비용을 절감시키기 위해 ‘태양광 수차(Water Wheel)’를 적용시키고자 

한다.

크레인이나 포클레인으로 수거 할 경우, 크레인과 포클레인의 위치적인 제한이 있어, 모든 

쓰레기를 수거하기 힘들며, 잔류 쓰레기가 다시 부유할 수 있다.

가그린 팀

해양쓰레기 수거에 유용한 태양광 수차(Water Wheel) 활용

손진규, 최윤아, 백주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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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에 설치된 차단막

설치하게 될 태양광 수차

크레인으로 쓰레기를 수거하는 모습

이런 문제점을 대체하기 위해 ‘태양광 수차(Water 

Wheel)’를 설치하게 되면, 잔류성 수류에 의해 모

여드는 쓰레기를 효과적으로 수거할 것이다.

➜ ‘태양광 수차(Water Wheel)’을 사용하여 해양

쓰레기를 포집하는 기술을 사용하여 효과적으

로 부유성 해양쓰레기를 해수면(Surface)에서 

제거함으로써 해양의 수질 정화와 해양생물들

이 쓰레기를 먹이로 오인하여 먹는 것을 방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 현재 해양쓰레기를 포집하는 다른 기술력 

보다 포집 능력이 좀 더 용이하다고 생각한다.

➜ 해양쓰레기를 없애고 해양수질의 정화를 통

해서 안정적인 해양생태계의 그물을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한다. 

➜ 안정적인 해양환경의 정화를 통해서 우리나

라 뿐 만이 아닌 전 세계의 본보기를 통해

서 누구나 바다에 함부로 쓰레기를 불법 투

기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을 것

이다.

➜ 국가 R&D산업을 기업과 함께 이용하는 방

향을 추구할 것이다. 

선행연구 검토내용

‘Water Wheel’, 이름 그대로 '수차' 이다. 미국 볼티모어에 있는  이 거대한 수차는 물에 떠

있는 상태로 해양을 더럽히고 생태계를 어지럽히는 엄청난 양의 쓰레기들을 수거하는 바지

선이다.

이 내항용 수차는 ‘Jones Falls River’라는 곳의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데, 이 입구는 강이나 

길에 버린 쓰레기들이 흘러 들어오거나 폭우 등에 의해 밀려들어온 쓰레기들이 모두 들어올 

수 있는 통로로 되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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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를 지나는 쓰레기들을 가만히 놓아두면 그 많은 쓰레기들이 ‘Jones Falls River’를 지나 

체사피크 만(Chesapeake Bay)에서 손쓰기 힘든 대서양까지 흘러나가게 된다. 때문에 Water 

Wheel은 정말 중요하면서 가장 효율적인 위치에 놓여 있는 것이다.

쓰레기를 수거하는 원리는 물이 흐르는 방향을 마주하게 위치해 놓으면 ‘Water Wheel’의 물

레바퀴가 물의 흐름으로 자연적으로 회전하면서 자동적으로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가게 된다. 

그 후 쓰레기가 벗어나는 것을 막는 ‘차단막’으로 저절로 모여지게 됨으로써 쓰레기들을 쓸

어올 수 있게 된다. 

‘14년 5월 16일’에 처음 설치된 후, 7월 7일까지 63톤의 쓰레기들을 수거했고, 매일 5톤씩 

수거 할 수 있으며. 최대 25톤의 쓰레기를 수거할 수가 있다고 한다.

이 수차의 돌아가게 되는 동력원인 아치형덮개 뒤쪽에 30개의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어 있

으며, 이 동력원은 날씨가 좋은 날에는 2,500와트의 전기를 생산해 물의 흐름이 약할 때 그 

힘을 바퀴에 보태어 쓰레기를 수거하는 수차의 역할을 한다.

역할 분담

활동경과 및

내용

저희 가그린 팀은

➜ ‘손진규’는 총괄적인 자료 조사와 정리, 발표자료(PPT)만들기와 조장.  

➜ ‘백주욱’은 자료조사. 일정 계획표 추진.

➜ ‘최윤아’는 총무역할과 자료조사와 계획서 만들기.  

위와 같이 진행하였습니다.

활동 경과

➜ 8월 14일 : 총 계획표 수정 함. (블루카본에서 그린 볼로)

➜ 8월 19일 : 총 계획 수정한 그린볼에서 실효성 검증 실패로 태양광 수차(Water Wheel)로 

계획 변경.

➜ 8월20일 : 태양광 수차(Water Wheel)의 계발사인 ZIGER/SNEAD에 문의.

➜ 8월 24일 : 해수부 산하기관인 환경·복원연구본부에 실효성 문의.

➜ 8월 25일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연안방제연구센터에 실효성 문의.

➜ 9월 1일 :태양광 수차(Water Wheel)의 개발자인 Michael Westrate 에 디자인 고안과 가

격절감 가능한 설계도구 문의.

➜ 9월  7일 : 해양환경관리공단(KOEM)에 실효성 문의.

➜ 9월 12일 : 태양광 수차(Water Wheel) 설계를 저비용으로 설계 할 수 있는 설계업체 모색.

➜ 9월 15일 : (사)동아시아바다공동체오션에 실효성 문의.

➜ 9월 18일 : 최종 보고서 날짜에 맞춰 종합된 자료 보안.

➜ 9월 19일 : 최종 미팅 후 종합된 자료 보안과 수정.

➜ 9월 20일 : 최종 보고서 최종 검토.

8월 중순까지 우리의 주제는 블루카본에서 태양광을 이용한 스마트 그리드로 방향을 바꾸었

으나 주제가 타 조와 겹치기에 방향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8월 말에 이런 결과를(아래와 같이)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 ‘그린 볼(Green ball)’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포집하는 기술을 사용하여 효과적으로 부유성 

해양쓰레기를 해수의 표면(Surface)에서 제거함으로써 해양생물들이 쓰레기를 먹이로 오

인하여 먹는 것을 방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방향성에 대해서 다른 방향을 찾던 도중 8월말에서 9월 초에 다시 주제를 변경하기

로 하였고, ‘Water Wheel’이라는 수차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 현재 우리나라에는 부유쓰레기 유입을 막는 차단막이 설치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이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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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막이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못하는 상태이며, 차단막 안에 있는 부유쓰레기를 연

안 쪽으로 차단막 운반선으로 몰고 와 크레인이나 포클레인으로 수거해야한다는 번거로

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태양광 수차(Water Wheel)’를 차단막에 연결하여 해양쓰레기를 

수거하는 좀 더 용이하게 사용한다면 크레인이나 포클레인을 운용하는 비용들을 절감 

시킬 수 있으며, 효과적으로 부유성 해양쓰레기를 해수의 표면(Surface)에서 제거함으로

써 해양의 수질 정화와 해양생물들이 쓰레기를 먹이로 오인하여 먹는 것을 방지 할 수 

있습니다.

활동결과 도출된 

제안사항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환경·복원연구본부 정창수 박사님께 문의한 결과”

Q. 국내 하구역 실정에 맞게 디자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연구진들이 있을지, 이 장치들을 

우리나라에 적용 할 수 있을지 말씀 해주세요.

A.. 현재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는 해양쓰레기와 해양투기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연구진들은 

없습니다만, 폐기물로 인한 영향성 평가와 미세플라스틱이 생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

는지에 대한 연구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장치들을 국내 실정에 맞게 디자인 되어 진

다면 적용하기엔 무리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러한 연구들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해양쓰레기들을 전문으로 관리하는 해양환경관리공단과 협업하여 국내 기업체들을 모색

하고, 그 업체들과 함께 해수부에서 진행하는 국가 R&D공모전에 내는 것도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실정들을 국내의 초점을 맞추는 것 보단 국외 주변국들과 

협의하여, 좀 더 큰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그 효과는 더 증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양환경관리공단의 해양생태팀 배진호 대리님께 문의한 결과”

Q.해양수차를 해양생태 관점에서 말씀 해주세요.

A. 수차를 이용한 하구역의 부유쓰레기 포집은 이미 선진국에서 효과성을 입증한 바 있으니 

국내 적용도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현재 청항선(연안청소선)을 운용하는 것보다 비

용측면에서 절감할 수 있을 듯합니다. 하지만 국내 하구역 실정에 맞게 디자인하고 관리

하려면, 그에 맞는 기술개발(R&D)가 뒷받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동아시아바다공동체오션의 연구소장님 이종명 선생님께 문의한 결과❞
Q. 해양수차를 국내적용 시킬 수 있는 관점에서 말씀 해주세요.

A. 하천을 가로지르는 차단막은 우리나라에서도 한강, 영산강, 섬진강 등에 6개 정도가 설

치 운영 중 입니다. 기존의 포클레인 작업을 태양광과 수차 등을 이용한 컨베이어 벨트 

등으로 대체하는 고안은 해 볼 것 같습니다. 강화군청, 무안군청, 광양시청 등에서 운영

하고 있는 차단막 현장을 한 번 가보시고 핵심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공정이 어떤 건지 

잘 살펴보시면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것 같습니다. 

국내에 설치된 하천 쓰레기 차단막들은 ‘KRISO의 강원수 박사’님 팀에서 2000년대 초반에 

개발한 기술에 기반한 것들입니다.

이 곳과 협업하여 좋은 개발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연구 활용방안

➜ 공익광고협의회와 협조해 TV매체, SNS를 통해 해양쓰레기에 대한 심각성을 알림.

➜ 태양광 수차(Water Wheel)를 홍보하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건 해양쓰레기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제고이므로, UNEP에서 배포한 해양쓰레기 교육 자료를 이용하여, 

학생들뿐만 아니라 일반인 에게도 교육 자료로 활용하여 인식 증진 시킨다.

➜ 환경단체나 NGO 같은 단체와 협력해 해양 쓰레기의 위험성을 알리는데 확장해 나가야 

할 것 같다.

➜ 해수부에 관련된 산하기관과 해양쓰레기에 관련된 각 분야의 연구진들에게 실효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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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받아, 정책제안으로 활용

➜ 수차와 차단막을 연결하여 우리나라 6개의 지역에 활용하도록 한다.

➜ 해양환경관리공단과 해양선박플랜트연구소에서 위 6개 지역의 지자체와의 협약을 통한 

연구를 진행하도록 한다.

➜ 수거한 해양쓰레기들을 처리하는 문제도 더해서 이것을 에너지로 변환하는 방법도 생각

해보아야 할 것이다.

➜ 환경기업인 Oceancleanup의 Boyan Slat이 해양쓰레기를 효과적으로 수거하는 방법을 

고안해 내었는데, 그 기술과 접목시킬 수 있을지 상의해 본다면 이 연구의 의의가 더 

커질 것 같다.

결론

➜ 현재 해양쓰레기를 수집하는 기술 보다 효율적이며, 다른 장치들 보다 수집 능력이 뛰어

나다고 생각한다.

➜ 해양쓰레기를 없애고 해양수질의 정화를 통해서 안정적인 해양생태계의 그물을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한다. 

➜ 이러한 장치들을 설치하여 안정적인 해양환경의 정화를 통해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닌 전 

세계의 본보기를 통해서 누구나 바다에 함부로 쓰레기를 불법 투기를 하지 않을 것이라

고 확신할 수 있을 것이다.

➜ 연안의 환경을 완화시켜 줌으로써 앞으로의 해양생태계 및 연안 정화를 통해 다양한 생

물군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 해양 뿐 만 아니라, 강과 하구역, 댐 등 물이 있는 모든 곳에 설치 할 수 있다.

➜ 비용적 문제가 해결된다면, 지자체에서도 환영받는 존재가 될 수 있다. 

➜ 현재 우리나라에 설치되어 있는 부유쓰레기 차단막과 잘 연결하여 사용한다면, 지금 문

제되고 있는 차단막의 유효성 문제를 해소 할 수 있을 것이다.

➜ 수거한 쓰레기를 활용 가능한 에너지로 바꾸게 된다면 그 효과는 극대화 될 것이다.

연구의 한계

➜ 활동기간이 짧은 단점으로 인해 좀 더 폭넓은 조사를 실행하기 힘들었다.

➜ 현재 우리나라에서 플라스틱의 정확한 투기량과 측정값이 없다 

➜ 한없이 투기되는 해양쓰레기들을 규제하는 더 강력한 규제법이 필요 할 것 같다.

➜ 수차를 설치할 수 있는 기업이 한계가 있다. 

➜ 연안에서 이용할 경우라도 태양광을 설치하는 비용적 문제가 매우 큰 것으로 보여 진다.

➜ 우리나라는 하구역에는 물살이 쎈 곳이 많기 때문에 유실에 주의해야 한다는 주의점이 

있다.

➜ 유지비용이 얼마나 들지 아직 예측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실효성 평가를 해줄 기관의 존

재유무가 명확하지 않다.

➜ 우리나라 공공기관들은 기기나 시설물을 설치하기 전에 경제적 평가를 통해 설치유무를 

판단하므로 이전의 경제적 데이터가 없는 기기의 설치를 미루거나 거절할 가능성이 크다.

➜ 쓰레기 처리하는 사업에 있어서 비용과 데이터 처리과정의 체계적인 질서가 잡혀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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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나 국가 산하 환경에 관련된 기관에서 환경적인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지 않아 이 기기의 설치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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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보고서

활동 주제 선정 배경, 

필요성, 의의

등

지구온난화를 비롯하여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한 논의에 앞서 기후변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정확한 진단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며, 앞으로의 변화에 대해 정확한 예측이 대안 및 

정책수립을 위해 필수적이다. 현대 과학에 있어, 정량적인 미래 예측이 가능한 거의 유일한 

방법 중 하나는 수치 모델(Numeric model)이다.

수치 모델이란 간단히 말해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말한다. 자연현상을 수학식으로 표현하고, 

이 수학식을 컴퓨터를 이용해 풀어 컴퓨터 안에서 현상을 재현하는 시뮬레이션이 수치 모델

이다. 

기상청 등 많은 기관에서 모델을 사용한 예보를 시행하며 자연과학 분야의 많은 학생들이 배

우길 원하는 분야이나 학문적으로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수치 모델 분야에 종사하는 인력이 

매우 적다.

1. 현상 관측

2. 수식표현

2. 컴퓨터를 이용한 해석

그림 0. 모델링에 대한 개요

따라서, 프로그래밍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 교육과 실질적인 실습이 가능하도록 기반 마련하

며 수치 모델 분야에 뜻이 있는 학생을 위해 모델 사용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며 교육할 수 

있는 체제 구축하며 이를 이용해 교육 대상자로 하여금 지구온난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능

력 있는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연구방법

아래 언급된 사항을 위해 정보조사를 실시하며 실질적인 체제를 구축한다.

 1. 기초 프로그래밍 교육

바다로 팀

프로그래밍 및 시뮬레이션을 통한 기후변화 교육 및 홍보

최장근, 김덕수, 하해준, 배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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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ortran

  2) Matlab

 2. 모델 사용 기반 구축

  1) 소프트웨어

  2) 하드웨어

  3) 수치 모델 교육

선행연구 검토내용

부산대학교 교내에 학생들의 자발적인 기후 관련 분야 교육 및 실습 활동에 대해 조사한 결

과, 대기과학과 내부의 학술 동아리 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일기도 해석 및 대

기와 관련된 활동을 주로 시행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모델에 대한 교육 자료는 해외에는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많은 자료가 제공되고 있

으나, 국내에는 이러한 자료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해외의 자료는 대부분이 영문으로 

작성되어 접근성이 더욱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역할 분담

최장근 : 슈퍼컴퓨팅 경진대회 팀 운용

배덕원 : 게시물 게재 및 자료 정리

김덕수 : VAPOR 과학가시화 팀 운용

하해준 : 홍보자료 제작 및 배포

활동경과 및 내용

1. 기초 프로그래밍 교육

현대 과학 기술에서 프로그래밍은 필수적으로 사용된다. 기후 분야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분

야에서 모델은 포트란(Fortran) 언어를 기반으로 구축되어 있다. 포트란은 1세대 고급언어로 

아주 오래전부터 사용되던 언어이다. 하지만 빠른 반복 연산속도와 정확성, 경량성을 특징으

로 하여 현대에도 수치연산 분야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포트란이 모델 분야를 구성하고 있는 전통적인 언어라면, 모델이 아닌 자연과학 분야에서 가

장 널리,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신세대의 언어는 바로 매트랩(Matlab)이다. 매트랩은 행

렬과 선형대수를 기반으로 한 연산을 지원하며 사용이 용이하며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대

학생을 대상으로 자연과학 분야 연구에 많이 사용되는 위의 두 언어에 대한 교육 체제를 구

축함을 목표로 하였다.

1) Fortran

포트란은 현대 사용되고 있는 언어들의 기반이 되는 언어이며 작성된 코드가 반복과 조건을 

기반으로 하여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프로그래밍에 대한 감각을 기르기에 알맞다. 또한 몇 

가지 오픈소스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버전이 존재한다. 우리는 시그윈(Cygwin)을 기반으

로 한 ‘Gfortran’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시그윈은 윈도우에서 리눅스(Linux) 운용 체계를 사용

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으로 거의 모든 모델이 리눅스를 기반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이 프

로그램을 사용하기로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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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매트랩 프로그램과 제공해 주는 다양한 기능

그림 1. 리눅스(시그윈) 운영 체계에서 포트란 코드의 작성과 컴파일 

비록 이 리눅스 운용 체계가 윈도우 기반의 컴퓨터 환경을 사용해오던 학생들에게 익숙하지 

않으며 힘든 과제가 될 수도 있으나 모델을 비롯하여 자연과학 연구에 사용되는 많은 프로

그램이 리눅스 체계를 기반으로 하며 윈도우 운용 체계를 사용할 경우는 그 기능이 제한적

인 경우가 많아 학생들이 넘어야 할 산 중 하나로 생각하여 이를 사용하기로 하였다.

포트란의 학습에 있어 반드시 습득되어야 할 기능은 아래의 기능이며 이는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의 근간이 되는 기능이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습득되어야 하는 내용이다.

- 기초 언어 문법과 구성

- 반복문과 조건문

- 자료의 입/출력

위의 내용이 숙달된 후에는 모델의 기본인 컴퓨터를 이용해 해를 구하는 수치해석의 개요를 

소개하고 간단한 수식을 이용해 실습을 시행한다.

프로그래밍에 대한 학습은 대학생에게 학기 중 학업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 이러한 문

제를 경감하기 위해 포트란 프로그래밍 내용을 학습할 수 있는 수업을 소개하여 이수하게 

함으로 써 학점이수와 프로그래밍 학습을 동시에 이룰 수 있게 한다. 부산대학교 내부에서 

포트란 수업은 조선공학과와 대기과학과에서 개설되고 있다.

2) Matlab

포트란이 공개되어 있는 전통적인 

언어라면 매트랩은 반대의 특성을 

지닌다. 코드의 세부적인 내용을 

열람할 수 없게 되어있는 경우가 

많으나 다양한 기능을 손쉽게 사용

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포트란

을 통해 기초적인 프로그래밍에 대

해 학습하였다면 매트랩이 지원하

는 많은 기능을 통해 실질적인 기

후 및 해양, 대기분야 연구 실습에 

그 목적을 둔다.

특히 실제 대기 및 해양자료를 사

용하여 지구온난화가 어떻게 진행

되고 있는지 학생 스스로 실습을 

통해 그 심각성을 체감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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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유도한다. 주요 학습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기초 문법 및 구성

- 매트랩을 이용한 자료처리

- 매트랩을 이용한 자료 가시화

그림 3. 학생들의 실습 결과물(매트랩을 이용한 지구과학자료 가시화)

매트랩은 여러 학과에서 널리 사용하고 있으며 대학생들의 수요가 매우 큰 언어이다. 이 언

어를 활용한 심화적인 수업이 상당히 많이 개설되어 있는 상태이며 기후 변화에 대한 직접

적인 체험과 이해와 더불어 이러한 수업에 대한 학업 성취를 증진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매트랩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매트랩이 어떤 기능을 지원해주는지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

요하다. 따라서 매트랩의 제작사인 Mathworks 사에서 제공해주는 인터넷 강의를 구비하여 

학습하였으며 이를 대학교 저학년에게 교육하는 방식으로 활동을 진행하였다. 이 내용 중 자

연과학 분야에서 자주 사용되는 부분을 교안으로 마련하여 기후 및 유관 분야 연구자를 꿈

꾸는 모든 학생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모델 사용 기반 구축

모델이 기후분야의 연구에 있어 강력한 연구도구이며 많은 수요를 가지고 있지만, 그 어려움 

때문에 학생들의 접근이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이 부분의 교육을 통해 기후 및 유관 분

야 진학 및 취업을 희망하며 프로그래밍에 대한 학습이 갖추어진 고학년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 하여 학생들의 능력과 경험 증진을 도모하였다.

1) 소프트웨어

실제 연구소 및 기관에서는 다양한 기능을 가진 무거운 모델을 사용하며 다양한 권역(대기, 

해양 등)의 여러 모델을 결합하여 사용한다. 자문을 구한 결과, 현재 해양 분야에서는 

ROMS, HYCOM 등의 모델이 많이 사용되나 POM 모델이 기초적인 학습에 적합하다는 결

과를 얻었다. 이 모델은 거의 대부분이 포트란 코드로 작성되어 있으며, 포트란에 대한 학습

만 선행되어 있다면 단순 구동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모델이며 매우 가벼워 연안 지역의 연

구자에게 종종 사용된다. 모델의 구성과 세부적인 이해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여 단순한 기술

적인 사용에 주점을 맞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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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POM 모델, 약 8000줄 가량의 포트란 코드로 구성된다.

2) 하드웨어

모델의 구동에 있어 괜찮은 성능의 컴퓨터가 필요하다. 학생들이 이러한 사양의 컴퓨터를 구

매하기에는 불가능에 가까우므로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는 그 

방안으로 PLSI 시스템의 사용하였다.

PLSI는 국내 슈퍼컴퓨터 자원의 단일 활용 체계 구축하여 국내의 연구자에게 슈퍼컴퓨터 사

용을 제공하는 기관이다. 이 기관에 의뢰하여 슈퍼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

을 수 있으며 원격으로 교내에서 접속하여 쉽게 사용할 수 있다. 현재 학과에서 보유한 컴퓨

터에 PLSI 접속 권한과 사용 체제를 구축을 완료한 상태이다.

그림 5. PLSI 사용 허가 획득

3) 수치 모델 교육

 수치모델의 구동에 초점을 맞추지만, 진보된 사용을 위해서는 모델의 구성과 원리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 교재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해양모델링”을 사용하였다. 

이 책은 매우 간단한 모델의 수립부터 하여 점진적으로 그 기능을 더해가는 형태로 진행되

며 포트란 코드로 구성된 실습예제들을 제공한다. 이 교재를 이용하여 심화 교육을 원하는 

학생에 한하여 교육을 제공하였다.

활동결과 도출된 

제안사항

1. SNS를 활용한 매트랩 교육

프런티어 활동부분에 있어 우리가 초점을 맞춘 방향은 기후변화에 대응을 연구할 수 있는 



34 • 제2기 유네스코 대학생 기후변화 프런티어 종합보고서

전문가 양성이다. 이에 따라 우리는 현재 자연과학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과, 이에 관심, 흥

미를 가진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프로그래밍에 대해 교육하는 자료를 만들어 카페에 

게재하였다. 현재 매트랩 프로그램은 앞서 말했듯이 과학, 공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널리 

사용하는 프로그램이다. 자연과학에 있어서도 유용하게 사용됨으로 학습을 원하는 사람들에

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본다. 

게시물이 게재된 카페 주소 :http://cafe.naver.com/pnukoaa

그림 6. 게재된 매트랩 교육 게시물

2. SNS를 활용한 지구온난화에 대한 홍보

프로그래밍 교육뿐만 아니라, 지구온난화에 대한 게시물도 카페에 같이 게재하였다. 이는 일

반인들에게 지구온난화의 문제점과 대비방법 등에 대해 설명해주고 있다. 온난화에 대한 전

반적인 내용을 게재함으로써 프로그래밍 교육의 중요성을 뒷받침 해주었다. 크게 세 개의 장

으로 나누어 개재 하였다. 1장은 전반적인 지구온난화에 대한 정의와 현재 상황들에 대해 설

명하였고, 2장은 이에 대안하여 현재 진행 중인 노력들 그리고 전문가양성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그리고 3장에는 개개인이 온난화에 대비하여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하여 나타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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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게재된 지구 온난화 관련 게시물

교육을 진행한 학생 중 일부와 함께 관련 분야 경진대회에 참석하여 학생들의 경력에 도움

을 주고 보다 깊은 공부를 유도하고자 하였다.

1) PNU 슈퍼컴퓨팅 경진대회 참석

슈퍼컴퓨팅은 병렬 프로그래밍을 말한다. 

이는 모델의 고속연산에 있어 필요하다. 

연산이 빨리 끝나야 이 자료를 분석할 충

분할 시간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예보를 

시행하는 현업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부

분이다. 교내에서 열리는 교육 및 경진 

대회에 바다로 팀원을 필두로 함께 공부

를 진행하였던 학생이 팀을 구성하여 참

여하였으며 참가팀 중 배소현 학생이 우

수한 성적으로 최우수상을 획득하였다.

2) VAPOR 과학 가시화 대회

또한 함께 학습한 기술을 이용하여 과학 가시화 경진 대회에 참석하였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발생한 관측 자료에 나타난 다양한 이상 현

상을 VAPOR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시화

하여 제출하였다.



36 • 제2기 유네스코 대학생 기후변화 프런티어 종합보고서

 연구 활용방안

프런티어 활동을 하며 기초프로그래밍 교육과 교육 자료들, 그리고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여

러 게시물들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기후변화에 대해 상기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기

후 관련 전공으로 하는 학생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매트랩과 포트란은 초보

가 배울 수 있는 강의 자료, 게시물은 보통 외국에서 만들어져 영어로 설명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한글로 설명해주는 것은 책을 사야지만 공부할 수가 있다. 또 이러한 서

적은 대부분이 공학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과학 모델링, 자료처리를 위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학생들에게는 직접적인 도움을 주지 못한다. 기본적인 프로그램학습과, 모델링을 보

다 쉽게 설명하여 게시물을 올렸기 때문에 프런티어가 끝난 후에도 많은 학생들이 이 자료를 

보면서 공부를 할 것이라 본다. 이후에도 매트랩, 포트란 강의 자료는 계속 올릴 예정이므로 

많은 사람들이 보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결론

우리는 기후변화에 관심과 뜻이 있는 학생을 대상

으로 한 활동을 진행하였다. 이 학생들 프론티어 

활동에서 우리가 행한 활동을 통해 본인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기후변화에 대한 보다 깊은 흥미와 이

해를 갖출 수 있도록 노록하였다.

활동의 대상이 된 학생들이 기후변화에 있어 중요

한 역할을 할 인재가 되길 기원한다.

연구의 한계

교육의 대상이 학과 내부로 국한되었으며 활동에 대한 홍보가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

한 교육 대상이 되는 학생들이 학업을 병행하여야 하여 교육 및 활동에 전념할 수 없었던 것

이 안타까웠으며 제공된 교육 교안을 보다 깔끔히 다듬을 필요성 체감되었다.

참고문헌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해양모델링 : 기초편”, Jochem Kampf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해양모델링 : 심화편”, Jochem Kampf

Matlab fundamental : Mathworks

Matlab for data processing and visualization : Math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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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보고서

서론

Ⅰ. 서론

  1. 연구배경

2013년 6월, 영국의 석유전문회사인 BP(British Petroleum)는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June 2013’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화석연료 종류별 고갈 시기를 예측했다. 이

에 따르면, 주요 화석연료의 사용 가능 연한은 석유 54.2년, 천연가스 63.6년, 석탄 112년에 

불과하다. 세계인들의 평균 수명이 80세를 웃돌고 있는 시점에서 이는 더없이 짧은 기간이

다. 때문에 에너지고갈 문제를 해결하고자 다양한 방면에서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고 그 중 

‘신재생에너지’가 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원 중에서도 모든 에너지의 근원이라고도 볼 수 있는 태양광이 주목을 받고 있다. 

태양광에너지는 신재생에너지 중에서도 현재 성장률이 가장 높고 ‘태양’이라는 무한정의 부존

량을 바탕으로 발전 가능성이 큰 사업이다. 또한, 다른 풍력, 해양에너지에 비해 지형환경에 

따른 제약도 적은 편이다. 다음 표는 분야 별 신재생에너지 성장 전망을 보여주고 있다.

(자료: IEA, "Clean Energy process Report", 2011)  

기술 현재 성장률
11~20년
연 성장률

현 용량
‘20년 목표 

용량

바이오연료 18% 7% 2.54EJ 5.04EJ

바이오매스 7% 4% 54GW 82GW

소수력 5% 2% 980GW 1219GW

풍력 27% 12% 195GW 575GW

태양광 60% 19% 39GW 126GW

지열 4% 7% 11GW 21GW

태양열 8% 50% 0.6GW 42GW

원자력 3% 4% 430GW 512GW

국내 태양광 산업 현황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

러나 세계 주요국 태양광 시장규모로 보면 아직까지 한국은 굉장히 미약한 상태이다. 

정부에서도 태양광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고 특히, 서울시에서는 미니 태양광

발전기 설치를 도모하고자 보조금 사업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부족하고 보급에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업이기

에 지속가능성에 한계가 있음을 느꼈다.

그래서 우리 <드림벨트>는 이번 기후변화 프런티어를 통해 서울시의 보조금 사업, 나아가 

태양광발전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이번 프런티어 활동을 통해 기술적, 정책

적인 측면에서 탐구해보고자 한다.

드림벨트 팀

미니 태양광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기술 제안

조연경, 나혜연, 이지현, 최혜진



38 • 제2기 유네스코 대학생 기후변화 프런티어 종합보고서

2. 연구목표

우리 <드림벨트>는 에너지고갈과 기후변화 문제의 해결책이 되어줄 신재생에너지 중에서도 

태양광에너지에 중점을 두었다. 그 중에서도 주택과 아파트가 많은 우리나라 실정을 잘 반영

한 가정용 미니 태양광 발전기 사업에 눈이 가게 되었다. 그런데 가정용 미니 태양광발전기 

사업이 ‘보급’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바, 태양광 발전의 효율과 안전에 관한 기술적 부족, 또

는 적은 보조금으로 인한 시민들의 큰 부담감 등 보급이 잘 안 되고 있는 이유들이 많이 보

였다. 이러한 상황을 보았을 때, 미니 태양광 발전기의 사용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아직 개

선되어야 할 부분들의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 따라서 우리 <드림벨트>는 태양광 발전의 효

율을 위한 각도조절 방안과 시민들의 부담감을 줄여줄 수 있는, 타당한 보조금 지원 정책 강

화에 관한 대안을 제안할 것이다. 이 연구를 통해서 실제 태양광을 만드는 업체에서 겪고 있

는 문제는 무엇인지 알아보고, 이를 사용하는 시민들의 불만을 조사하여 서로의 타협점을 찾

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로써 미니 태양광 발전기 사업을 추진하는 사람들과 시민들 간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바이다. 

이번 연구는 단순히 미니 태양광 발전기 보급 활성화의 문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

아가 태양광 발전이라는 에너지의 생산을 통해 시민들의 에너지에 대한 의식을 변화 시키고, 

무관심을 관심으로 돌리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이는 이번 프런티어 활동 목표에 걸맞게 

기후변화의 장기적인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다.

3. 연구방법

이번 활동의 첫 걸음을 떼기 위해 서울시에서 미니 태양광 발전기의 보급 활성화를 위한 지

원 정책을 알아보았다. 미니 태양광 발전기 설치 시 서울시에서 주는 보조금은 얼마인지, 신

청 절차는 어떻게 되고 현재 이러한 사업이 시민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지와 더불어 관심

을 유도하기 위한 홍보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이를 통해 정책을 진행하면서 

겪는 어려움과 문제점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다. 그 후 실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미니 태

양광을 설치한 시민들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만남을 통해 파악할 수 있었다. 이를 통

해 미니 태양광의 보급과 관련된 현실적인 문제점과 그에 따른 요구사항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부족한 보조금의 확대 방안과 함께 미니 태양광의 효율 개선을 위

한 기술적인 부분까지 제시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미니 태양광 산업에서 직접 종사하고 있

는 한화63시티 및 서울 시민 햇빛발전협동조합 관계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기술적인 부분과 

보완책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었다. 또한 서울 시민 햇빛발전협동조합에서 주도한 미

니 태양광 산업에 관한 모듈 및 인버터, 계량기에 관련된 전문가들의 세미나 등, 우리 <드림

벨트>는 다양한 견학과 인터뷰를 통해 주제에 부합하는 자료를 얻을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

로 보완 가능한 정책과 기술적 문제점에 관한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4. 연구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지속적인 산업발전으로 매장된 화석연료가 고갈되는 위기에 처했다. 이는 단순히 에너지 고

갈의 문제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화석연료를 사용해오며 오염된 환경문제까지 이어진다. 결

국 '기후변화'라는 큰 문제까지 야기했다. 현 시점에서 우리에게는 지구를 오염시키지 않고 

지속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에너지'가 필요한 셈이다. 바로 그 에너지가 신재생에너지이며 많

은 사람들이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할수록 그 사용의미가 극대화될 것이다. 

풍력, 수력, 태양광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중에서 태양광 에너지는 미니 태양광 발전기의 

보급으로 일반 가정에서도 사용이 가능하여 광범위하다. 지금은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보급에 중점을 군 사업에 불가하지만 한계를 극복해 가능성을 보인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큰 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다른 지역에서 서울시의 미니 태양광 

발전기 보급 사업을 눈여겨보고 있다. 이는 서울시에서 성공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얼마든지 

확산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태양광 발전기의 효율을 위한 기기개선을 하고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드러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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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점을 보완한다면 태양광 에너지 사용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태양광

이라는 에너지가 가정에서도 쓰이면서 대중화될 수 있는, 우리가 겪고 있는 기후 변화에 대

한 대안으로 큰 기회가 될 것이다.

본론

[그림4] 미니태양광 발전기의 작동 과정

Ⅱ. 본론

  1. 미니 태양광발전기 보조사업 현황

   (1) 미니 태양광 발전기 

  가. 의미 

미니 태양광발전기란 가정용, 베란다용 태양광 발전기를 일컫는 말이다. 아파트 베란다 난간

에 작은 크기의 태양광 모듈과 인버터를 설치하고 플러그를 가정 내로 연결하여 사용하는 

태양광발전기이다.

  나. 구성

미니 태양광 발전기는 업체마다 약간의 사양 차이는 있지만 태양광 모듈, 인버터, 거치대, 측

정기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1] 모듈과 거치대 [그림2] 인버터 [그림3] 측정기

 (2) 미니 태양광 작동&설치 방법

   가. 미니 태양광 발전기 작동 방법

전지판에 햇빛이 닿으면 전기가 만들어지고, 이 전기가 인버터를 통해 가정에서 사용가능한 

전력으로 바뀌어 콘센트를 통해 유입된다. 낮에 해가 떠 있을 때 우선적으로 태양광으로 발

전된 전기가 먼저 쓰이고 그만큼 한전에서 공급되는 가정용 전기를 덜 쓰기 때문에 전기요

금이 줄어드는 방식이다.

   나. 설치방법

반조립 상태의 제품을 기사가 배달하여 난간 외부 또는 바닥에 단단히 설치하고 인버터에서 

나오는 전선을 집 안으로 유입한다. 이 후 전선에 플러그를 연결하여 콘센트에 꽂으면 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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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3) 서울시 보조사업 현황

  가. 사업근거

 -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 5조(기금의 용도)

 - 2014년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계획(녹색에너지과-9281호, 2014.09.12)

 - 2014년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변경공고 실시계획

   (녹색에너지과-15281호, 2014.08.08)

  나. 사업내용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의 서울시 거주자를 대상으로 태양광 제품 용량(200W~500W)에 따라 

33~63만원을 지원해주고 있다. 또한 10~20가구 이상 공동 설치 시 가구당 5~10만원의 추

가 지원을 해주고 있다.

신청방법은 서울시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9개 업체의 25개 제품[그림5] 중 선택하여 보급

업체에 신청하면 된다. 다음 업체에서 신청자의 설치 가능 여부를 확인 후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해준다. 그 후 업체가 각 구청에 보조금 신청을 하고 서울시에서 보조금 지급이 이루어

진다.

[그림5] 서울시와 협력중인 미니태양광발전기 업체 목록

 다. 보급현황

2014년 사업 시작부터 2015년까지  2.5MW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초기설정은 8000가구 보급이었으나, 보급단위를 W로 변경하였다. 

2015년 8월 13일 서울시청 방문일을 기준으로 2.3MW(대략 3000가구)까지 보급이 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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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소비전력

(KWh)

단가

(원)

전기 요금

(원)

이론 절감금액(원) 실제 절감금액(원)

260W급 260W급

0 ~ 100 60.7 410~6,070 1,515

1,600~18,000

101 ~ 200 125.9 6,980~18,660 3,142

201 ~ 300 187.9 20,260~37,450 4,689

301 ~ 400 280.6 41,300~65,510 7,003

401 ~ 500 417.7 72,810~107,280 10,425

501 ~ 709.5 120,220~ 17,709

였으며 서울시에서는 2020년까지 10MW를 목표로 하고 있다. 

  (4) 미니태양광 장점

가. 미니태양광 발전의 장점

태양광 기술 도입은 피크시간 전력요금을 대폭적으로 낮추는 효과를 가져온다. 다음은 미니 

태양광 설치 시 전기요금 절감효과에 관한 표이다.

여기서 이론 절감금액이란 서울 지역 하루 평균 발전시간인 2.7시간동안 음영이 없는 정남향

의경우에  적용 시 절감금액이다.

나. 국내 태양광 경제성

 확정된 전력 구매계약 하에서 일사량의 변동성이 낮고, 운영 관련 비용이 적어 안정적인 수

익 창출 가능하다. 또한 타 플랜트 사업 대비 상대적으로 설계 등이 단순하고, 공사 기간이 

짧아 장기간 공사에 따른 위험 발생 가능성 낮다. 그러나 높은 발전단가로 인해 정부 보조금 

및 지원 없이는 경제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다. 태양광의 가치

  건물의 가치를 높이고 구매자의 선호도 상승 유도하여 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올라간다.[그

림6] 증가하는 에너지 비용에 대한 대안 확보가 되고, 20년 이상 안정적인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확보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구환경을 보호하는 미래의 에너지원이며 세계

적 이슈인 전력대란에 대응할 수 있어 태양광의 가치는 무궁무진하다.

[그림6] 태양광발전기설치로 인한 가치 증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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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다른 나라의 사례

향후 태양광 발전이 경쟁력 있는 대체에너지로 대중화되기 위한 핵심 변수 중 하나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지원 정책이다. 소비자의 선택에 중요한 것은 발전원가가 아닌 

소매가격이다. 신재생에너지 지원 정책으로 정부에서 적극적인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발전된 

전기를 고가에 매입해줄 경우 경쟁력 있는 가격대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현재 세

계시장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독일, 일본 등 선진시장은 정부 차원에서 초기에 높은 

수준의 보조금을 지급하여 태양광이 일반 소매전력보다 경제적인 구조를 만들고 있다. 

독일에서는 초기 태양광 주택의 보급을 위해 고액의 설치비용에 대해 시중 금리보다 낮은 

이자를 적용하는 이자율 혜택을 주고 있다. 그리고 생산된 전력을 정해진 가격으로 매입해 

발전 가격과 소매가격의 차이를 보전해 주는 고정가격 구매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태양전지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자생력을 갖추게 된 그 배경들이 있었다. 첫

째로 주택용 전기요금 수준이 한국 등에 비해 3배 이상 높아 태양광발전의 가격경쟁력이 높

다. 두 번째, 반도체, LCD 등 인프라를 가진 일본 업체가 세계 태양전지 생산을 주도하여 

태양광 모듈의 확보가 보장되어 있다. 세 번째로 건축업체, 금융기관 등 민간차원에서 기술 

개발과 상품 도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건축업체에서 에너지 절약형 주책을 개발

하고 상업화하였고 금융기관에서도 태양광 주택에 대한 이자율 혜택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일본 소비자 사이에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2. 활동경과 및 내용

  (1) 견학을 통한 전문가 의견 조사

   가. 에너지 자립 아파트 모범사례인 ‘석관동 두산아파트’견학 (2015.08.02)

처음 유네스코 기후변화 프런티어 워크숍에서 윤순진 교수님의 조언을 통해 ‘석관동 두산아

파트’의 좋은 사례를 알게 되었다. 주민들의 의견을 어떻게 모을지 고민하던 차에 아파트 주

민들 모두 합심하여 에너지 절약에 힘쓰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흥미로웠다. 우리 <드림벨

트>의 주제가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미니 태양광발전기 보급이므로 견학에 적합한 곳이라고 

판단하여 이를 견학 장소로 선정하였다. 견학을 통해 前입주자대표회장님인 심재철 이사님을 

만나 여러 조언을 얻을 수 있었다. 많은 사람들에게 제안할 때의 방법도 틀이 잡혔고 무엇보

다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첫 견학장소에서 우리 <드림벨트>가 

앞으로의 방향을 잡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었다. 

   나. 미니 태양광 발전기 제조회사인 ‘한화63시티’견학 (2015.08.12)

서울시청에서 주도하는 미니태양광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 중 한 곳인 한화63시티를 방문하

게 되었다. 다른 중소업체들에 비해 대기업인 한화에 방문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줄 알았는

데 이번 프런티어 활동의 견학을 흔쾌히 승낙해 주셨다. 솔라 비즈니스 팀의 팀장님과의 인

터뷰를 통해 전문적인 태양광 산업의 지식을 알 수 있었다. 현재 태양광 사업뿐만 아니라 신

재생에너지 현황과 더불어 업체 위주의 수지타산 등 좀 더 경제적인 정보 또한 얻을 수 있

었다. 우리의 방안들이 말처럼 쉽게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에 현재 사회에

서 현실 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게끔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다.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중인 ‘서울시청 녹색에너지과’ 방문 (2015.08.13)

현재 미니태양광 보급 사업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시청에 방문하게 되면서 많은 이

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한화 63시티 방문견학으로 알게 된 미니태양광 발전기의 고장 문제

를 해결할 방안으로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담당자님께 A/S지원에 대한 견해를 여쭤보았더니 

긍정적인 반응과 답변을 주셨다. 앞으로 향후 몇 년간 미니태양광 발전기 보급 사업은 계속 

진행 될 예정이므로 보급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좋은 제안이라고 말씀하셨다. 이로 인해 

우리 조의 정책제안 방안의 방향을 잡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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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7] 미니태양광발전기 각도조절 기능 첨가 예시

라.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에서 주최하는 세미나 참가 (2015.08.19)

우리는 우연한 계기로 세미나에 참가하여 모듈, 인버터 및 계량기에 관한 전문가들의 강연을 

들을 수 있었다. 이전의 여러 견학과 인터뷰를 통해 최종 방안의 틀을 잡고 있었지만 인버터 

고장과 관련하여 내부적인 기기 문제에 많은 궁금증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전문가 분들께서 

친절한 답변과 더불어 우리 팀의 프런티어 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신 덕분에 아주 큰 도움이 

되었다. 이번 견학을 통해 우리는 기기가 만들어지는 과정과 그에 따른 현실적인 A/S의 한

계, 그리고 세미나에 참가한 다른 시민 분들의 불만 또한 자세히 알 수 있었다.

3. 활동결과 도출된 제안사항

  (1) 기술적 측면 제안

   가. 태양의 남중고도 차이 : 발전기 지지대 각도조절제안

현재 대두되고 있는 미니태양광 발전기의 문제점으로 효율성 문제를 들 수 있다. 직접 미니 

태양광 발전기를 이용하고 있는 사용자들의 의견을 수합하여 분석해 보니, 미니 태양광 발전

기에서 발전되는 전기량이 생각보다 적다는 의견이 많았다. 효율성이 떨어지는 원인에는 깨

끗하지 못한 모듈의 상태, 설치장소 등의 문제가 있지만 그것들은 해결 가능한 문제이거나 

불가피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드림벨트>는 우리나라의 태양 남중고도 변화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태양의 고도가 높을수록 단위 면적 당 받는 태양의 복사 에너지의 양이 많아진다. 

태양의 고도가 가장 낮은 때는 동지, 가장 높을 때는 하지이다. 동지 때의 태양의 남중고도

는 29도, 하지 때의 태양의 남중고도는 76도 이다. 태양의 남중고도가 최대 약 50도 정도의 

차이를 보였다 [표1-1]. 이에 따라 미니 태양광 발전기 설치각도에 따른 전기 발전량을 알아

보았다. 봄은 10˚, 여름은 30˚, 겨울은 70˚ 정도로 설치해야 전기 발전 효율을 가장 높일 수 

있었다.[표1-2,3,4]

현재 미니 태양광발전기의 지지대는 대부분 고정형이다. 서울 시민 햇빛 발전 협동조합에서 

제작하여 판매하는 지지대는 태양광 발전기의 각도 조절이 가능하지만 정확한 조작이 굉장히 

어렵다. 그리하여 <드림벨트>는 각도 조절이 가능한 지지대의 개발을 제안하기로 하였다. 사

계절이 뚜렷한 한국에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 예상한다. 복잡한 기술을 제

안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지지대에 약간의 변형을 통한 것이다. 서울 시민 햇빛 발전 

협동조합의 지지대를 예로 들면, 기존의 

지지대에 손잡이를 설치하여 좀 더 조

작을 수월히 할 수 있게 한다. 현재의 

지지대 조절 방식인 손잡이가 없는, 손

이나 발을 이용해 조절하는 방법에서 

좀 더 편리한 방법이라 생각한다. 그리

고 기존의 지지대는 정확한 각도를 알 

수 없다. 따라서 [그림7]과 같이 지지대

의 세로축에 각도를 표시하여 좀 더 효

율적으로 각도조절을 가능하게 하는 것

을 제안한다.

 [표 1-1] 월별 태양 남중고도

날짜 남중고도(˚) 날짜 남중고도(˚)

1월 32 7월 73

2월 41 8월 64

3월 (춘분) 52 9월 (추분) 52

4월 64 10월 41

5월 73 11월 32

6월 (하지) 76 12월 (동지)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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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2] 미니태양광 발전기 설치각도에 따른 월별 전기 발전량

1월 3월 5월 7월 9월 11월

10˚ 14.4 20 22.3 15.4 18.1 8.9

30˚ 19.6 22.7 21.4 14.5 19.7 11.8

50˚ 22.6 22.7 17.9 11.8 19 13.3

70˚ 22.7 20 12.3 7.7 16 13.1

90˚ 20.2 14.8 5.2 2.7 11 11.4

    (조건 : 200W설치,설치방위0°,평균효율모듈15.53%)(단위 kwh/월) 

 [그림7][표1-2]에 따른 그래프

[표1-3] 월별 미니태양광 발전기 최적 설치각도

월 1월 3월 5월 7월 9월 11월

최적각도 70˚ 30-50˚ 10˚ 10˚ 30˚ 50-70˚

  (2) 정책적 측면 제안 

   가. 부품 고장에 따른 소비자들의 부담 : 추가적인 A/S보조금 지급

서울 시민 햇빛조합의 경우, 설치 이후 5년간 미니 태양광 발전기를 무상으로 보증해준다. 

또한 각 부품마다 제조업체의 기준을 적용 받아 모듈의 경우 10년, 인버터는 5년 동안 개별 

A/S 및 무상 교체가 가능하다. 한국에너지공단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 고장이 거의 

없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모듈의 경우, 직렬연결이라는 특성 

상 셀 하나만 고장이 나도 전체를 바꿔야 한다. 미니 태양광 발전기 고장의 주된 원인은 인

버터 고장이다. 미니 태양광 발전기에서 생산된 직류(DC)전기에서 가정에서 사용 할 수 있는 

교류(AC)전기로 변환 될 때 열이 많이 발생하게 된다. 열에 취약한 인버터는 자연적 열 방출

을 위해 molding법을 이용하여 제작되는데, 이 같은 제작방식은 부분 수리가 어려워 고장이 

나면 폐기하고 새 제품으로 교체해야한다. 이처럼 인버터외의 기기 고장 시에도 부분 수리가 

아닌 부품 교체의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초기 투자비용 말고도 사후 A/S로 

인해 충분히 큰 부담감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개인과실로 인한 고장은 품질 보증기간 중에 

일어난 일이라 하더라도 무상 A/S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 때문에 소비자들의 부담감이 배

가 된다.  

이러한 이유로 <드림벨트>는 무상보증기간 연장과 추가적인 A/S에 관한 보조금 지급을 제안

한다. 또한 어느 부품이 어떻게 고장이 났느냐에 따른 A/S비용에 대한 적절한 기준을 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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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도 필요하다. 처음부터 소비자들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다면 좀 더 효

율적으로 미니태양광 발전기를 보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소비자들의 A/S에 대

한 부담을 훨씬 줄일 수 있을 것이며 업체에 대한 신뢰도 또한 올라갈 것이다.

   나. 시민들의 부족한 관심 : 홍보의 활성화

길거리를 지나가다 보면 태양광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는 건물들을 종종 볼 수 있다. 최근 태

양광 에너지가 각광받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임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

러나 이 태양광 발전기를 우리 집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과연 얼

마나 될 것인가? 우리 <드림벨트> 또한 유네스코 ‘기후변화 프런티어’로서 활동을 하면서 처

음 ‘미니 태양광 발전기’에 대해 자세히 접하게 되었다. 그 만큼 미니 태양광 발전기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적다. 서울 시청에서는 미니 태양광 발전기 보급에 초점을 맞춰 사

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현재 볼 수 있는 홍보물은 서울 시청 홈페이지, 지하철 좌석 위 게시

물 홍보물, 지하철 홍보영상뿐이다. 정작 대중들이 접할 수 있는 TV나 인터넷, SNS에서는 

미니 태양광에 관한 홍보물을 보기 어렵다. 홍보물조차도 관심이 있는 사람들 눈에만 띄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지나치거나 무시하기 쉽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접할 수 있으며 잊혀 지지 않도록 홍보하는 방법이 필요하

다. 대중매체를 이용한 광고의 수를 늘리거나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공인을 홍

보모델로 내세워 광고를 하면 홍보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한다.

   다. 전기 사용량이 적은 가정에 태양광 발전기 설치 시 대안 : 전기 계약방식 변경

현재 서울시 뿐 만 아니라 한국 에너지공단에서는 한 달에 적어도 300kw이상의 전기를 사

용하는 가정에 미니 태양광 발전기 설치를 권장한다. 이유는 누진제에 있다. 누진세 구간을 

절감하는 효과를 얻어야 좀 더 극적이고 체감 가능한 절약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

지만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가정은 환경에 지대한 관심이 없는 이상 굳이 절약하고자 하지 

않는다. 오히려 전기요금이 적게 나오는 가정에서 전기절약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진다. 물론 

미니 태양광발전기 설치에도 전기절약에 관심이 많은 가정이 설치를 원하는 경우가 많다. 이

런 가정에서는 월 1만원 이하정도 절약 효과가 있을 뿐이다. 이럴 경우 현재 미니 태양광 

발전 시 설치 비용인 약 30만원의 초기비용을 넘어 이익을 보는 데까진 오랜 시간이 걸린

다. 이런 이유 때문에 업체에서 전기를 적게 사용하는 가구에는 설치를 장려하려 하지 않는

다. 그래서 우리 팀은 전기를 적게 사용하는 가정도 미니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해 효과를 볼 

수는 없을까 고민을 하게 되었다.

견학을 통해 해결책을 찾았는데 이는 ‘전기 계약방식’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전기요금은 한

전과 계약이 맺어져 있는데 크게 '종합계약방식'과 '단일계약방식'으로 나뉜다. 

이 전기 계약방식에 변화를 주는 것만으로도 관리비 절감에 큰 도움이 된다. 절약된 관리비

로 아파트에서 별도의 설치보조금을 지원해 줄 수도 있고 이로운 점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

된다. 

   라. 미니 태양광 발전기 구입 시 대다수의 업체에서 카드결제 불가 : 결제 방식 변경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미니태양광 발전기 사업 참여 업체들 대부분은 미니태양광 발전기 홍보

물에 결제와 관련된 정확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지 않아 시민들이 잘 모르고 신청했을 가능

성이 크다. [그림8]에서 보듯이 ‘※현금만 가능’이라고 표시한 업체는 단 2곳뿐이다. 또한 따

로 표시하지 않은 업체들 중에서도 신용카드로의 결제가 가능하지만 할부 혜택이 없는 곳도 

있다. 이는 미니태양광 발전기 보급 사업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장애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

된다.

이런 문제점 해결을 위해 <드림벨트>는 결제방식에 대한 개선을 제안한다. 30만 원이 한꺼

번에 지출될 경우 부담스러울 수 있는 시민들을 위해 모든 업체에서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

하게 해야 하고 카드 결제 시 무이자 할부 혜택 또한 주어져야 한다. 이러한 제도가 마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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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좀 더 많은 시민들이 미니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할 때 초기 투자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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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8]업체 별 결제방식

   마. 미니태양광 발전기에 대한 이해 및 지식부족 : 쉽고 자세한 설명

서울시민 햇빛발전협동조합에서 개최한 미니태양광 발전기에 관한 세미나에는 대부분 연령대

가 높은 시민 분들이셨다. 그 분들의 질문들은 굳이 세미나에 와서 물어보지 않아도 미니 태

양광 발전기를 설치할 때 전문가에게 충분히 물어보고 답변을 받아볼 수 있을 만한 것들이

었다. 또한 태양광 사업과 관련한 기본적인 지식이나 사전 교육 없이 미니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한 시민들이 많았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보면 미니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했을 때 전

문가에게 정확한 설명을 제대로 듣지 않았거나 어르신 분들께는 다소 어려운 용어와 개념이

었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미니 태양광 발전기 설치 시 신청자들에게 정확한 설명을 하는 것이 업체에게 필수

적인 조건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제안한다. 또한 연령대를 고려하여 용어 및 개념을 이해하

기 쉬운 일러스트와 함께 설명서로 풀어서 자세히 안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또한 소비자들이 혼동하기 쉽고 자주 문의하는 사용문제는 설치 시 자세한 설명을 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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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업체마다 상이한 기준 : 일관된 기준 마련 

서울시와 함께하는 미니 태양광발전기 업체들은 다양하다. 기기 사양 등 세부적인 것에서 업

체마다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데 안전사고에 관한 기준 또한 그렇다. 업체마다도 사고에 관

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서로 다른 업체끼리 통합된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저 ‘생산

물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전부인 실정이다. 

아무리 ‘미니’라고 하더라고 적잖은 무게를 무시할 수 없다. 애초에 사고 위험이 없이 설치를 

하고 주의해야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사고라는 것이 언제나 예고 없이 닥치는 것이기 

때문에 ‘대비’는 필수이다. 현재 미니 태양광 발전기가 보급단계이지만 보급 목표량을 늘리고 

사업을 지속해 나가려면 신뢰도를 올리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을 것이다.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에서 안전사고에 관한 명확한 보상 기준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또 업체

들이 그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지속적인 규제가 필요하다.

   사. 부족한 사후관리 :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미니태양광 발전기 보급 활성화

태양광 발전기라는 것이 아직까지 시민들이 가정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기기가 아닌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때문에 미니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한 소비자 중 전문가와 같이 정확하게 알

고 사용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 것이다. 이런 경우일수록 미니태양광 보급 활성화를 위해 설

치 업체서의 사후관리가 더욱 중요하게 작용한다. 예를 들어, 정수기의 경우 코디가 정기적

으로 방문하여 기기 상태를 점검하고 청소하는 것과 같이 미니태양광 발전기 업체에서도 이

러한 서비스를 시행해야 한다. 제대로 발전은 되고 있는지, 난간에 잘 고정은 되어 있는지와 

같은 사항들을 전문가가 정기적으로 가정에 방문하여 확인해 주어야 한다. 이로 인해 태양광 

발전기에 대한 수명 증가와 더불어 안전 부족으로 인한 사고를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또한 태양광 발전기 모듈에 먼지가 내려앉으면 발전량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점을 고

려하여 소비자들에게 황사 철 모래먼지 유의와 같은 인지사항을 SMS 서비스로 알려주는 것

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같은 조건에서 소비자들은 사후관리가 좋은 업체를 선택할 것이며 이는 업체 간의 소비자 

확보를 위한 경쟁력을 높일 것이다.

결론

Ⅲ. 결론

 1. 연구결과

우리 <드림벨트>는 이 연구에서 미니 태양광 발전기 보급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초기 목표

와 함께 그에 따르는 한계점을 극복하는 것에 큰 의미를 두었다.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우

리나라보다 앞서 에너지 절약형 건물과 금융제도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다른 나라 사례들

은 우리 <드림벨트>가 이 활동을 통해 우리나라 환경 문제에 큰 보탬이 되고 싶은 동기부여

가 되었다. 또한 서울시에서 주도하는 ‘원전 하나 줄이기’ 캠페인으로부터 시작된 미니태양광 

발전기를 통해 전기를 절약함으로써 전력수요량을 줄이고 이에 따라 심각한 환경오염을 야기

하는 원자력 발전소 하나를 줄일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우리 <드림벨트>는 에너지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통해 보완된 미니태양광 발전기 

보급 사업을 통해 더 많은 성장을 기대하고, 이를 통해 더 나아가 시민들이 또 다른 태양광 

산업에도 관심을 갖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태양광 산업이 더욱 발전할 것이며 세계 에너지 

시장에도 큰 위상을 떨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2. 연구의 한계

미니태양광 발전기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이번 연구는 다른 지역들보다 서울시에서 먼저 추

진하는 정책인 것이 분명하다. 때문에 서울시의 지원과 더불어 본 사업에 선정된 업체들의 

노력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와 업체의 노력과 더불어 중요한 것은 바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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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시민들이다. 환경에 대한 시민의식이 예전보다는 매우 높아졌지만 

아직까지 환경오염이나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미니태양

광 발전기 사업 또한 전기를 절약함으로써 환경을 보호하고 기후변화를 대응하기 위함이지만 

이를 실천하려는 시민의식이 없다면 무용지물이다. 이는 ‘기후변화 프런티어’라는 연구 활동

의 공통된 한계임이 분명하다. 

또 다른 한계점으로는 이번 연구와 같이 재생가능에너지인 태양광 산업에서 가장 큰 단점으

로 작용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이다. 과연 당장 10년 뒤에 태양광 산업이 크게 발전하는 것

이 확정되어 있는가? 더 효율적이고 장소와 시간에 제약받지 않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미

래기술이 발달할지도 모른다. 현대사회에서는 급격한 기술 변화가 에너지 시장을 쥐고 있다. 

때문에 아직까진 변수가 많은 태양광 산업을 주제로 다룬 이번 연구에서도 현실적으로 중요

한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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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보고서

활동 주제 선정 배경, 

필요성, 의의

등

연구의 배경

산업혁명 이후 인류는 이백년 간 기술적ㆍ경제적 성장만을 추구하였으며 단순한 외적 성장만

을 추구한 결과로 기후변화가 발생하게 되었다. 기후변화로 파생된 문제는 국가와 지역, 그리

고 도시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으며 이는 현대 사회에 이르러서 심각한 사회문제

로 대두되었다. 기후변화에 대한 조사, 연구, 및 논의를 목적으로 유엔환경계획과 세계기상기

구가 공동으로 설립한 IPCC에서 발간한 기후변화에 대한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변화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 급격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일상생활 깊숙이 침투하여 우리의 삶의 패턴을 

급속히 변화시키고 있다. 하지만 2007년 실시한 기후 변화에 대한 의식조사에 따르면 우리나

라 국민의 대다수(97%)가 기후 변화 문제에 대해 알고 있으나 자세히 안다고 응답한 경우는 

9.7%에 지나지 않았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현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 인식은 하고 있으나 

이해의 수준이나 관심도는 낮은 것을 의미한다(장은정, 2012). 우리나라는 기후변화가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구생태계가 사상 초유의 위기에 처해있게 

되었지만 여전히 기후변화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높지 않은 실정이며 특히 그 중에서도 향후 

기후변화의 영향을 가장 많이 경험하게 될 10-20대 학생의 기후변화 인식은 상대적으로 보다 

저조하게 나타났다(환경부, 2008). 하지만 10-20대는 앞으로 현 사회를 이끌어나갈 주체이며 

예비 사회인으로서 의식을 함양하는 단계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의 기후변화에 대한 인

식을 바꾸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그 중에서도 ‘대학생’이라는 집단은 교육을 바탕으로 

환경에 적극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는 기회가 많고 각종 봉사활동이나 교내 여러 활동을 통해 

환경에 대한 실무 경험을 쌓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크레센도는 대학생을 연구의 대상으로 설

정하였다.

기후변화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을 통해 개인은 기후변화를 초래한 원인과 이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이해하고 이는 의식의 변화로 이어지게 된다. 이러한 기후변화에 대한 전반적

인 의식의 변화는 행동의 감소- 더 나아가 능동적 참여 및 실천으로 연결된다. 즉, 대학생은 

기후변화 교육을 통해 환경과 공존하여 살아갈 필요성을 느끼게 되며, 실천적인 교육을 통해 

환경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기를 수 있기도 하다. 하지만, 지금의 대학교육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 기후변화 혹은 환경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대학의 수가 적을뿐더러 교육을 실시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대학이 전문 인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어 기후변화 관련 교

과목이 기후변화와 관련된 전공 분야에 국한되어 운영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기

후변화 관련 교과목에 대한 논문과 교재는 그 수가 적고 체계적인 연구 역시 미흡한 탓에, 현

재 대학에서 진행되고 있는 기후변화 교육을 통해서는 기후변화로 인해 파생되는 다양한 문제

에 대해 총체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권주연,2009). 현행 교육이 가지고 있는 한계

로 인해 대부분의 대학에서 실시하는 기후변화교육은 단순히 과학적 지식 공유와 기후변화 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에 그쳐 있으며 기후변화는 자연과학의 일부로만 취급되고 있다. 이러한 

현행 교육은 환경 문제가 비단 자연과학만의 문제가 아니며 생명과 윤리 영역에서의 접근을 

바탕으로 삼아야 한다는 전문가의 지적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연구의 의의

인간과 사회는 원초적으로 자연에서 나왔으며 궁극적으로는 자연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점에서 

인간의 존재론적 고향은 자연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인간과 자연생태계의 관계에 대해서 보다 

크레센도 팀

전공과 기후변화를 융합한 교육 모델 제시

추상원, 김수경, 연해령, 정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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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적으로 성찰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기후변화 문제는 비단 자연과학만의 문제가 아니며 

생명과 윤리 영역에서의 접근을 요한다.

기후변화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의식주부터 시작해서 산업구조와 사회의 지배적 가치를 변화시

켰으며 이는 사회 각 분야에서 다양한 경로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후에 직접적 영향을 받

는 농업 및 산림 분야는 말할 것도 없고, 이와 결부된 산업의 파급 영향을 고려한다면 영향을 

받지 않는 산업을 고르기가 어려울 정도이다. 기후 변화는 현재와 미래, 그리고 도시와 농촌

이라는 시․공간을 초월하며 이미 우리 사회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를 

둘러싼 물 분쟁, 자원 배분과 같은 역동적인 상황은 국제사회에서 경제, 정치, 사회적인 문제

를 일으키고 있다. 따라서 점차 다양화되는 기후 변화의 영향은 자연과학과 공학 분야를 넘

어, 인문ㆍ사회학적 접근을 통한 입체적이고 풍부한 담론을 필요로 한다. 다시 말해, 기후변화

에 대해서 보다 근본적으로 성찰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인간의 경제활동을 중심으로 산업적 관

점에서 더 나아가 기후변화로 인해 양산되는 다양한 사회적 현상이나 문제, 더 나아가 이가 

가진 다양한 국면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그 대응 방안을 보다 능동적으로 판단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학적 접근을 바탕으로 한 대대적인 교육의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자연과 

인간을 통합하여 어우르는 사회학적 접근이 필요하며 전공을 중심으로 자연과학적 현상과 지

식을 습득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만 급급한 지금의 대학교육에는 대대적인 변화가 일어나

야 한다.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인류와 자연을 ‘나’와 ‘남’이라고 구분지어 바라보는 대립적인 

자기중심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며 기후변화가 자신에게 갖는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서는 인

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크레센도는 그 방안으로, 전공과 기후변화를 융합한 교육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기후변화와 다양한 과목, 특히 학생의 ‘전공’과의 연계성을 도모하여 대학생 개인과 사회가 가

지고 있는 근본적인 가치관을 변화시키고 인식의 변화를 유도하여 다양한 방면에서 환경에 대

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다. 전공과 에너지 기후변화를 융합한 교육을 통해 기

후변화 문제를 자신의 전공에 접목시켜 대응하고자 하는 실천 의지를 길러주고 지속가능한 발

전 교육 측면, 그리고 기후변화 위기관리 능력과 이를 위한 리더십을 길러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존의 교양 선택으로 개설되어 있는 대학 교양환경 과목을 전공 필수로 지정하여 기후

변화라는 자연 현상을 대학 내에서 수업을 통해 도시와 인간, 그리고 학생 자신에 초점을 맞

추어 교육을 하다보면 기후변화와 이에 대응하는 사회의 역동적 움직임을 통해 자연과학과 사

회과학 및 인문학과의 소통이 이루어질 것이며, 현 문제에 대한 입체적이고 풍부한 이해와 더

불어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방법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대학생의 전공과 에너지 기후변화 분야에 대한 융합적인 접근을 통해, 

다음의 두 가지 사안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ⅰ.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 증진  ⅱ. 미래 기후변화전문가 양산 

위와 같은 연구의 목적에 따라, 크레센도는 한국그린캠퍼스협의회에 소속된 서울 소재 종합대

학교와 지방 소재 대학교를 중심으로 국내에서 환경교육이 효과적으로 실시되고 있는지 확인

하고자 했다. 그린캠퍼스협의회 소속 대학교 별 기후변화와 관련된 교육과목 개설 현황을 살

펴보며 관련 교육 내용 및 수업 방향에 대해서 고출하고 대학 교육과정의 특성을 분석하고자 

했다. 특히 그 중에서 강의계획서를 열람할 수 있는 학교의 경우에는 수업의 목표와 커리큘럼

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서울시 에너지실천공모사업, 그린캠퍼스 우수대학 선정결과 등을 

참고하여 그린캠퍼스협의회 소속 대학 중, 기후변화 연구기반 확대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을 강조하는 대학을 선별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해당 대학에 방문하여 교수진과

의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방문이 어려운 경우 서면 인터뷰로 대체하였다. 인터뷰 진행 시, 대

학 내 환경교육을 실시하게 된 계기와 에너지 기후변화 교육을 실시하는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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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어떠한 점을 개선하는 것이 좋을지 논의하였으며 전공과 에너지기후변화를 융합한 교육모

델에 대한 각자의 관점에 대해서 묻고 피드백을 받는 과정을 거쳤다. 국내에 대한 사례 외에

도, 해외에서 실시되고 있는 에너지기후변화 교육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다. 캐나다 온타리

오주, 영국의 Nottingham Treat University(이하 NTU) 등 다양한 환경교육 커리큘럼 및 환경 

정책들을 참고하여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교육모델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다.

국내ㆍ외에서 진행되는 환경 교육에 대한 정보를 총합한 후, 국내 대학에서 진행하고 있는 에

너지기후변화 교육과정과 이에 대한 특성을 고려하여 전공과 에너지기후변화에 대한 융합 교

육모델을 제시함에 있어 참고할 만한 대학 및 교육과정을 선별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그 과

정에서 기후변화센터 공동대표이자 전 환경부 장관님이신 유영숙 장관님과 대학에서의 환경교

육을 중시하셨던 이광자 전 서울여대 총장님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이후 그린캠퍼스에 

대한 관심 정도 및 대학의 교육 현황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서울대학교와 신라대학교를 

선별하였다. 또한 추가적으로 전공과 에너지 기후변화 융합 교육을 보다 효과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 ‘고 그린 인 더 시티’ 공모전의 진행 방식을 참조하였다.

선행연구 검토내용

학교 교육 내용

명지대학교 환경주제 교양과목 개설 등 그린 커리큘럼 운영

서울여자대학교
전체학생을 대상으로 환경교육 실시(2015년부터 선택교양으로 축소됨), 지

역사회 환경교육을 위한 그린맘 프로그램 추진

신라대학교 환경 교육 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한중일 에코 공동인증제 운영

영진전문대학 평생교육원 내 녹색최고위 과정 신설

충남대학교
에코 커리큘럼 마일리지 운영 / 온실가스 환경홈닥터 등 녹색실천 프로그

램운영

안양대학교 그린리더장학금 수여 등 녹색생활 실천 확대

전주비전대학교 지역사회 교육프로그램(Green-Kids 등) 운영

고려대학교 KU-KIST 공동 그린스쿨운영(석사, 석박사, 박사과정)

나사렛대학교
친환경교과목 및 융복합학부 에코그린전공 운영 / 친환경장학생 제도, 그린

마일리지 제도 확대

제주대학교 환경, 에너지, 생명화학공학과 '기후변화대응' 연계전공 신설

충북보건

과학대학교

전교생 대상 교양강좌 '녹색시민' 개설 / 지역주민, 학생 등 대상 전문가 

초빙 '에코그린포럼' 개최

경기대학교 K.G(Kyonggi Green Mark) 이수제 도입

국제대학교 기후변화 대처 및 에너지 절약 특강

선행연구 검토내용

 가. 기존에 실시되고 있는 환경 교육

자원고갈 및 기후변화 문제가 점차 심화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요구와 기후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들이 강구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기후

변화 교육의 필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으며 이를 배경으로 대학에는 환경관련 학과들이 대대

적으로 신설ㆍ증설되었으며 이러한 학과에 속한 교수 및 학생 수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었

다(최병두,1999). 하지만 현재 몇몇 대학의 기후변화 관련 강좌는 교양과목 중심의 산발적인 

주제로 진행되고 있으며, 깊이 있는 탐구보다는 개괄적인 이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이주영 

등, 2009). 또한 대학교에서 운영 중인 대부분의 환경교육은 주로 예비 환경교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대학의 환경교육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지승현, 남

영숙, 2010).

<표 1> 대학에서 진행하고 있는 환경 교육 및 교육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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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공업

대학교
NCS 기반 신재생에너지 산업체 연계형 교육과정 개발

부산카톨릭대학교 교과 필수 봉사 및 학생참여 프로그램 운영

전북대학교 환경 지식전달을 위한 정보채널 다각화(친환경교육 블로그와 팟캐스트 운영)

중원대학교 Post Green Leader 교육 실시

유형 운영방법 운영상의 특징

다전공 연합 
과정화

독립학문에 속하는 전통적인 개
별교과들을 다양하게 이수하도록 
하는 교육과정을 설치하여 융합
교육을 실현하는 경우

융합교육을 위해서는 별도의 전공 및 교육과정
을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대학차원에서의 노력
이 필요
미래성장분야에 대한 전문가를 육성하는데 초점을 
두기 때문에 준비에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

다학문 통합 
교과화

다양한 학문의 내용을 하나의 교
과안에 구성하여 통합콘텐츠로 
개설하여 융합교육을 실현하는 
경우

융합교육을 처음 시도하는 경우에는 쉽게 실시 
할 수 있음
융합적 성격을 지닌 융합교과가 무분별하게 개
설될 경우, 전체 융합교육의 목표 및 방향에서 
벗어날 수 있음

 1) 환경 교육 현황

위의 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현재 그린캠퍼스협의회 소속 대학을 중심으로 학생과 지역 주민

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환경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하지만, 이 중 대부분의 교육은 단순히 

기후변화와 관련된 지식을 알리는 데 그치고 있다.

 2) 환경 교육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교육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교

육은 단순히 지식을 공유하는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학습자의 실천으로까지 이어지는 교

육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나. 융합 교육

현재 우리나라 대학교육은 양적 팽창은 충분히 이루어진 반해 질적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그 동안 국내 대학은 그 수는 급증하였지만 이에 비해 질적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라고 지적받고 있다, 김혜영(2013)은 미래 사회는 ‘통섭’, ‘통합’, ‘융합’ 등 특정 학문과 전

문분야의 경계를 넘나드는 능력을 갖춘 융합인재가 지배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는데, 여기

서의 ‘융합’ 교육과정이란 교육학용어사전에 따라 ‘서로 다른 교과 간에 관련되는 요소를 새로

운 교과로 조직하여 융합시킴으로써 성립하는 교육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교육학용어사

전, 1995). 즉, 융합지식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인간이 원하는 보편적 행복을 충족시키는 아이

디어를 창출해낼 수 있는 융합인재가 필요해 진 현 시점에서 기존의 고정된 교육의 틀에서 

탈피하여 ‘융합성’과 ‘실용성’을 모두 만족하는 교육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질에 대한 개

선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다양한 시각에서 문제 상황을 인지하여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다빈치형 인재’가 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한국정책학회, 2010). 

‘창의력’과 ‘소통 능력’을 갖춘 다빈치형 인재는 학제 간의 조화와 융합을 통해 이룰 수 있으며 

학습자는 융합교육을 통해 문제 상황을 다양한 시각에서 폭 넓게 이해하고 이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

김혜영(2013)은 다음과 같이 융합교육의 두 가지 유형을 제시하였다.

<표 2> 융합교육의 두 가지 유형(김혜영,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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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명 융합교육 현황

한림대학교 취업과 연계하여 융합 협동전공과정 확대

아주대학교
무제한 전공 선택권 제공
별도의 융합교육센터 신설
2-3개의 전공 간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융합 트랙 개설 추진

우송대학교

학생들의 전공 및 부전공과 더불어 외국어 학습 지원에 집중
입학 후 2년간 학생들이 원하는 외국어 집중 학습 가능
학생들의 흥미에 맞게 국가별로 개설된 과목과 비즈니스 과목을 수강하고 이후 외
국 기업체에 현장 실습 가능

한밭대학교 공과대학을 중심으로 다양한 학문 분야를 복합

고려대
(세종캠퍼스)

인문사회계 여러 학문과 디지털 매체를 복합한 ‘디지털매체문화 연계전공’을 개설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재학생(2학년 이상)을 대상으로 한 ‘디자인+공학 융합전공’ 개설

숙명여자대학교 
‘순헌융합인문학’ 전공
학생들의 전공과 문학을 전공하여 2개의 학사학위 수여 가능한 ‘순헌융합인문학’ 전공 
개설

1) 국내 대학 융합 교육 실시 현황

융합교육의 흐름에 맞게 현재 국내 대학에서 다양한 형태의 융합 교육을 실시하였다. <표 2>

는 융합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국내 대학 현황이다.

<표 3> 국내 융합교육 실시 대학(김혜영, 2013)

현재 다양한 국내 대학들이 융합 교육에 힘쓰고 있으며, 융합 교육을 다양한 콘텐츠 형태로 

구현하여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그 예로는 전공과 외국어, 그리고 공학과 디자인, 인문학

과 디지털 매체의 융합 및 융합교육 전담센터 개설 등이 있다. 

2) 융합교육이 나아가야할 방향

시대의 변화에 따라 교육 패러다임이 빠르게 전환하면서 이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

이 뒤따르고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한국정책학회,2010). 이에 대한 결과로, 학생들이 현실에

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도와주는 융합교육과정이 중요하게 여겨지게 

되었다. 앞으로의 교육은 대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습득해야하는 학습 목표들을 교육 과정에 명

확하게 규정하여 실용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역할 분담

※ 팀 구성원 역할 분담 기술  

추상원: 회의장소, 활동 일정 조율, 국내 대학 컨택

김수경: 활동경과 정리 및 작성, 학교별 실행중인 환경교육 과목 조사

연해령: 회계담당, 한국그린캠퍼스 협의회 및 서울그린캠퍼스 협의회 소속 대학에서 이루어지

고 있는 환경, 기후변화 활동 조사

정현영: 해외 사례 번역 및 해외 대학 컨택

활동경과 및 내용

날짜 활동 내용

7.2. 환경재단 녹색기후기금 시민사회 역량 강화 세미나

가난한 국가일수록 기후변화대응에 취약하고, 더 가난한 사람일수록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에 많이 노출되어 있음. 이러한 개발도상국들의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을 지원하기 

활동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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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좋은 취지로 설립된 GCF는 왜 계속 목표 금액 도달에 실패하고 있는지 의문을 
갖게 됨.

저탄소 신기후경제 시대와 우리의 전략 (한국 프레스센터)

에너지 기후변화분야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었고, 우리나라는 어
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었음. 하지만 경제적으로 긍정적 가치를 지닌 
기후변화 분야가 왜 여전히 사람들에게는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지 못하는지 의문을 
갖게 됨. 그리고 기후변화에 관심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과 기후변화 프로그램, 전문가 
간의 간극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을지 고민해보게 되었음.

7.19. Crescendo 팀 회의

기후변화와 관련한 우리나라의 상황을 각자 조사해 질의응답을 실시, 정보교환을 하
였음.

7.23.-7.25. 제주도 견학

7.30. Crescendo 팀 회의

환경부에서 실시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후변화 인식조사 자료를 두고 토론을 실시하
였음. 그 결과 대부분의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후변화에 대해 ‘인지’는 하고 있지만 그 
정도가 매우 기본적인 수준이며, 심각성의 정도를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림. 따라서 기후변화에 대한 높은 인지도가 가진 허구성을 해결하고 심각성을 알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기로 하였음.

8.2. Crescendo 팀 회의

에너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알릴 수 있는 여러 방안을 두고 토론을 하였음. 다양한 
방법들 중에서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시하는 ‘교육’의 부분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
보기로 함.

8.5.-8.6. Crescendo 팀 전체 자료조사

국회도서관을 방문해 각종 논문을 검색하였음. ‘기후변화 교육이 대학생의 환경인식에 
미치는 영향 연구’와 ‘초, 중학생의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 논문을 통해 
에너지 기후변화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파악할 수 있었음.

8.7. Crescendo 팀 회의

논문자료를 두고 어떤 집단에 어떠한 방식으로 에너지 기후변화 교육을 실시할 것인
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함.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의 경우 이미 환경교육이 실시되고 
있으며, 입시위주의 한국교육에서 에너지 기후변화에 대한 더 이상의 교육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었음. 그리고 현재 소속 집단이 대학생인 만큼 대학에서의 교육을 실시
해보기로 하였음.

8.13. 미래 기후변화의 위협 2030 대한민국(이화여대)

기후변화에 대한 ‘사회학적 접근’ 이라는 새로운 접근방법을 발견할 수 있었음. 그리
고 지금까지 기후변화가 일반인들에게 큰 공감을 사지 못했던 것은 ‘개인과 기후변화
간의 연관성’을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 따라서 기후변화가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질병문제, 식량문제 등 ‘사회학적 문제’로 접근해 
연구하기로 결정하였음.

8.14. Crescendo 팀 회의

어떤 대학의 어떠한 사회학 계열의 학과를 대상으로, 또 어떤 교육방식을 선택해 실
시할 것인지를 두고 토론을 실시하였음. 그리고 일부 대학에서 이미 에너지 기후변화
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조사결과 파악하게 되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자료조사를 실시하였음.

8.16.-8.22. Crescendo 팀 개별 휴가

8.25. Crescendo 팀 회의

각자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그린캠퍼스 중에서도 가장 큰 성과를 낸 학교가 고려대
와 서울여대라는 것을 파악하였음. 그리고 두 학교에서 에너지 기후변화와 대학생에
게 관심이 많은 교수님을 해당 학교 재학생들로부터 추천 받아 인터뷰를 요청함. 그
리고 이외에 그 동안 참여했던 세미나와 각종 강연들을 토대로 팀을 도와줄 수 있는 
분을 찾아서 개별 인터뷰를 요청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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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0. Crescendo 팀 회의

유영숙 전 환경부 장관님과 고려대 정서용 교수님, 서울여대 이은희 교수님까지 세분 
모두로부터 답장을 받았지만 이은희 교수님께서는 인터뷰 참여가 어려울 것이라는 답
변을 받음. 인터뷰를 참여하시는 유영숙 장관님과 정서용 교수님께 질문드릴 사항에 
대해 함께 논의하여 질문지를 완성함. 학생들의 인식조사를 살펴보기 위하여 ‘20대 기
후변화 인식조사’ 설문조사를 실시함.

9.4. 인터뷰 정서용 교수님 – 고려대 방문

에너지 기후변화와 관련해 가장 많은 모범을 보이고 있는 고려대학교를 방문하였음. 
많은 좋은 교육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었으나, 학과편향적인 구조와 관심이 있는 학생
들만 지원하는 구조로 이루어져있었음. 그러나 기후변화는 모든 사람이 함께 경각심
을 가지고 노력해야 해결할 수 있기에 다수의 학과에서 다양한 관점으로 기후변화에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됨.

9.9. 인터뷰 유영숙 전 환경부 장관님 – KIST 방문

기후변화와 관련해 대학생이 어떤 활동을 할 수 있을지, 또 우리 팀이 생각한 활동에 
대해서 평가를 받기 위해 유영숙 전 환경부 장관을 인터뷰하였음. 그리고 대학생들이 
이슈메이커가 되어야 정책결정자들 역시 기후변화에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조언
과 함께 대학생들의 적극적 참여와 노력을 부탁 받음. 그런 의미에서 기후변화에 대
한 전반적인 교육을 대학에서 실시하는 것은 매우 좋은 아이디어이며 전공과의 연계
를 통한 시도가 참신할 것이라는 평가를 받음. 그리고 이광자 전 서울여대 총장님의 
번호를 알려주시면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추천해주셨음.

9.14. 그린캠퍼스 협의회 사무국장 백완종

현재 서울그린캠퍼스협의회 회장으로 있는 고려대학교에 방문하여 그린캠퍼스를 구축
하기 위한 고려대학교의 여러 가지 노력 및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들에 대해 자
세한 설명을 들었음. 고려대학교 이외에도 그린캠퍼스 활동이 원활이 이루어지고 있
는 다른 대학들에 대한 정보도 알 수 있었음.

Crescendo 팀 회의

지금까지 대학에서 이루어졌던 환경교육, 기후변화교육이 가졌던 경향성에 대해 파악
을 완료하고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였음. 그 결과, 의식교육보다 행동교육의 경향성이 
짙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음. 하지만 행동교육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의식교육이 
더욱 우선적이며 중요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림. 그리고 전공연계를 실시했을 때 어떠
한 구조와 흐름으로 학생들에게 교육하는 것이 학생들의 의식을 개선하는데 가장 효
과적일 것일지 고민함. 또한 이광자 서울여대 전 총장님과의 인터뷰를 위해 질문지를 
작성함.

9.16.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부 신세돈 교수

과목별 기후변화 심화 교육 내용 구성을 위해 교수님을 방문하여 기후변화와 경제에 관
련한 내용을 바탕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음.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 보다 근본적으로 접근
해야 기후변화와 경제의 융합에 대해 보다 명확한 생각의 정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조언
을 해주심.

9.15. 인터뷰 이광자 전 서울여대 총장님 – 국민대통합위원회 방문

‘기후변화와 녹색성장’ 이라는 교양필수 과목을 통해 그린캠퍼스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서울여대 전 총장님을 인터뷰하였음. 하지만, 해당 강의는 2015년부터 교양필수에서 
교양 선택과목으로 축소되어 시행되고 있었음. 정확한 이유는 듣지 못했지만, 일부 서
울여대 학생들과 인터넷을 통한 FGI를 통해 ‘전공과의 연관성부족’ ‘눈높이를 고려하
지 못함’과 같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음. 그리고 이 외의 대다수 그
린캠퍼스와 마찬가지로 의식교육보다 행동교육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특징을 발
견할 수 있었음. 그러나 행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의식이 우선적으로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됨.

9.17. 제 7회 기후변화 적응 국제 심포지엄

윤성규 환경부 장관님, 찰스 헤이 주한영국대사로부터 기후변화의 국제적 심각성에 
대해 듣게 되었으며 기후와 관련된 보건사업과 서비스 산업의 전망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음. 그리고 UNDP 서울 정책관으로부터 현재 한국 시민들의 기후변화에 대한 기
본적인 인식은 존재하지만 행동은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음. 특히 
과학적 기술의 발전은 기후변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겠지만 시민들의 행동이 부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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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따르지 않는다면 큰 효과를 보기 힘들 것이라는 말을 들었음. 따라서 단순히 기
후변화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기후변화가 일으킬 문제에 집중해 사람들에게 전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음.

9.18.-9.20. 자료 정리 및 결과 보고서 작성

활동결과 도출된 

제안사항

과목명 개설된 환경 수업

Arts
- 자연이나 도시 풍경을 보고 느낀 감정을 몸짓으로 표현하기

- ‘직장’에서 에너지나 재활용품에 대한 책임감 있는 사용을 주제로 연극하기

Business 

Administration

- 직장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알아보기

- 종이가 없는 사무실(A paperless office)이 존재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고, 이

러한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기술로 어떤 것들이 있을지 생각해보기

English

- 지구 온난화와 같은 환경 문제에 대하여 다양한 전문가의 입장과 관점을 분

석하고 발표하기

- 지구 온난화나 온실 가스 증가로 인한 미래의 환경오염을 주제로 한 미래의 

모습을 그린 소설(A Futuristic Novel)을 읽고 그 소설의 내용이 실제로 미래

에 발생할 가능성이 큰지 스스로 조사하여 입증하기 

Aboriginal 

Governance

- 과거 원주민 사회와 지금의 캐나다 사회에서 대지가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

지 차이점을 비교하기

- 원주민 부족들이 대지에 대하여 지닌 가치들이 현재 캐나다인들의 미래에 

끼칠 수 있는 영향력 분석하기

현황분석

 가. 해외 환경 교육 현황

  1) 캐나다 Ontario 주 교육부의 환경 교육 정책

캐나다는 임업 선진국으로서 학생들이 자연환경과의 관계에 대한 바람직한 인식과 태도 형성

을 돕기 위하여 환경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이은정, 신원섭, 연평식, 2011). 그 중에서도 크레

센도는 온타리오 주 교육부에서 실시하는 환경 교육을 중점으로 조사하였다. 온타리오 주는 

유치원생과 초ㆍ중ㆍ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환경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융합 교육’의 

형태로 제공되고 있다. 그 중에서 본 연구는 12학년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환경 교육에 초점

을 맞추어 진행하기로 하였는데, 대한민국 나이로 고등학교 3학년에 해당하는 이 시기는 대학 

입학이나 취업 준비 등 사회로 나갈 준비를 하는 시기라는 점에서 대학생들과 유사하기 때문

이다.

다음은 온타리오 주에서 실시하는 환경 교육이다.

<표 4> 캐나다 온타리오 주에서 12학년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 수업 예시1)

2) 영국 Nottingham Trent University 환경 교육 정책

크레센도는 대학생들이 기후변화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것이 적극적인 행동 및 실천으

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실천행동 장려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NTU의 

환경보호를 위한 학생 행동 실천 장려 프로그램 '그린임팩트'를 선정하여 조사하였다. NTU는 

영국 내 그린캠퍼스 소속 대학으로 이는 학내환경 제반시설 구축과 에너지 절약 및 기후변화 

환경 문제와 관련하여 다양한 성과를 내고 있으며 2012년에는 환경경영에 대한 국제 인증인 

IS0 1400012)를 취득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대학을 대상으로 학내환경 

Infrastructure 구축과 에너지 절약 및 기후변화 등 환경 문제와 관련하여 다양한 성과를 내고 

있는 대학을 평가하는 UI Green Metric 평가에서 3위를 차지하였다. 따라서 본 대학을 우리

의 해외 환경교육 사례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



제3장 활동보고서 • 59

행동 지침 행동 실천 심사 방법

전등 스위치나 플러그 콘센트에 전등의 위치

와 해당 전기 기기에 대한 정보를 부착하기.

심사관들이 전등의 위치와 기기에 관한 정보

가 스위치 버튼과 콘센트에 올바르게 부착되

어있는지 직접 확인할 것입니다.

팀 내 구성원들의 탄소 발자국을 계산하여 일

람표를 만들기

심사관들이 일람표를 확인하거나 본 행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행해진 의사소통의 증거를 

할 것입니다.

동료들이 매년 3월 28일 오후 8시 30분에 이

루어지는 지구의 시간에 동참하도록 격려하기

심사관들이 사진이나 이메일을 통하여 행동을 

실천하였다는 증거를 확인할 것입니다.

본 대학은 학생들이 환경 보호를 위해 노력한 행동들에 대해서 보상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본 교육프로그램에 참가할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추가로 학생들뿐만 아니라 직원들 또한 환경

보호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다양한 행동 지침서를 제공한다. 

학내 구성원들이 한 팀을 이룬 다음 그 지침서에 제시되는 다양한 행동들을 실천하여 

Workbook을 완성해서 제출하면, 프로그램의 심사관들(학내 구성원들 누구나 감독관으로서 봉

사 가능)이 그것을 평가하여 그 성취 결과에 따라 참가자들에게 Bronze, Silver, Gold 상을 수

여한다. 학생들이 접근하기 쉽도록 Workbook은 웹 사이트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학내 구성원

들은 언제 어디서나 행동 지침서를 보고 환경 보호를 위한 행동을 할 수 있다.

다음은 NTU의 ‘Green Impact’ 프로그램에서 제시하는 행동 지침서의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표 5> NTU의 ‘Green Impact’ 프로그램 내 행동 지침서 예시

나. 국내 환경 교육 현황

해외의 많은 대학들이 그린캠퍼스 형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과는 달리 우

리나라의 경우, 소수 대학을 제외하고는 그린캠퍼스 형성에 대한 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2010년 에너지다소비기관 신고업체 중 건물부문에서 대학이 2위를 차지했다. 대학의 에너지 

사용량은 2000년 130,058toe에서 2009년 268,97toe로 107% 상승하여 같은 기간 우리나라 

전체 에너지소비증가율 21.5%에 비해 약 5배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2011. 에너지절약통계핸

드북, 에너지관리공단) 2010년 건물부문에서 연간 2000toe 이상 에너지다소비기관 신고업체

는 886개이며, 이 중 대학은 83개이다. 대학은 에너지 다소비 건물로서 에너지 절감의 노력

이 필요한 시점에서 대학들은 그린캠퍼스협의회를 구성하여 대학의 그린리더를 양성하고 그린

캠퍼스 지표를 개발하여 대학이 녹색생활 실천에 앞장설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위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그린캠퍼스 협의회 소속 대학들은 커리큘럼 개발, 그린캠퍼스 평가

지침 등 다양한 활동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는 대부분 장기적인 목표에 따른 구체적 실

행계획 및 이행 수단으로 나아가지 못한 채 단기간에 운영 가능한 사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

고 있다. 그리고 그 마저도 학생들에게 기후변화에 대한 위험성을 인식시키지 못해 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대학에서 실행하고 있는 기후변화 관련 강좌는 교양

과목을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이는 깊이 있는 탐구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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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학과 과목명 개설학과 과목명

경영학부

경영정보학전공
기후변화와 저탄소경영 국제관광학부 기후관광학

경제학과
기후변화와 경제

에너지환경시장분석학

체육학부

시각디자인학과

기후변화와 비타민

그린패키지 디자인

신문방송학과
디지털 미디어로 보는 

기후변화
패션디자인산업학과

천연염색 및 실습

천연염색 및 제품생산

정이다. (이주영 등, 2009) 게다가 현재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부분의 환경교육은 주로 

예비 환경교사를 대상으로 국한되어 있으며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대학의 환경교육에 대한 연구는 미비하다. (지승현, 남영숙, 2010)

실현방안

 가. 융합교육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다고 느끼는 문제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며 

반응을 하지 않거나 소극적인 반응을 한다(이선경,1993). 즉, 기후변화를 어려운 과학적 사실

이나 추상적인 위협으로 받아들일 경우 학습자는 이와 관련된 문제를 자신과는 동떨어진 문제

로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가장 먼저, 기후변화의 현황 및 심각성에 대한 기초교육의 확립과 

함께 기후변화가 자신을 둘러싼 환경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를 중심으로 우선적인 교

육을 진행할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나아가 본인의 전공에서는 어떠한 기후변화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 고민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나갈 것이다. 

만약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아 기후변화 현상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지 않고 교육이 주입식

으로만 구성된다면 인간의 역할은 의사결정과정의 결과가 아닌 주어진 행동지침으로 학습자에

게 인식될 우려가 있다(이유진,2009).

ⅰ. 커리큘럼 초반 5주 동안 진행되는 기후변화 기초교육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구성한다.3)

ⅱ. 커리큘럼 중반 5주 동안 진행되는 기후변화 심화교육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예시 1> 기후변화 전공심화 융합교육 개설과목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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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학과 과목명 주차 커리큘럼

사회복지학과 기후변화와 불평등

6
사회복지학과 기후변화 

-연관성에 대한 소개 

7 사회구조 속 기후변화

8 소비자본주의와 차별

9

환경난민

- social action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지역 방문 후 인터뷰)

10

기후변화로 인한 폭력과 나

-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사회복지적 

해결방안 도출

<예시 2> 기후변화 전공심화 융합교육 - 사회복지학 커리큘럼

기후변화의 전반적인 형상과 영향에 대한 5주 간의 기초 교육을 통해 문제에 대해 발견하고 

관찰한 후, 6주~10주 동안 기후변화와 전공을 연계한 융합교육을 진행한다. 5주 간의 심화교

육과정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자연과학적 관점에서 벗어나 학생 개인의 전공과 연계된 자기

중심적 특화교육을 통해 기후변화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에 대한 해결능력을 배양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이 가진 역량에 대해 인지할 수 있으며 본인이 수행

하게 될 기후변화대응활동이 충분히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러한 깨달음은 기

후변화에 대해 마냥 두려움을 가지고 이를 자신과 동떨어진 문제라고 받아들이는 소극적 태도

에서 벗어나 문제를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ⅲ. 커리큘럼 후반 5주 동안 진행되는 기후변화 실습교육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중심으로 구

성한다.

- 나(대학생)은 기후변화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나의 전공은 어떤 영향을 끼

치고 있는가?

- 나의 전공으로 기후변화 위기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가?

- 나의 전공으로 제안할 수 있는 창의적인 에너지 관리 아이디어는 무엇인가?

5주 동안 진행된 기후변화와 학생 개개인의 전공과 연계된 연계교육이 진행된 후에는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고 관련 이론을 암기하는 방식에서 더 나아가서 기후변화 문제를 전체적이고 종

합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고 직접 실천해보는 실습과정이 필요하다. 그 동안 수업을 통해 배웠

던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의 전공과 연계된 대응방안으로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 스스로 판단하

고 행동하고 변화하는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스스로 기후변화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를 해결하

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고민하며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할 수 있다.

1) 융합교육 사례

신라대학교는 ‘친환경 전문 인력 양성 및 녹색성장교육’이라는 목표 하에 학생의 환경에 대한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비교과 교육과정 및 교양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

였다. 2011년에는 교양교육과정을 개발하여 녹색성장∙에코인증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들에게 

인증서를 수여하는 과정을 마련하였다. 24개 학과(부)에서 환경 관련 75과목을 개설하여 학생

들에게 다양한 선택권 및 전공과 환경에 관한 심화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ESD(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코디네이터 인증 교육과정을 만들

어 환경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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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학과 과목명 개설학과 과목명

문예창작비평학과 문학과 영화

에너지융합공학부

에너지응용화학전공

에너지소재물리화학실험

영어과 영미문학과 영상
에너지응용화학설계

프로젝트1

공공인재학부

경찰학 전공
산업보안론 태양에너지소재

공공인재학부

행정학전공
도시경영론 에너지소재무기화학실험

국제관광학부 레저.웰빙산업론
에너지응용화학설계프로

젝트2

국제통상학부

금융부동산경제학전공

영화로 보는 글로벌 

테마경제
전기소재화학

지역도시경제학 화학양론

생명과학과

야외채집 1,2 에너지소재분석화학실험

자원생물학 수소/연료전지 소재

환경생물학
에너지응용화학실험프로

젝트3

생물정보학 에너지소재유기화학실험

생태학 및 실험 신재생에너지산업

해양생물학 에너지회로이론

진화학 에너지응용화학세미나

웰빙체육학부
해양스포츠

실내디자인학과
실내환경과 설비

스포츠이벤트기획론 실내환경론

경영학부

경영정보학전공
기업환경과 경영윤리

패션디자인산업학과
천연염색 및 실습

건축학부

건축학전공(5년제)

건축환경시스템 천연염색 제품생산

환경친화건축 시각디자인학과 그린패키지디자인 1,2

건축환경공학

산업디자인학과

에코.환경디자인 1,2

에너지융합공학부

에너지환경공학전공

수질오염론
에코.환경디자인프로젝트 

1,2

폐기물개론 컴퓨터교육과 클라우드컴퓨팅

대기오염개론
바이오산업학부

제약공학전공

친환경 향장품학

수리수문학 천연물약학

신재생에너지응용공학 바이오의약품공학

연소 및 에너지공학
에너지융합공학부

신재생에너지공학

환경생태공학 에너지부품소재공학

토양오염론

<표 5> 신라대학교 환경교육 - 개설학과 (24개 학과)/과목(75개 과목)

 

위의 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신라대학교는 다양한 과에서 기후변화, 환경과 관련한 다양한 수

업을 교양으로 제공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전공 이외에도 다양한 전공 수업을 접할 수 있는 

기회 및 친환경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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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3단계인증제도

커리큘럼 진행 동안 진행되는 3단계 과정은 대학생에게 기후변화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

한 것으로, 다음의 3단계 과정을 모두 통과한 학생들에 한해서는 환경부와 해당 대학에서 인

증하는 그린리더십 인증서(certificate)를 부여한다. 

그린리더십 인증서 수여를 위한 3단계 과정은 다음과 같다. 

1단계. 기초 교과목 2개 수강, 기후변화의 현황 및 심각성에 대한 기초지식 함양

2단계. 전공융합 교과목 수강 (융합교육 진행 후 느낀점 보고서로 작성), 자신의 전공

을 중심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 및 대응방식에 대한 고민

3단계. 실습 교과목,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실천 중심의 참여

<예시 3> 그린리더십 인증서

그린리더십 certificate는 대학생들이 기후변화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지표로, 이

는 기후변화에 대한 기초 교과목과 전공과 융합된 심화 교육, 더 나아가 기후변화를 대응하기 

위한 실천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친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환경부와 해당 대학이 수여한 

그린리더십 certificate를 취득한 학생은 국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에 대해서 이해하고 

향후 대책 수립에 기여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인재로 평가되며 관련 내용은 학생 

졸업 시 경력사항에 별도로 표기가 된다. 뿐만 아니라 해당 수료증을 취득한 학생은 그린리더

십 인턴십 지원 시 가산점을 받게 된다. 

 1) 3단계 인증제도 사례

서울대학교는 그린리더십 교과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당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통합적으로 

이해하여 사회변화를 능동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린리더 양성을 위한 환경부 공동 인증 

통합 교과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그림1> 서울대학교 그린리더 핵심 기능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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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주차별 내용

1-10주차 수업

11-15주차 기후변화 대응 프로젝트 수행

16주차
각 강의 내에서 전공과 융합한 기후변화 관련 프로젝트 내용 발표

(강의 별로 우수팀 선정)

17주차
 각 전공별 우수학생 3개 팀 선발

(각 학과별 교수님의 피드백 및 멘토링)

18주차
 전체 학과 대상 경연 대회 및 우수팀 3개 팀 선발

(이 중 1등 팀 학교 대표로 선정 및 교수님 추가 피드백 및 멘토링)

20주차
지역 별 경연(도 별로)

(각 도별로 우수팀 3개 팀 선발, 전문가 멘토링 및 피드백 제공)

22주차

전국 경연대회

(전국대회 참여하는 모든 팀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관련 워크숍 기회 제공

1,2,3등 팀 선발 후, 환경부 인증 그린 리더스 마크 수여

(1등 팀에게는 상금 제공)

<그림 2> 서울대학교 그린 리더십 교과과정5)

그린리더십 교과과정은 기초교과목 강의, 응용 교과목 강의, 실천 교과목 강의 세 단계로 진

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기초 교과목에서는 학문적 지식을 중심으로 학생들이 지속가능성을 이

해하도록 도우며, 응용 교과목에서는 기초 교과목을 기초로 학제적 주제를 다뤄 사회 변화를 

위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실천 교과목에서는 인턴십 

프로그램과의 연계 등 학생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실천 중심의 

참여를 이끌어내고자 한다.

 다. 환경부 주관 공모전 개최

개인의 전공과 연계된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알게 되었다면, 포럼 및 공모전을 개최하여 다양한 전공을 지닌 학생들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 기회를 통해 학생들은 자신이 속한 전공에서 보다 심화

된 의견들을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전공 이외에도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본 기

후변화의 현 상황 및 심각성에 대해 알 수 있다.

환경부 주최 공모전의 진행은 다음과 같이 진행할 예정이다.

<예시 4> 주차별 환경부 주최 공모전 실시 계획 및 혜택

1) 환경부 주관 공모전 사례

슈나이더 일렉트릭은 세계적인 에너지관리 전문기업으로 2011년부터 전 세계 대학생들을 대

상으로 하는 글로벌 공모전 ‘고 그린 인 더 시티(go green in the city)’를 진행하고 있다. 본 

프로그램은 ‘스마트 시티 구현을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에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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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한 학생들은 케이스 스터디 형태로 에너지 관리 환경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안하게 된다.

<그림3> Go Green In The CIty 공모전 진행 과정

‘고 그린 인 더 시티’는 각 국가 내 경진, 세미 파이널인 대륙별 경진,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

종 경진 세 단계로 대회가 진행된다. 이는 각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피드백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아이디어에 대해 보다 심화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며 학생들은 세계 여러 나라 학

생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에너지 관리에 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게 된다.

 연구 활용방안

연구 활용방안

크레센도는 ‘전공과의 융합을 통한 기후변화 교육 모델’을 그린 캠퍼스 협의회에 소속한 수도권 

대학의 일부 학과(학부)에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실행할 것을 권고한다. 이 과정에서 교육 집행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교육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과 행동 변화 과정 등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진 다음, 본 융합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작할 수 있

을 것이다. 정부 기관에서 공식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작한다면 교육의 일반화가 수월하게 이

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모든 대학에 본 교육을 적용하는 의무화를 실현한다.

위의 그림과 같이 ‘전공과의 융합을 통한 기후변화 교육 모델’ 적용 대학교를 점진적으로 늘려

가야 한다. 이 후 강의의 질을 높여나가는 것이 필요한데, 본 교육 모델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교수진과 행정 부서 간에 겪는 마찰이나 재정적인 문제점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그리고 학생

들의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강의에서 교수진이 학생들에게 기

후변화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요구한다면 타 전공 학생들은 피로감을 느껴 

학습 및 실천 의욕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하여 학생과 교수진간의 면담 시간을 

늘리거나, 대학 내 대학생 융합 교육 모니터링단을 창설하는 등의 노력을 통하여 융합 교육의 

질을 학습자의 요구에 맞게 맞추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환경보호는 ‘강요’가 아닌 ‘자발적인 

실천’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확대방안

대학별 평가 지표에 환경 평가 항목을 추가하여 대학이 자발적으로 기후변화 교육 및 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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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대학의 커리큘럼에 책임있는 글로벌 시민의식 함양을 위해 환경에 대한 지식

을 제공해야 한다. (Khan Review, 1997)

- 영국 고등교육부문의 환경 운영실적에 대한 정부기관보고서(Toyne Report 1993 

and Khan Review, 1997)에 의하면 대학들이 환경문제에 대해 심각할 정도로 무

관심하다고 언급.

관련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기후변화 교육 및 그린캠퍼스는 지속가능

한 사회를 위한 목적으로 실행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현재 대학이 에너지 다

소비 건물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평가 지표가 마련되어 대학이 기후변화를 위

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 국내 대학

의 경우 대학 총장들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총장 중심의 기후변화 교육 확산을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GRI 가이드라인과 같은 통일된 보고 체계가 구축된다면 대학들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인식이 향상되고 전 세계 대학의 그린캠퍼스 성과를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사례 1> 해외의 그린캠퍼스 평가제도 도입배경

결론

기대효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전공과 기후변화 융합 교육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가. 학문 간 융합으로 인한 기대효과

 1) 기후변화 전문가 양성 

환경 강의에 단순히 과학뿐만 아니라 인문·예술·사회 과학에 걸친 다양한 분야의 인재들을 

초빙할 수 있게 되면서 미래 세대에게 폭 넓은 지식을 전달해줄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현 대학생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에서도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폭넓게 환경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다. 인문학적 소양과 과학적 소양을 두루 갖춘 환경 전문가를 양성하여 미래 세대에게 자연

스럽게 교육할 수 있을 것이다.

 2) 강의 수 확대 및 대학생 참여의 확대

기존의 기후변화 교육은 ‘기후경제학’ ‘저탄소경영’ 과 같은 이론 중심으로 구성된 것이 대부분

이었다면 다양한 전공과의 융합을 통해서는 이를 경제, 복지, 의류, 등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

하게 되어 보다 많은 강의가 개설되게 되며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게 되고 대학생들이 강의를 

선택하는 데 있어 그 폭이 넓어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학문 간 융합을 통해 다양한 

전공과 연계하게 된다면, 관련 학과를 공부하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해당 학문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까지 관련 교육을 수강하게 되어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의 폭을 보다 넓힐 수 있다. 

나. 3주체 간(학생-대학-정부)의 융합으로 인한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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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학생: 환경교육에 대한 학습 효과 향상

기존에 이루어지던 이론 중심의 환경 교육이 단순히 교수로부터 학습자가 지식을 전달받는 형

태로 이루어졌다면, 본 교육 프로그램은 팀 프로젝트의 형식으로 실시되어 학생과 교수와의 

빈번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져 학습자의 역량을 강화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공모전 

사업의 경우 학생들은 자신들의 연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양한 논문을 참고하고 교

수진과의 인터뷰와 피드백을 받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생과 교수 

간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다. 강의 내에서도 전공 교수와 기후변화 전문가가 주기적으

로 학생에게 피드백을 제공하고 타 학과 학생들과의 교류 역시 빈번하게 이루어진다면 학생은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사고할 수 있으며 이는 전체적인 학습 효과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다른 관점에서 보았을 때, 본 교육의 프로그램은 팀 프로젝트로 진행된다는 점

에서 학생들이 개인적인 실천만으로는 기후변화와 관련해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없다는 점을 

깨닫는 효과도 지닐 것이다.

2) 대학교: 교육의 공공선 실천 및 기후변화에 대한 공동 대응 가능

우리가 제시하는 교육은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하며 공모전 및 포럼을 개최하여 상호간 의견 

공유가 가능하도록 한다. 학교 내를 벗어나 공모전 및 포럼에 참여하면서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교 간의 네트워크 형성이 이루어질 것이다. 대학의 경우 상호간의 협력이 대학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되는데 단순한 프로젝트를 넘어 대학을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

이다. 마지막으로 환경평가지표를 통한 경쟁력 확보 역시 가능하다. 미국에서는 대학 평가지

표에 ‘환경’부분을 추가한 뒤 학생들의 대학 선정에 있어 환경 평가 부분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환경평가지표가 마련이 된다면 미국과 같은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본 교육을 도입할 경우 각 대학에서 기후변화 교육을 통한 경쟁력을 확보하여 보다 

훌륭한 인재들이 입학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3) 정부: 국제적 비판에 대한 긍정적인 대처 방안 마련

우리나라는 지난 6월 UN에 INDC(국가자발적감축목표)를 ‘2030년 BAU 대비 37% 감축‘으로 

설정하여 제출하며 기후변화 분야에 있어서 선도국의 역할을 자처한 바 있으나 오히려 계속해

서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부 해외의 국가들은 우려의 시선까지 보내고 있다. 하지

만 우리가 실시하게 될 대학에서의 체계적인 교육은 이러한 외부의 시각으로부터 탈피할 수 

있는 좋은 해결책이 될 것이다.

현재 한국의 교육은 반기문 UN사무총장과 오바마 미국대통령 등 세계의 리더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국제적 시각과 평가를 활용해, 한국이 비록 지금은 기후변화, 온실

가스 감소를 향해 보여주는 ’의지‘는 부족해 보이지만, 한국은 한국이 가장 자랑하는 교육 인

프라를 통해 이 세계의 문제를 극복해나갈 것을 천명하는 것이다. 이러한 한국의 의지는 이는 

지금까지 한국의 교육을 주입식이며 비창의적이라고 비판해왔던 일부의 시각에까지 반박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또한 이미 지속적으로 한국의 교육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해왔던 

세계의 리더들과 국가들에게는 ’역시 한국의 교육‘이라는 평가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한국

의 국가 브랜드를 높이고, 동시에 기후변화에 대한 위기에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우리는 환경과 에너지 기후변화에 대해 많은 대학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방안도 대학별로 다양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다양한 

방안 중, 크레센도는 교육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미 일부 학교에서는 기후변화와 관련한 교육

을 실시하고 있었지만 대부분의 교육은 단순히 기후변화와 관련된 지식을 제공하는 데 그쳐, 

이는 학생들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직접적인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우리는 기후변화와 전공을 융합한 교육을 도입하여 이를 확산시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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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단순히 기후변화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는 단편적인 교

육에서 더 나아가 자신의 관심 분야 및 전공과 연계된 교육을 통해 에너지기후변화에 대해 

보다 깊이 있는 탐구 및 나아가서 향후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천으로까지 이어

지도록 교육 모델을 구성하였다.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문제는 일부의 노력이 아니라 모든 사

람이 함께 할 때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하므로, 모든 대학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방안으

로까지 에너지기후변화에 대한 심화된 이해를 바탕으로 포럼 및 공모전을 개최하고 장차 그 

범위를 확대해나가 학생들이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서로의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크레센도가 제안한 ‘전공과 기후변화를 융합한 교육모델‘을 통해 앞으로 우리 사회를 이끌어나

갈 대학생들의 기후변화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이 변하고 이가 실천으로까지 이어져 우리의 미

래를 밝혀줄 수 있기를 바란다.

연구의 한계

 한계점

가.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교육 모델의 실현가능성 측면을 강화하기 위해, 재정적 측면에서의 

신뢰성 있는 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으나 대학 강의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드는 소요 예산을 

산출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었다. 

나. 초·중·고에서 실시하고 있는 환경 교육에 대한 연구 자료는 많았지만, 대학에서 자체적

으로 실시하고 있는 환경 교육에 대한 연구 자료는 부족하였다. 특히 그린캠퍼스에서 개설된 

환경 교과목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부족하였으며, 환경 교육과 캠페인이 거둔 성과와 그

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들을 조사하는 데에도 부족함이 있었다. 이는 앞으로 대학 환경 교육

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져야함을 시사한다.

다. 전공과목과 기후변화의 융합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대학이 부족하여 우리 연구의 모델을 

찾는 것이 어려웠다. 기존에 실시되고 있는 것이 있었다면, 그에 대한 한계점을 보완하는 법

을 제시할 수 있었겠지만 기존의 실천 사례가 부족하여 교육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어

려움들이 있을지, 그리고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미흡하게 이루어졌다.

라. 본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대학을 방문해야 했으며 그 중에서도 기후변화 문제에 

관심이 많은 교수님들과 인터뷰를 진행하고자 했다. 수도권 내의 대학의 경우, 수차례의 시도 

끝에 몇 몇 교수님들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하고 피드백을 받을 수 있었으나 한정된 예산과 

일정 조율의 어려움으로 인해 지방에 있는 대학에서는 인터뷰를 진행하지 못했다. 이에 대한 

임시방편으로, 이메일 질의 등을 통해 해당 학교의 교육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었으나 자

유롭게 소통을 할 수 없었으므로 이에 어려움을 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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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보고서

활동 주제 선정 배경, 

필요성, 의의

등

1. 주제선정 배경

탄소 배출을 감량하기 위한 방안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탄소 배출이 없는 청정에너

지를 생산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기존의 생산된 에너지를 절약하는 방안이다. 변천사 

팀은 후자를 선택하여 활동을 진행하였다.

호텔은 병원, 학교, 백화점과 함께 부지 당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곳이다. 2012년 서

울시 <유형별 에너지 다소비 건물 현황>에 의하면 병원, 호텔, 대학, 백화점 순으로 호텔은 

두 번째로 에너지 소비가 많은 곳이다. 이러한 에너지 다소비 건물을 활동 대상으로 에너지 

낭비 문제를 개선하고자 한다. 

<표1-1> 유형별 에너지 다소비 건물 현황 

유형 개수 평균에너지소비량[TOE]
면적당 평균에너지 

소비량 [ ]

병원 20 1만 819 76.1

대학 20 1만 179 30.1

호텔 20 8166 74.9

백화점 20 7937 50.0

대기업 10 4979 44.1

<출처 - 서울시>

호텔에서는 조명, 세탁, 냉난방 등 다양한 종류의 에너지가 사용된다. 그리고 호텔 투숙객은 

가정에서 보다 하루 평균 약 33%가량 물을 더 많이 사용한다. 호텔을 이용할 때 대다수의 

투숙객이 모든 자원을 풍족하게 사용하려는 경향이 에너지 과소비 및 낭비의 원인 중 하나이

다. 한편, 에너지 소비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객실은 이용자가 독자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이라

는 특징이 있다. 객실 내에서는 이용자가 자율적으로 에너지를 제어할 수 있게 되어있다. 이

는 객실 이용자의 필요에 맞게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호텔은 많은 사람과 

공간을 공유하는 병원과 대학, 백화점에 비해 이용자 개개인의 에너지 절약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2.활동 주제 소개

 우리 팀은 객실 내 에너지 사용 부문(조명/세탁/수도/냉난방)에서 에너지 사용을 줄일 항목을 

변천사 팀

그린룸 프로그램 제안과 활성화 방안

김재현, 임채은, 표세진, 김진현

1) The Ministry of Education, Ontario, Canada, Environmental Education-Scope and Sequence of Expectations, 2011

2) ISO(국제표준화기구) 14001이란 친환경적인 경영을 목표를 삼고, 이를 위하여 실천 가능한 계획들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환경 
보호에 앞장서는 단체에게 부여하는 국제표준이다.

3) ‘기후변화교육의 단계’, 녹색연합 내용을 참고하였음, http://www.greenkorea.org/?p=8902

4), 5) 서울대학교 아시아에너지환경지속가능발전연구소, http://aiees.snu.ac.kr/greenleadership/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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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고, 이용자가 선택적으로 실천함에 따라 체계적이고 손님을 유인할 수 있는 가시적인 

혜택 제공하는 ‘그린룸 프로그램 제안과 활성화 방안’을 활동의 주제로 잡았다. 그린룸이란 객

실 투숙객의 자율적인 선택으로 객실 내 전기, 냉난방, 수도분문과 세안용품과 같은 객실용품

의 낭비를 줄이는 것이다. 호텔 내 에너지 절약과 환경오염 최소화를  목적으로 한다.  
예를 들어 투숙객이 그린룸을 신청하면 자신이 선택한 항목을 원하는 시간대, 정도에 맞게 호

텔 중앙제어시스템으로 에너지를 제어한다. 침구류나 세안용품 절약 항목을 선택하면 원하는 

기간 동안 교체를 하지 않는다. 

3. 활동 주제의 의의

최근 호텔 건물 효율화 시스템, LED 사용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에너지 소비를 줄이려는 노

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호텔 이용자의 에너지 낭비라는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에너지 사용 절감에 한계가 있다.

호텔 이용자들이 호텔에서 더 많은 자원을 사용하는 경향이 에너지 다소비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는 만큼, 객실 내 에너지 소비 및 호텔 이용 시 발생하는 환경오염원을 줄이려는 활동

은 호텔 에너지 소비 절감에 큰 기여를 할 것이다. 

연구방법

1. 연구 범위

가. 그린룸 프로그램에 필요한 기존 시스템의 구비 여부

나. 그린룸의 기대 효과

다. 그린룸 이용을 유도하는 방법

2. 연구 대상 

에너지 사용이 높은 특급호텔과 장기 숙박자가 많은 비즈니스호텔, 중저가 호텔을 연구 대상

으로 삼았다. 특급호텔 중 적극적으로 환경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호텔을 위주로 조사했다. 중

저가 호텔은 전국 체인을 가진 호텔로 조사했다.

3. 연구방법

가. 문헌조사

  ․ 호텔(숙박업)의 에너지 절약 방안을 위해 호텔의 세부적인 에너지 사용량과 기후변화에 긍

정적인 영향

  ․ 친환경 프로그램과 호텔 이용률의 관계

나. 설문조사

  ․ 그린룸의 가격과 에너지 사용 제한 사항 등을 바탕으로 그린룸에 대한 실효성과 호감도에 

관한 사전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다. 인터뷰조사

  ․ 호텔과 환경부로부터 아이디어의 실현 가능성

  ․ 기존의 호텔에서 어떤 환경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조사

  ․ 그린룸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중앙 제어 시스템, 객실 내 기능 별 제어 등의 기술적 기반

이 구비 되어 있는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 기술 및 시스템 도입에 있어서 제한 사항 여부

를 검토한다.)

  ․ 환경전문가 또는 호텔 담당자로부터 그린룸 아이디어의 기대효과를 평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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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 검토내용

1) 호텔 등급에 따른 호텔의 그린마케팅 활동이 고객만족과 재방문 의도에 미치는 영향

2) 친환경 호텔 서비스의 환경표지 인증제도 도입 전략

  ․ 친환경 호텔 서비스 속성 분석

  ․ 인증기준 평가 방식 분석

  ․ 에너지 주요 소비원 조사

  ․ 소비원별로 에너지 절감 방안 및 관련 인증기준 검토

역할 분담

※ 팀 구성원 역할 분담 기술

김재현 - 호텔 연락, 호텔 에너지 사용량 조사, 보고서 관리

김진현 - 그린카드 융합 및 활성화 방안 연구, 홍보 관리, 설문지 작성, 서울시 방문

임채은 - 활동비 관리, 호텔 인터뷰 질문지 작성, 인용자료 정리, 사례조사

표세진 - 일정 및 계획 관리, 환경부연락, 그린카드 제도 혜택 조사

협 업 

 1) 호텔 방문시 팀원 모두 참여하여 사전 회의를 통해 정한 인터뷰 내용을 중심으로 자료 

획득 및 자료 정리

 2) 호텔 방문 후 팀원 간 사전회의 피드백

활동경과 및 내용

1. 사례조사 

[호텔의 친환경 운영 방침 및 친환경 프로그램]

- 조선 호텔

조선호텔이 실시하고 있는 친환경 방안을 모두 종합해보면 차액은 무려 약 1억 6천만 원이다. 

1년 세탁비를 기준으로 봤을 때, 그린카드 도입 전과 후의 차액은 약 7천 6백만 원 정도다. 

또한 이불 안에 있는 못 쓰는 솜이나 오리털은 노숙자 센터에 3년간 기증하고 투숙객이 한 

번 사용한 폐 비누는 직원들 유니폼 세탁에 쓴다. 객실 세탁물은 전부 친환경세제를 이용해 

세탁한다. 효율성이 높은 친환경 세제의 경우는 45만 원 정도의 비용으로 해결할 수 있다. 기

존 세제는 180만원의 세탁비용이 든 것과 비교하면 4배 이상의 절감효과를 본 것이다.

조선호텔은 친환경 자재 사용률을 7%에서 25%로 높일 목표를 갖고 있으며 100% 친환경 건

축자재를 사용한 방인 ‘에코’를 기획했다. 2011년에는 환경을 돕는 ‘친환경 패키지’를 선보였다.

- 워커힐 호텔

워커힐 호텔의 그린카드 이용률은 월별로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10%안팎이다. `15년 7월은 

8%,  6월은 7%, 4월과 5월은 3%정도다.  
그린카드 사용 촉진을 위해 그린카드를 사용하는 손님들에게 바우처를 주거나 스타우트(호텔

계열)포인트 적립해준다. 그러나 여전히 내국인은 별로 이용률이 높지 않다. 대부분의 그린카

드 이용자는 외국인의 비율이 높다. 그린카드 이용률은 하우스 키퍼가 그린카드 확인하고 프

론트에 연락하는 방식으로 집계한다. 

워커힐 호텔은 그린카드 외에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 그린 카운실제도를 실시한다. 호텔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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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담당자가 모여서 월 1회 호텔에서 에너지가 낭비되는 사항을 점검하고 보완하도록 회의

를 가진다. 또한 호텔의 객실 쓰레기를 전부 분리수거하고,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도 따로 모

아서 버린다.

- 신라 호텔

신라호텔은 자연이 제공하는 환경을 최적, 최대로 이용하기 위해 일조권을 최고조로 확보하고, 

자연채광을 활용한 인테리어로 에너지 절약형 사업장의 기초를 마련했다.

제주신라호텔은 투자단계에서부터 환경을 고려해 '안 쓰고, 덜 쓰는 투자'를 했고, 객실에서의 

배출물질 발생을 억제하는 '그린 카드제도'를 실천해왔다. 그린카드 제도는 고객이 투숙하는 

동안 침대시트나 타월의 교체를 원치 않을 경우에는 객실에 비치된 녹색 그린카드에 의사를 

표기하면 투숙객의 의사에 따라 타월 및 침대시트를 재사용토록 하는 제도이다.  
- 롯데 호텔

롯데호텔은  2004년부터 산업통상자원부와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한 자발

적 협약을 5년 단위로 체결, 2009년에는 환경부와 녹색 구매 업무 협약을 맺고 같은 해 9월 

녹색경영 최초 시범 호텔로 선정되는 등 활발한 녹색경영 활동을 전개해왔다.

2012년부터는 호텔 객실 내에 침대 시트와 수건 재활용을 독려하는 그린카드를 비치해 절감

된 비용을 중국 내몽고 쿠부치 사막의 사막화 방지 활동 기금으로 사용하는 '띵크 네이쳐

(Think Nature) 캠페인', '공회전 금지 캠페인' 등을 통해 고객의 참여를 유도하는 녹색경영 프

로그램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2014년부터 미래 숲 제휴 1주년 기념 프로모션을 통해 그린카드 이용 고객에게 5종 에코 연

필을 증정하고 미래 숲 재단에 3만2천주의 식재를 할 수 있는 기부금을 전달했다.

- 하얏트 호텔

하얏트 호텔은 글로벌 하얏트 체인 차원에서 '하얏트 어스(Hyatt Earth)'라는 친환경 정책을 시

행한다. 직원들을 대상으로 친환경에 대한 인식에 대한 교육, 쓰레기 및 폐기물 줄이기, 에너

지와 물 절약, 친환경 제품 사용, 건물 및 디자인 친환경 시공 등 다섯 가지의 주제를 중심으

로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또한 전 세계 각 하얏트 호텔의 그린 팀을 만들어 친환경 정책을 웹사이트를 통해 공유하는 

등 그린 팀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도 그린 팀을 통해 친환경 

캠페인을 시작하였다. 점심시간 조명등 끄기, 안 쓰는 플러그 뽑기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호텔 에너지 효율화와 환경오염 최소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객실 개보수시 친환경 재

료를 사용하고 객실 내에 친환경 제품을 비치하는 것이다.

- KAL 호텔

KAL호텔은 그린카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용률은 약 70% 이다. 집계방식은 직원이 객실에 

비치되어 있는 그린카드 사용여부를 파악하고 사무실에 보고하는 형식으로 집계한다. 객실은 

중앙제어 시스템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에너지 사용을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객실 내 에너지 

사용을 절감한 투숙객들을 대상으로 객실요금 할인 등 혜택을 제공한 적이 있고 앞으로 제공

할 의향이 있으며 현재는 시행중이지 않다.

- 플라자 호텔

플라자 호텔은 그린카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용률은 약 43%이다. 집계방식은 그린카드 객실 

전체에서 판매된 그린카드 객실 수를 나누어 집계한다. 객실은 냉난방만 중앙제어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강제성 있는 것을 고려하여 100% 중앙제어 공급하지 않는다. 전기, 수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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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은 객실별로 관리하며 모니터링은 가능하다. 에너지 사용량은 월 단위로 집계하고 있다. 객

실면적과 대부분의 에너지가 객실로 공급된다는 것을 고려하면 객실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양

은 60~70%로 추정한다. 그린카드를 시행함으로써, 연간 약 4천만 원 가량의 세탁 비용을 절

감하였으며 호텔에서 환경/에너지 절약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친환경 프로그램으로는 지역 환

경 정화 활동, 직원들이 이용하는 휴양소 정화 활동, 저탄소 경영에 의한 고효율 LED, 인버터 

등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 웨스턴 호텔(싱가포르)

웨스턴 싱가포르 호텔은 38층부터 39층에 걸쳐 56개의 객실을 에너지절약소비를 목적으로 하

는 '그린룸'을 운영하고 있다. 그린룸에 머무는 손님은 원한다면 자신이 얼마만큼의 탄소를 감

소했는지 모니터링이 가능하며 에너지 소비를 추적하기 위해 바닥에 미터 장치를 설치하여 세 

가지 범주에 따라 투숙객의 에너지 소비 등급을 녹색, 황색, 적색으로 나눈다. '그린룸' 이용

자의 에너지 소비 정도는 평균치보다 낮은 20%라고 한다. 그리고 웨스턴 싱가포르는 녹색 순

위를 달성하는 모든 이용자를 위해 유니세프에 1달러를 기부해주고 있다.

- 밀라노 불가리 호텔

밀라노 불가리 호텔은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특별히 인식하고 친환경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실

천하고 있다. 재활용을 위해 컵이나 식기 등을 공급업체에 반환하고, 밀랍 재활용 양초, 저소

비전력 전구, 자연 분해성(98%) 세제, 유기농 인증 면․리넨 소재 침구, 자연 분해성 세탁용품

을 사용한다. 객실 카드키는 100% 자연 분해되는 성분으로 만든 것이며, 호텔에서 사용하는 

용지는 모두 세계산림관리협의회(Forest Stewardship Council)에서 인증한 친환경 재생 용지다.

2. 호텔 그린 마케팅이 호텔에 미치는 영향

그린 마케팅과 호텔 실적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호텔 등급에 따른 호텔의 그린마케팅 

활동이 고객만족과 재방문 의도에 미치는 영향>의 자료를 인용했다. 이 연구는 호텔의 그린 

마케팅 활동을 크게 에너지 절약, 자원의 재활용 및 재사용, 친환경 프로그램 3종류로 분류했다.

마케팅 활동이 투숙객의 만족도를 충족시키고 재방문 의사로 이어지는지를 주제로 조사가 이

뤄졌다. 조사의 결과 연구자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  
<표2-1> 그린 마케팅

활동 세부항목

에너지 절약
호텔 내 변기 이중 물내림 장치 설치
에너지 절약 시스템 설치(카드 키의 설치)
자동 센서를 활용한 에어컨, TV등 제어

재활용/재사용

정해진 시간에만 수거하여 세탁횟수를 줄임
일회용품 사용제한(칫솔, 샴푸 등)
재활용 비누, 화장지, 메모지 등 사용
객실 내 수건 재사용/요구 시에만 린넨·수건 교체
객실 내 분리수거용 쓰레기통 비치
업장 이용 시 가급적 포장 없애기

친환경 프로그램

실내 금연운동 캠페인
객실 내 환경가이드 책자 제공
그린카드 적극 활용 및 홍보
환경보호를 위한 정책 또는 프로그램 시행

< 출처 - 정규엽과 오석윤(1999), 박세진(2000), 조민호와 문승일 (2008), 박경수(2011)의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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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2> 상관관계 분석

에너지 절약 재활용/재사용
친환경 

프로그램
고객만족 재방문 의도

에너지 절약 1.000

재활용/재사용 .565 1.000

친환경 프로그램 .724 .577 1.000

고객만족 .594 .408 .572 1.000

재방문 의도 .520 .529 .493 .689 1.000

< 출처 - 호텔 등급에 따른 호텔의 그린마케팅 활동이 고객만족과 재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

탐색적 요인분석결과에서 분류된 3개의 그린마케팅활동 요인 중  재활용/재사용요인을 제외한 

에너지 절약과 친환경 프로그램은 이용자의 만족에 긍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재방문 의도에 대해서는 에너지 절약과 재활용/재사용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발견되었다.  그린마케팅 활동의 에너지 절약과 친환경 프로그램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할수

록 이용자의 만족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하고, 이와 달리 재방문 의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린

마케팅 활동 중 에너지 절약과 재활용 및 재사용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을 의미한다.

그린 마케팅을 통해 호텔은 낮은 비용으로 고객만족과 재방문 의도를 높일 수 있으며 절약과 

재활용의 측면에서 운영비 절감이라는 재무적 이익도 이끌어 낼 수 있다. 동시에 기업 이미지 

제고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한편, 호텔 등급에 따라 그린마케팅 활동이 고객만족과 재방문 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첫 번째, 호텔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하고 구

매 의사결정 시 그린 마케팅 활동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두 번째,  특급호텔과 중저가 호텔의 친환경 활동의 차이가 크지 않고, 호텔 고객 또한 현재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에 대해서는 차이를 인지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 호텔 

이용자는 환경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는데 있어 호텔 등급과 무관하게 같은 수준의 활동을 

요구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시설적인 투자에 있어서 특급호텔에 더 큰 기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급호텔에 대한 만족도와 재방문 의도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그린룸 절약 항목 선정

호텔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부문을 파악하기 위해 ‘06년  미국 환경청 통계자료를 

인용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전체 에너지 소비량 중 냉난방(46%), 온수급탕(17%)이 전체의 절

반이 넘는다. 이를 전기와 가스로 나누어 살펴보면, 전기 사용부문에서는 조명이(45%), 가스 

소비 부문에서는 온수급탕(60%)이 주요 발생원이다.

<표3-2> 호텔의 최종 용도별 에너지소비 비율

에너지 소비 비율 전기 소비 비율 가스 소비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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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친환경 호텔 서비스의 환경표지 인증제도 도입 전략>

<표3-2> 호텔 서비스의 단계별 주요 환경부하 요약

단계 자원소비 에너지소비 오며물질 배출 폐기물 배출 생태계 파괴

전

호텔

건축
· 전 분야에 걸쳐 환경 부하가 있음

사용 

제품 

생산

· 전 분야에 걸쳐 환경 부하가 있음

서비

스 

운영

설비

관리

·정원에 시수

·수영장 물 사용

·냉난방

·조명

·설비 운영 

전력

·차량 연료

·연료 보일러

·차량

·토양오염

(살충제, 비료 

등)

· 노후가구, 설비

고객 

서비

스

·고객의 물 사용

·하우스 키핑

·음식 조리

·세탁

·드라이 클리닝, 

세탁

·음식 조리, 

냉동

·주방, 세탁시 

설의 악취

·수질오염물질

(세제, 살충제, 

식기세척기용 

세제)

·병, 캔 등

·주방, 정원의 

쓰레기

·폐수

·사람의 시설 

이용에 따른 

주변 생태계 

영향

후
호텔

철거

·철거기계, 설비 

작동에 따른 

에너지 소비

·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

·소음 제공

·건절폐자재 

배출

<출처 - 친환경 호텔 서비스의 환경표지 인증제도 도입 전략>

우리 팀은 위의 자료를 바탕으로 객실 에너지 절약 항목을 냉난방, 조명, 온수급탕에 수도를 

포함시키고 객실 용품 항목을 추가하였다. 

- 객실용품 : 객실의 세면 용품, 수건의 교체 횟수를 선택, 친환경 제품 사용

- 온수급탕 및 수도: 이불 시트는 교체 주기 선택

- 객실 조명 :조명을 이용하지 않는 시간대를 선택(단, 화장실 제외)

- 냉난방기 : 일정 실내 온도 (23~24℃)선택, 새벽에 30분마다 가동   
*온수급탕 부문은 투숙객의 노력으로 줄이는데 한계가 있었다. 수도 이용을 제한할 경우 투숙

객의 불편함이 크고, 온수의 온도를 제한할 경우 건물의 중심에서 먼 객실에는 제대로 온수를 

공급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객실에 절수기를 설치하는 기술적인 도입을 제안한

다. 절수기를 설치하면 절수와 온수 사용량 감소를 통한 가스 비를 절감 효과를 낼 수 있다. 

4. 그린룸에 필요한 시스템

가) 기술적 시스템

- 중앙 제어 시스템 : 투숙객의 에너지를 사용량을 중앙제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기, 물, 냉난

방 등을 자동으로 제어함으로써 투숙객이 선택한 에너지 사용량 유지한다. 가령, 에어컨은 

일정 실내온도를 유지하도록 설정하고 사람이 없을 때에는 자동으로 꺼지게 한다. 전력 피

크 타임에는 TV, 조명, 에어컨 등의 사용을 제어한다. 이러한 항목의 경우 객실별 에너지 

사용을 컨트롤할 수 있는 중앙제어시스템의 구축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 IPTV 시스템 : 투숙객이 객실 TV를 통해 현재 자신이 어느 정도의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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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어플을 통한 그린룸 신청 예시>

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어 자율적으로 에너지 사용량을 조절할 수 있다.

나) 서비스 시스템

- 그린룸 이용 집계 방식

그린카드의 경우 객실청소담당자가 맡은 객실의 

그린카드 사용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객실의 침구 

및 수건은 교체하지 않는다. 그리고 키핑담당부서

에 그린카드 사용을 보고하여 사용량을 집계한다. 

워커힐 호텔은 프론트로 보고하여 이용률 집계하

고 해당 객실의 투숙객에게 혜택을 제공한다. 투

숙객이 객실에서 그린룸을 신청할 경우 그린카드

와 같은 방식으로 그린룸 신청을 접수하고 사용량

을 집계하도록 한다. 

- 그린룸 신청절차 

그린룸 프로그램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신

청절차의 간편성과 서비스 준비의 신속함이 요구

된다. 신청절차를 간편하게 하는 방법 온라인, 모

바일 예약 시 그린룸을 신청하도록 하는 것이다. 

사전에 신청을 하는 방식이라 체크인 또는 체크아

웃 때 시간 지체를 막을 수 있다.  호텔은 그린룸 

서비스를 준비할 시간을 확보함으로써 이용자가 선택한 항목에 맞게 객실의 에너지 제공을 계

획할 수 있다.

5. 그린룸 시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표4-1> Green Seal인증제도에 따른 효과

부문 절약 사례

에너지 절약
Potland Doubletree 호텔의 경우 급탕시설의 효율 증대로 천연가스 비용 중 

25%를 절약하였음

물 절약
Westin Bonaventure 호텔은 절약형 수도기기 사용으로 연간 천만 갤런의 물

을 절약하고 있음

폐기물 배출 

저감

Hilton San Frandcisco는 퇴비화 시스템을 도입하여 한 주에 7개의 쓰레기통 

사용을 2개로 줄임

녹색구매

300객실규모의 호텔에서 모든 욕실용 화장지를 100% 재활용 휴지로 사용할 

경우 4톤의 원지를 절약하고 48개의 나무, 16,400kW의 전기, 28,000갤런의 

물, 240파운드의 대기오염 물질을 절약하는 결과를 가져옴

<출처 - 친환경 호텔 서비스의 환경표지 인증제도 도입 전략>

- 세탁용세제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

세탁용 세제(합성 세제)에는 인 성분이 과량 포함되어 있고 고분자 물질이라 미생물에 의한 

분해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게다가 합성세제의 잔류성분은 응집작용을 방해하여 침전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물질에 의해 물 속 산소의 양이 감소하게 되며 수중색도와 탁도까지 

증가시키므로 처리비용이 상승한다. 심지어 질소, 인 등은 대표적인 부영양화 현상의 원인으

로써 물속 산소를 더 고갈시키고 혐기성 미생물이 증식하게 되어 오염물질을 분해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CO2, H2S, CH4 가 발생되어 기후변화에 큰 영향을 미친다. 호텔에서 세탁할 

때 시트 한 장 당 용수는 20L, 에너지 540W, 세제 10g이 필요하다는 것을 감안할 때, 그린

룸으로 세탁물을 줄일 때 환경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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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커힐호텔의 경우, 성수기 기준 한 달에 약 1억 원의 세탁비를 지출하는데 그린카드를 실시

하고 나서 200~3005만 원 정도 덜 들었다. 성수기 그린카드 이용률이 6~7%일 때, 세탁비 

절감 효과가  2~3%이다.

- 냉난방기 제어

여름철 실내온도를 1℃ 낮추기 위해서는 전력소모가 7%씩 증가한다. 실제로 전국의 에어컨 

설정온도를 1℃만 올려도 84만kW의 전력을 절약할 수 있다.

겨울철 설정 온도를 1℃ 낮출 때마다 난방 에너지 사용은 평균 9% 감소한다. 전기 사용량으

로 환산했을 때 월 7.7kWh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으며, 비용으로 환산했을 때는 약 6만 원

이 절감되는 것이다.

<표4-2> 적정실내온도

거실, 식당 욕실, 화장실 공부방 침실 현관, 복도

온도 16~20℃ 18~20℃ 15~17℃ 12~14℃ 10~15℃

<출처 - 2015년 에너지절약실천사업 매뉴얼 개정판 >

6. 그린룸 활성화를 위한 혜택(설문포함)

그린룸 사용에 따른 혜택을 제시하기 위해 표본 16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5-1> 호텔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표5-2> 희망하는 그린룸 혜택

가) 혜택의 종류

- 객실 할인 혜택(127명)

설문조사 결과 객실 할인 혜택을 원하는 투숙객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호텔을 선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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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1순위로 고려하는 것이 가격(41%)이고, 그린룸 혜택으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항목이 

객실할인(123명)이라는 점에서 가격 할인이 그린룸 사용을 유도하는 혜택으로서 높은 효과가 

기대된다.

- 조식 할인 혜택(86명)

투숙객에게 조식 할인 혜택을 제공하여 그린룸 고객을 유도한다. 설문조사 결과 2번째로 높은 

호응을 얻은 혜택인 만큼 그린룸 사용에 긍정적인 반응을 끌어내는 혜택이다.

- 객실 등급 업그레이드 혜택(72명)

․ 한 등급 낮은 객실을 고르고 그린룸을 신청함으로써 객실 등급을 올리는 것은 가격 할인과 

비슷하다. 응답자의 과반수가 그린룸 이용의 혜택으로 꼽았다는 점에서 객실등급조절도 혜택

으로서 유의미할 것이다.

나) 탄소포인트제와 그린룸 연계

- 탄소포인트제란 환경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소비자가 친환경제품 구매와 대중교

통을 이용에 할인 혜택을 해주고, 가정에서 에너지 절약할 경우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현금

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표5-3>호텔 내 에너지, 자원을 절약하는 조건으로 숙박 할인 또는 마일리지 혜택을 받는 다

면 이용하겠는가.

- 기존 호텔의 친환경 프로그램은 투숙객이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면 그에 대한 혜택으로 호텔 

자체의 멤버쉽카드에 포인트를 적립해주거나 음료, 바우처 등의 비현금방식의 혜택이었다. 

혜택을 제공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친환경 프로그램의 이용을 이끌어낸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 혜택을 호텔 내에서만 쓸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우리 팀은 혜택을 해당 호텔 내에서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누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그 결과 우리는 이러한 마일

리지를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탄소포인트제와 연계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호텔 그린룸 이용에 대해 가정에서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마일리지를 지급하

는 것이다. 투숙객이 선택한 그린룸의 에너지 절약 항목에 따라 차등적으로 마일리지를 지급

한다. 

카드사와 호텔이 제휴를 맺어 호텔 이용에 혜택을 제공하는 카드는 많지만 그린카드는 친환경 

소비를 유도하고, 가정 외의 에너지 소비도 그린카드의 범위로 포괄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탄소포인트제 호텔 제휴에 대한 평가

[환경산업기술원 탄소포인트제 담당자]

호텔과 탄소포인트제 연계를 시도를 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담당 부서 내에서 제휴

의 범위를 넓히는 시도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아직 정식으로 추진한 것은 아니고 아이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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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검토단계에 있다. 만약 시행한다면 환경마크를 받은 호텔 위주로 시행할 것이다.

탄소포인트제와 호텔이 연계되기 위해선 전산망 구축을 기술적 장애 요인으로 꼽았다. 그러나 

탄소포인트제 연계프로젝트를 추진하고자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또한 호텔 측에서 탄소포인

트제 연계프로그램에서 재정적으로 얼마나 부담할지, 에너지 절약 시스템과 탄소포인트제 연

계를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인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시청 기후변화 대응과]

서울에서 진행하는 에코마일리지 제도는 주로 가정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기업과 같은 

큰 규모로 마일리지를 적립할 수 있는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에코마일리지와 호텔 

그린룸의 연계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호텔의 의사에 따라 시행 가능성의 여부가 

달라질 것이라 언급했다.

* 혜택의 체계

그린룸에서 투숙객은 에너지 절약을 선택적으로 실천하기 때문에 그린룸 혜택은 절약 항목과 

정도에 따라 에너지 절감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한다.  
7. 홍보활동

대학생태양에너지기자단(http://solarfollowers.tistory.com/)홈페이지와 기자단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Solarfollowers?fref=ts)을 활용하여 유네스코 기후변화 프런티어 

및 활동 주제를 홍보하였다. 

1) 유네스코 기후변화 프런티어 면접 준비부터 발대식까지의 Tip

http://solarfollowers.tistory.com/1538

2) 유네스코 기후변화 프런티어에 대한 모든 것!!!

http://solarfollowers.tistory.com/1544

3) 유네스코 기후변화 프런티어 1기의 활동주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http://solarfollowers.tistory.com/1547

4) 유네스코 프런티어2기 제주도를 가다!!

http://solarfollowers.tistory.com/1548

활동결과 도출된 

제안사항

1. 적용 대상 확장

우리의 주제의 대상은 특급호텔과 중저가 호텔이다. 특히 사용 에너지 양 절감을 통해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호텔은 규모가 큰 특급 호텔이다. 특급 호텔은 많은 객실 수와 높은 

서비스 품질로 인하여 다른 호텔들에 비하여 에너지 사용량이 크며, 이에 따른 낭비도 심하

다. 적용 대상을 호텔만으로 정한 이유는 에너지 관리 시스템의 접근성 때문이다. 그리고 차

후 제안 된 시스템을 실현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역 범위를 확장하고 숙박 대상도 호텔에서 

레지던스 및 모텔  등등  다양하게 적용한다. 

2. 정부 지원

 효과적인 전략을 위해서는 환경과 관련한 교육과 환경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의 지원이 중요하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호텔산업에서 환경에 대한 제제가 법이나 규정

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시가 필요한 실정이고 또한 시설이나 시스템

을 평가하기 위한 비용과 전문성 측면에서도 정부의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그린룸 제도는 호텔과 투숙객의 노력으로 이루어지지만 정부의 지원을 통해 사업을 더 

촉진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혜택을 주는데 있어서 호텔은 그린룸 이용으로 절약한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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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쓰레기 처리비용보다 적거나 같기를 원한다. 만약 여기에 정부의 지원이 더해지면 좀 더 

크고 효과적인 유인책을 제시할 수 있다.

3. 그림룸을 비롯한 호텔 친환경 프로그램과 탄소포인트제 홍보

우리의 주제 중 하나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탄소포인트제를 호텔 그린룸 사용에 연계하는 것

이다. 이에 따른 그린룸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탄소포인트제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탄소포인트제가 그린룸 이용의 효과적인 혜택이 되려면 탄소포인트제 자체

의 이용률이 높아야 한다. 따라서 그린룸 및 호텔 친환경 프로그램과 탄소포인트제를 함께 홍

보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내야 한다.

4. 고효율 에너지 시스템(BEMS) : 호텔 내 에너지 관리 설비의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 수집ㆍ

분석해 에너지 사용 효율을 개선할 수 있다. 에너지사용량ㆍ설비운전 현황ㆍ실내 환경 및 탄

소배출량 등을 관리해 주며, 이 시스템을 사용하면 평균 5~15%가량의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으므로 기술적시스템에 추가될 경우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결론

최근 대형 호텔은 에너지 효율성을 문제점으로 삼고 기술적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통해서 에너지 절감에 동참하고 있다. 하지만 기술적인 효율화를 달성하는 것

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우리 팀은 호텔의 에너지 다소비 문제의 근본적 큰 요인인 

호텔 이용자의 에너지 낭비를 막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변천사 팀의 활동 대상은 호텔이며 주제는 호텔 객실에 그린룸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이를 활

성화 하는 것이다. 그린룸은 투숙객에게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를 막고 호텔 전체의 에너지 사

용량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그린룸 내에서 에너지 사용이 감량됨에 따른 호텔 측의 이윤 중 

일부는 다시 투숙객에게 다양한 혜택으로서 돌려주며 이러한 혜택들을 실생활과 연계하기 위

하여 탄소포인트제와 연동한다.

그린룸 사용자는 객실 내 에너지를 절약함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 시행되고 있

는 그린카드가 세탁 부문에 한정되었던 것에 비해 그린룸은 다양한 부문에서 에너지를 절감하

고, 혜택을 통해 적극적인 사용을 이끌어낸다는 장점이 있다.

우리 팀은 전기, 수도, 냉난방 등의 절약 항목을 설정하기에 앞서  그린룸을 도입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적 시스템을 조사했고, 실현 가능성을 살기 위해 호텔 시설 관계자와 온/오프라인

으로 인터뷰를 했다. 인터뷰에서  그린룸과 탄소포인트제의 융합, 다양한 혜택 관련하여 호텔 

측에서 에너지 절감에 따른 경제적 이익과 이미지 제고효과를 얻을 수 있음을 확인했고 그린

룸 도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주제의 환경적 효과와 경제성, 실현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호텔관계자 및 환경부 담당자의 피드백을 받았고 여러 차례의 수정을 거쳐 연구를 마무리 지

었다.

호텔경영에서 환경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오늘날, 호텔의 에너지소비절감은 기후 변화에 대

응하기 위한 호텔의 사회적인 책임이며 지속가능성의  맥락에서 의미가 있다. 따라서 호텔의 

친환경프로그램을 연구하고 촉진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 필요한 사항이며 이번 연구를 바탕으

로 향후에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호텔의 친환경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연구의 한계

- 호텔자체의 적극적인 홍보가 어려움 

학교나 회사는 에너지 낭비 줄이기 캠페인 등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호텔은 서비스의 특성 

상 적극적인 홍보가 힘들다고 밝혔다. 특히 특급 호텔의 경우 되도록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이 

가지 않는 범위에서 친환경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한다. 

- 혜택의 실효성

워커힐, JW메리어트 호텔의 경우 그린카드를 사용하는 손님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있지만 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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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 때문에 그린카드를 이용하는 손님은 드물다. 따라서  불편함을 감수하고 에너지를 절약한

다는 그린룸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이에 상응 하는 효과적인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객실 에너지 절약으로 호텔이 얻는 가시적 이윤(전기세, 수도세, 비품 등)과 호텔이미지 제고, 

환경보호의 외부효과 등의 이익을 수치화하기 어렵다.

그린룸 이용자에게 주는 혜택은 에너지 절감으로 얻은 이익보다 작거나 같다는 전제하에, 과

연 혜택이 투숙객을 유인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탄소포인트제와의 연계방안의 경우 누적 이용자는 `15년까지 160만 명이다. 우리나라 인구의 

약 3%에 해당한다. 탄소포인트제 이용자 자체가 많지 않아 현 상태에서 그린룸 사용을 유도

하기에 부족한 면이 있다. 앞으로 탄소포인트제의 이용이 늘면 혜택으로서의 실효성을 가질 

것이라 예상한다. 

투숙객의 이용을 유도할 만한 혜택과 호텔 에너지 소비의 경제적 비용을 정교하게 추산하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 적용호텔

그린룸 프로그램을 어떤 호텔에 적용하면 적합한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저렴한 가격을 경

쟁력으로 삼는 중저가 호텔이 적절할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연락이 어려워 그린룸에 대한 

중저가 호텔의 명확한 입장을 알 수 없었다. 예를 들어 한 체인호텔의 경우, 호텔의 기본적인 

방침만 같고 그 외에는 호텔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한다. 모든 체인점이 그린카

드를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는 것은 조사했지만 그 외  환경프로그램의 현황, 혜택 제공 여부 

등은 각 호텔 별로 다르며 친환경 프로그램에 대한 통일성 있는 프로그램을 조사하는데 어려

운 점이 있었다. 따라서 그린룸에 필요한 기술 및 서비스 시스템의 경우 특급호텔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중저가 호텔에 관한 논문을 바탕으로, 그린룸을 중저가 호텔에 도입한다면 긍정적

인 결과를  낼 것이라고 짐작했다.

- 그린룸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파악

그린룸을 실시할 때 얼마나 에너지를 절감하는지, 환경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조사하기 위해 

객실별 에너지 사용량 및 탄소배출량에 대한 정보를 찾으려 했으나 호텔에서는 집계를 하지 

않았거나 집계한 호텔도 내부 정보로 취급하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우리 

팀은 그린룸 절약 항목별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것으로 대체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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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텔 객실 내 친환경 프로그램의 고객 참여 의도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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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얏트 호텔 사례(출처 : 연합뉴스 보도자료)

- 웨스틴 조선(서울·부산), 인터컨티넨탈(그랜드·코엑스) 호텔, 국내 최초의 인증

(출처 : 환경부보도자료)

- 조선호텔 사례 (출처 : 정책기자마당 다정다감)

- 웨스턴 호텔 사례 ( 출처 : 마케팅 컨설팅 전문회사, PSFK )

 <사진 1> 출처 : 서울신문

 <사진2> 출처 : 환경일보

도움을 

받은 곳

- 워커힐 호텔

- 플라자 호텔 

- 조선 호텔

- 환경부산업기술원

- 서울시청의 기후변화 대응과 

- 롯데 호텔

- KAL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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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보고서

연구배경 및 목적, 

연구목표

서론

연구배경 및 목적

화석연료를 바탕으로 한 교통수단의 발달은 근·현대 인류 문명의 질적, 양적 팽창에 있어 

놀라운 성장속도를 안겨주었다. 이는 인류가 이전에 누릴 수 없던 경제적 풍요를 안겨준 반

면, 화석 연료에 지나치게 의존한 까닭에 온실가스 배출량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온실

가스 배출의 증가는 날로 심각한 수준의 기후변화를 야기하고 있으며, 만년설의 감소, 남·북

극 빙하의 해빙에 따른 해수면 상승, 슈퍼 열대성 저기압, 엘니뇨 등 인류에 심각한 피해를 

끼치는 문제점들로 대표된다.

2014년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NIR)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총 배출량을 

UNFCCC 온실가스 의무감축국(부속서Ⅰ)들과 비교한 결과, 2012년도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총 배출량 순위는 미국, 러시아, 일본, 독일 캐나다 다음으로 6위이며, 온실가스 다배출국이

지만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에는 포함되지 않는 중국, 인도 등을 포함하면 우리나라의 전 세계 

총 배출량 순위는 8위에 해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 수송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국내 

총 배출량의 14.6%로 에너지 산업 부문, 제조업 및 건설업 부문에 이어 3번째인 것으로 보

고되었다.

이러한 추세로 21세기 들어 환경 파괴와 녹색 성장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면서 전 세계적

으로 친환경 핵심 교통수단으로써 자전거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고, 관련 기술 또한 대

대적으로 연구·개발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령 제정과 정책수립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자전거는 온실가스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도심 내 녹색교통의 핵심중의 핵심이다. 하지만 일

관되지 못한 정부의 방향 때문에 지난 20년간의 자전거 정책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였다. 이에, <에코배터리>는 기후변화 프런티어 활동을 계기로 자전거를 통한 현실

적이고 효과적인 기후변화 대응안을 제시하고자 이번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연구목표

<에코배터리>는 무인공영자전거와 그 대여 키오스크를 활용하여 각각을 작은 배터리, 큰 배

터리로 활용할 예정이다. 자전거에 부착한 작은 배터리를 페달링을 통해 충전하고, 자전거를 

반납할 때 거치대에 연결하면서 큰 배터리인 대여 키오스크로 송전하는 무인공영자전거 발전

소 시스템이다. 발전가능한 공영자전거 시스템을 전국적인 네트워크로 확장하고, 궁극적으로 

자전거 수단분담률을 높여 승용차 대체분만큼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을 진행

하였다.

연구방법

연구방법

자전거를 이용해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일반 자전거, 전

기자전거, 공영자전거와 그 시스템, 국내·외 자전거 이용현황 및 정책 등 다방면으로 여러 

에코배터리 팀

자가발전 무인공영자전거시스템 도입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안

이우람, 김준용, 박건준, 정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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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을 통해 조사를 진행하였다. 에코배터리의 첫 번째 주제였던 전기자전거를 통한 기후변

화 대응안과 추 후 변경된 공영자전거를 통한 기후변화 대응안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전기자

전거 생산업체와 누비자 시스템을 공급하는 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활동을 진행했다. 이를 통

해 아이디어의 현실성, 현재 기술력 등 다방면에서 도움과 조언을 받을 수 있었고, 활동 진

행에 있어 큰 밑거름이 되었다. 또한, 여러 논문 및 연구 보고서를 통해 자전거가 승용차의 

이동거리를 대체했을 경우의 기후변화 편익, 환경 편익, 에너지 편익 등을 연구하였다. 더불

어 자전거를 효과적으로 보급하기 위해 어떤 정책적 노력들이 필요한지 파악할 수 있었다. 

끝으로, 위의 조사 자료를 활동주제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역할 분담 및 

활동경과

역할분담

팀원 역할

김준용 PLC기술, 다이나모, 배터리 등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자료 조사

박건준 전기자전거 업체 견학요청 및 전화 질의, 전기자전거 발전량 조사

이우람
공영자전거 관련 업체 견학요청, 자전거 정책에 대한 조사, 자전거의 환경 

편익, 보급 기대효과 조사, 보고서 작성

정경민
창원통합시 견학요청 및 공영자전거 운영 지자체 전화질의, 공영자전거 

이용현황에 관한 연구 

협업 PPT제작, 전반적인 연구내용

활동경과

<에코배터리>는 지원서를 낼 당시와 현재가 많이 다른 듯 다르지 않다. 처음에는 전기자전거

의 대용량배터리를 전기자전거의 동력보조에 이용하지 않고, 페달링을 이용해 한 시간에 

500-1kw 배터리에 충전한 전력을 전기차 충전소에 판매하여 대중교통요금으로 환급받고, 탄

소절감 인증제를 도입하여 자전거를 탄만큼  자동차 탄소세를 공제받는 아이디어로 출발했

다. 여름방학이 시작되고, 팀은 본격적인 연구를 위해 발전 가능한 전기자전거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여러 제품군을 찾아보고 팀의 주제에 맞는 자전거를 추리던 중, 가장 진취적인 자전거라 평

가받는 코펜하겐 휠과 비슷하게 일반 자전거의 뒷바퀴만 전동휠로 교체하여 전기자전거로 탄

생시키는 제품을 만드는 하이코어라는 회사를 찾을 수 있었다. 첫째로 국내 회사라는 점, 두 

번째로 스타트업 기업이기에 유네스코 기후변화 프런티어와 같이 진취적이라는 점, 마지막으

로 ‘자전거 발전을 통해 모은 전력을 아프리카에 기부하겠다.’라는 회사의 홍보문구를 보고, 

전기자전거로 배터리를 충전하여 전력을 판매하자는 본 팀의 주제와 부합한다 생각하여 해당 

회사를 컨택 후 방문하였다. 하이코어의 이태형 전략본부장님과 R&D부장님과의 면담을 통해 

전기자전거의 장·단점에 대해 알 수 있었고, 전기자전거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제도적 문

제점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전기자전거를 통한 발전에 대한 부분은 

회사에서도 이제 준비단계에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를 얻을 수 없었다. 

하이코어 방문 후에도 팀은 ‘자가발전 가능 전기자전거 도입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안’이라는 

초기의 주제를 그대로 가져가며 추가 연구를 진행했다. 제주도 워크샵은 하이코어 방문 후 

추가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 했지만 여전히 ‘만족할만한 발전량’ 부분에서 고민하던 본 팀에

게 확실한 돌파구를 주는 듯 했다. 제주도 견학 중 풍력발전기의 큰 발전량의 원천이 되는 

기어박스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전기 자전거용으로 소형 기어박스를 제작한다면 발전량에 충

분한 승산이 있을 것이라 판단했다.

희망찬 생각을 품고 돌아와 조언을 구한 업체는 시간당 약 70W의 발전 가능 전기자전거를 

직접 생산하고 있는 ㈜그린휠 이었다. 당초의 예상과 달리 본 팀이 생각하는 만큼의 발전량

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장님의 답변이 돌아왔다. 기어박스를 도입하던, 기타 장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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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하던 자전거의 발전량을 큰 폭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힘이 그만큼 더 

들어가야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본 팀이 제안한 시간당 500-1kw의 발전량을 가진 자전거는, 

평지와 내리막길뿐만 아니라 오르막길까지 주행해야하는 자전거로써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쓸모없는 자전거에 불과했던 것이다.

기존의 아이디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을 알게 된 후 주제를 완전히 바꾸거나, ‘배터리’와 

‘발전’이라는 핵심 키워드는 가져가되 방향을 트는 방법 중에 선택해야만 했다. 이런 상황에 

대해 팀 회의를 통해 주제를 완전히 바꾸기보다는 방향을 트는 식으로 가닥을 잡고, 관련 조

사를 진행하였다. 

이후, 추가 조사 끝에 기존보다 더 ‘적은’ 발전량 이지만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아이템으로 

공영자전거를 선정했고, 국내에서 무인공영자전거를 최초로 도입하였으며 가장 큰 규모로 운

영하고 있는 창원통합시를 방문하기로 했다. 창원통합시 방문을 통해 공영자전거 운영에 대

한 전반적인 현황과 문제점 등에 대해 알 수 있었으며, 초기에 팀이 관심 있었던 주제인 ‘전

기 판매를 통한 대중교통 환급’과 유사한 ‘자전거 출·퇴근 수당’에 대한 설명도 들을 수 있

었다.

마지막으로, 창원통합시와 공동으로 ‘공영자전거 발전시스템’을 장착한 300대의 자전거를 도

입한 ㈜쉬운기술의 김정민 대표이사님을 면담하며 공영자전거에 부착가능한 발전기와 배터리

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공영자전거 인센티브 제도의 문제점, PLC기술, 키오스크를 배터리로 

이용하는 법 등의 다양한 기술에 대한 설명을 듣고, 활동에 대한 조언과 격려의 말도 함께 

안고갈 수 있었다.

마지막 방문을 마치고, 추가적인 팀 회의와 조사를 통해 ‘발전가능한 무인공영자전거 시스템 

도입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안’이라는 제목으로 팀의 주제를 확실히 하고, 보고서를 마무리 지

었다.

연구내용

2. 국내·외 자전거 이용현황 및 자전거 정책

  가. 우리나라 자전거 이용현황 및 자전거 정책

   1) 이용현황

 교통수단으로써 자전거가 차지하고 있는 위상을 측정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수치는 자전

거 교통수단분담률(이하 수단분담률)이다. 2010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국내 자전거 수단분

담률은 약 1.2%정도이며, 같은 해 한국교통연구원의 가구통행실태조사에 따르면 2.16%로 

측정되었다. 자전거 이용 10대 거점도시로 지정된 도시 중에서는 충북 증평군이 4.93%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고, 충남 아산이 0.80%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여주었다. 우리나

차 총 자전거 보유대수는 약 620만대로, 1인당 약 0.12대로 조사되었다. 

구 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국

자전거 2.58 1.07 3.00 1.74 1.54 2.11 2.34 1.74 1.86 2.19 1.75 3.24 2.11 3.36 2.41 1.12 2.16

<시도별 자전거 수단분담률>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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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수단분담률

(%)
추정 자전거 
보유대수(대)

인구수
(명)

추정 자전거
보유율(대/천명)

자전거 
이용 
10대 
거점 
도시

경기도 안산 2.26 97,377 728,775 134 

강원도 강릉 1.67 36,256 218,471 166 

충청북도 증평 4.93 5,843 31,531 185 

충청남도 아산 0.80 32,522 278,676 117 

전라북도 군산 2.73 41,227 260,546 158 

전라남도 순천 1.13 26,097 258,670 101 

경상북도 구미 1.88 43,012 402,607 107 

경상남도 진주 3.01 52,849 337,896 156 

제주도 서귀포 1.20 11,066 130,713 85 

주) 인구수는 2010년 기준 통계청 자료를 이용

<10대 거점도시의 수단분담률>

(단위 : %)

  2) 우리나라의 자전거정책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자전거 정책은 1995년, 중앙정부 주도형인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공포된 이후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정책은 꾸준히 자전거 정책의 성과를 거

두어왔으나, 2005년부터 자전거 정책이 지자체 위주로 전환되었고, 자전거 관련 투자가 위축

되었다. 이후로, 지자체장의 관심에 따라 자전거 정책이 추진되어 국가적 차원의 파급효과가 

거의 미흡하였다. 이에 2008년, 자동차 증가에 따른 심각한 환경오염. 에너지, 교통체증 등

의 문제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대안을 자전거로 정하고, 정부는「자전거 이용 활성화 종합대

책」을 공포하였다. 이는 국가적 관점에서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정책수립이 필요했기 때문이

다.「자전거 이용 활성화 종합대책」에서는 지자체에 최대한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자전거 기

반시설의 지역화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관련 정책으로는 10

대 자전거 거점도시를 선정하고,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전국을 자전거도로 네트워크로 묶

는 정책 등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정권 변화에 따라 자전거 관련 예산이 다시 대폭 축소되었

다. 또한, 자전거 기술력 개발을 위해 2009년 문을 열었던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자전거종합연

구센터도 2013년 문을 닫았다. 하지만, 올해 3월24일, 정부가 생활형 자전거 사용을 활성화

하기 위해 현재 2.1%인 자전거 수단분담률을 일본 수준인 15%까지 끌어올릴 것을 목표로 

하고 전국 시가지의 자전거 도로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행자부는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 연말까지 정비 사업을 마칠 계획이다.

문제는 정부의 예산지원이 없기 때문에 지자체 예산으로 해결해야 하는 점이다. 재정자립도

가 낮아 예산확보가 어려운 지자체의 경우에는 참여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또한, 도로의 

정비만으로 그동안 좀처럼 변하지 않았던 자전거 수단분담률을 2.1%에서 15%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지 미지수다.

<그림 1> 2008년 자전거 활성화 정책 패러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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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전거 선진국의 자전거 이용현황 및 자전거 정책

  1) 네덜란드

   가) 이용현황

자전거 교통수단 분담률이 27%로 세계 최고인 네덜란드에는 모두 2,000만여대의 자전거가 

보급되어 있으며, 이는 인구 1인당 1.2대에 달하는 수치이다. 유럽 국가 중 유일하게 인구보

다 자전거 숫자가 많다. 네덜란드의 자전거 이용은 7.5km이하의 단거리 이동에서는 전체 교

통수단의 34%를 차지하며, 7.5~15km이동시에도 무려 15%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등·하교 교통량은 50%, 출퇴근 교통량은 25%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네덜란드의 철도 

이용객의 40%이상은 철도역과 목적지간 이동에 자전거를 이용한다.

   나) 정책

네덜란드는 “삶이 지나치게 빠르다고 생각하면 페달을 밟자. 우리 아이들에게 숨 쉴 공기를 

주고 싶다면 페달을 밟자.”라는 슬로건 아래 1979년 일찌감치 자전거를 교통수단으로 지정했

다. 네덜란드의 자전거 정책은 하나의 단일한 목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정책 목표와 연계하

여 추진되어 오고 있다. 네덜란드의 자전거 활성화 정책 관련 예산은 연간 수억 유로(수 천 

억원)에 달하며, 주로 정부가 지자체에 지원하는 방식이다. 네덜란드에서는 자전거가 매우 효

율적인 교통수단으로 인식되어 있기 때문에 자전거 활성화 정책에 대한지지 분위기가 형성되

어 있으며, 자전거 예산 배정에 적극적이다. 네덜란드의 지자체들은 자전거 인프라 구축에 

힘을 실으며, 동시에 자전거를 이용자에게는 감세 혜택을 부여하고 자전거 주행우선권, 자전

거 위주의 신호 체계 등을 구축함으로써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도모한다. 또한, 강력한 자동

차 억제책을 실시하여 주차공간을 최소화하고 기름값을 상대적으로 비싸게 책정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 주차장을 주요 주택가나 시내 중심가와 멀리 만들어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자

동차 교통을 어렵게 만들었다. 이와 같이, 오로지 자전거를 위한 도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

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여러 민간단체들이 교통부 재정지원 아래 자전거 이용 활성화 홍보, 

자전거 정책 아이디어 개발, 교육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고 있다.

  2) 덴마크

   가) 이용현황

덴마크는 소규모 국가이기 때문에 자전거 이용현황 및 정책은 코펜하겐의 것으로 대표할 수 

있다. 2010년 기준으로 코펜하겐시로 통근·통학하는 대도시 권역 주민들의 35%가 자전거

를 교통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대상자를 코펜하겐 시민으로만 한정한 경우에는 50%가 

자전거를 이용하여 코펜하겐 소재 직장 또는 학교로 출·퇴근(등·하교)하고 있다. 또한, 코

펜하겐 시내의 자전거 대수는 56만대로 55만명의 코펜하겐시 인구보다 많으며, 시민들의 

68%가 적어도 1주일에 한번은 자전거를 이용하고 있다.

   나) 정책

덴마크 정부는 광범위하고 독자적인 자전거 도로(코펜하겐 시내에만 411km)건설 및 자전거 

주차공간 확보 등 적극적인 인프라 구축에 기반한 자전거 정책을 펼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차량 구입 시 구입대금의 180%세금 부과 및 비싼 공공요금체제 등 차량 이용자에게 부정적

인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자전거 활용을 매우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적극적

인 ‘자전거 타기’정책은 덴마크의 2050년 화석에너지 제로, 재생에너지 100%정책 비전에 맞

추어 일관되고 꾸준하게 추진되어져 오고 있다. 코펜하겐 시 정부는 2010년도에만 약 3000

억원의 예산을 자전거 관련 인프라 구축비용으로 집행하였다. 또한, 어린 학생들에게 자전거

에 타기에 대해 좋은 인식을 불어넣고, 자전거 타기가 습관화될 수 있도록 학교 수업에 자전

거 타기에 관련된 내용을 반영하고 학교 주변 자전거 도로의 안정성 제고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 2010년 기준으로 96%의 코펜하겐 소재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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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를 소유하고 있으며, 55%의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자전거로 등·하교 하고 있다.

  3) 우리나라와 자전거 선진국 이용현황 및 정책 비교

   가) 이용현황 비교

< 자전거관련 주요 통계 비교 >

구   분 인 구
(만 명)

자동차보유
(만 대)

자전거보유
(만 대)

자전거도로
연  장(㎞)

자 전 거
보 급 율

자전거교통
수단분담률

한   국 4,808 1,540 800 9,170 16.6% 1.2%

독   일 8,249 4,552 7,200 30,000 87.3% 10%

일   본 12,778 7,237 8,665 78,638 67.8% 14%

네덜란드 1,627 490 1,600 19,000 98.3% 27%

 ※ 자료 출처 : OECD, 일본교통성, 통계청, 한국교통연구원

우리나라를 제외한 독일, 일본, 네덜란드 모두 자동차 보유대수보다 자전거 보유대수가 월등

하게 많았다. 인구대비 자전거 보급률 또한 16.6%로 각 87.3%, 67.8%, 87.3%인 나머지 

국가들과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교통수단으로써의 자전거의 위상을 나타내는 자

전거 수단분담률은 매우 낮은 1.2%(통계에 따라 2.16%)로 각 10%, 14%, 27%인 독일, 일

본, 네덜란드와 매우 큰 차이를 보였다.

   나) 정책 비교

유럽도 처음부터 자전거 이용 인구가 이처럼 많았던 것은 아니다. 1970년대 오일쇼크로 기

름 값이 높은 줄 모르고 치솟으면서부터, 유럽의 선진국들은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자전거를 

선정하고 자전거 이용을 장려했다. 하지만, 불편함을 무릅쓰고 자동차 대신 자전거를 이용할 

사람은 많지 않았기에 호응은 크지 않았다. 그래서 정부는 강력한 정책을 동반하여 자동차를 

불편하게 만들고 자전거를 편리하게 만드는 정책을 실시했다. 자동차 주차장을 최소화하고, 

도로 다이어트, 자동차 도로 대신 자전거 도로를 확충하는 등의 정책을 실시했다. 시간이 지

남에 따라 사람들도 불편함에 적응하기 시작했으며, 어린 아이들에게는 어려서부터 자전거 

타기에 대한 정규 교육을 도입하여 애초에 그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렇듯, 성

공적인 유럽의 자전거 선진국은 자전거 정책 초기 시행부터 정부의 강력한 추진력과 더불어 

아낌없는 재정지원이 가장 큰 밑거름이 되었으며, 불편함을 기꺼이 감수한 시민들의 동참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우리나라도 1995년을 기점으로 하여 중앙정부 주도형 자전거 정책을 실시하였지만 이마저도 

정권의 변화에 따라 시시 때때로 변하여 그 일관성이 부족하였고, 때문에 자전거 정책을 시

행한지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성과 없이 표류해왔다. 이 때문에, 자전거는 여

전히  ‘교통수단’이 아니라 ‘레저’수단으로 사람들의 의식에 각인되어있기 때문에 자전거 관련 

예산을 책정하는데도 큰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3. 발전가능 무인공영자전거시스템 도입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안

  가. 무인공영자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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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무인공영자전거란?

무인 공영자전거는 공영자전거시스템의 대여와 반납이 이루어지는 자전거 정류장인 스테이션

에서 무인으로 대여와 반납이 이루어진다. 임의의 스테이션에서 ‘대여’하여 임의의 스테이션

에 ‘반납’하는 일종의 교통수단이다. 무인공영자전거시스템은 크게 키오스크, 거치대, 자전거

의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키오스크란 관리자를 대신하여 자전거의 대여와 반납을 담당

하는 장치를 말한다. 거치대는 자전거를 결속해 묶어주는 잠금키 역할을 하며, 자전거 강제 

탈거가 불가능하다. 공영자전거는 키오스크와 거치대와 결합된 자전거를 말한다. 

그림 2 <키오스크, 거치대와 결합된 공영자전거, 거치대> 

나. 자가발전 무인공영자전거의 도입

창원통합시와 ㈜쉬운기술은 2012년 공영자전거 ‘누비자’장착용 발전시스템을 누비자에 도입

할 것임을 발표했다. 자전거를 주행하면서 허브 다이나모(발전기)에서 생산한 전력으로 스마

트폰을 충전할 수 있는 발전시스템이다. ‘발전 가능 전기자전거 도입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안’이라는 아이디어에서부터 활동을 시작한 <에코배터리>는 이에 관심을 가지고 인터넷에서 

관련 정보를 찾아보았지만, 아쉽게도 추 후 성과는 찾아볼 수 없었다. 기술적인 부분의 문제 

때문에 도입이 무산되었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 조사해야 했기 때문에 직접 회사를 

방문하였으며, 대표이사님과의 면담 과정에서 해당 기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기술 

도입이 중단된 이유를 알 수 있었다. 시범적으로 300대의 ‘누비자’에 해당 발전시스템을 도

입하였으나, 스마트폰 충전을 위한 거치대를 모두 도난당하는 탓에 도입을 중단할 수밖에 없

었던 것이다. 기술적인 문제는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발전시스템을 무인공영자전거 시스템에 

활용하기로 정하고, 연구를 시작하였다. 

* ㈜쉬운기술은 창원·서울·거창 등에 무인공영자전거 렌탈 시스템을 납품하고 있는 업체이다.

 1) 다이나모를 이용한 자가발전 자전거

다이나모는 발전기이다. 자기장속에서 코일을 회전시키면 기전력이 발생한다. 모터와 다이나

모는 가역적이기 때문에 영구자석을 사용하는 소형 모터를 손으로 돌리면 전기가 일어나서 

다이나모가 된다. ㈜쉬운기술이 ‘누비자’에 발전시스템으로 도입했던 다이나모는 주행 시 부

하를 발생시키지 않는 조건에서 갤럭시S3(2100mAh, 3.8V 7.98Wh 배터리)기준으로 30분이

면 50%, 기본 대여시간인 1시간을 주행하면 충분히 100%완충 가능한 발전량을 보여주었다. 

이에, <에코배터리>는 발전시스템을 공영자전거에 적용하여 효과적으로 자전거 수단분담률을 

향상시킬 방법을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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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 < ㈜쉬운기술이 도입한 다이나모(좌), 다니아모의 구조(우) >

발전시스템에 스마트폰 충전을 연동시킨 기존의 방식 대신, <에코배터리>는 대여와 반납이라

는 한 번의 이용과정에서 10W(보통 휴대폰 배터리 용량)의 배터리를 충전하는 공영자전거를 

도입하고자 한다. 공영자전거에 10w의 작은 배터리와 다이나모를 부착하여, 달리면서 배터리

에 전력을 충전하자는 것이다. 기존에는 주행 시 자전거에 부하를 일으키지 않는 선에서 6V 

500mAh(3W)다이나모를 도입하였다. 대신, <에코배터리>는 부하가 약간 생기지만 좀 더 빨리 

10w의 배터리를 충전시킬 수 있는 12V 500mAh(6W) 자전거 다이나모를 도입하고자 한다.

그림4 <배터리와 다이나모가 부착된 공영자전거>

연구를 위해 참고한 서울시 가구통행실태조사 중 거리별 자전거 이용현황과 2013년 창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민의식조사’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자전거이용자의 1회 평균 이

동거리는 약 3km라고 추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이는, 1회 이동 시 평균적으로 

10w의 전력을 배터리에 채워오는데 적절한 거리라는 전제하에 연구를 진행하였다. 

  2) PLC기술을 활용한 키오스크 발전소(키오스크 배터리)

<에코배터리>는 공영자전거 이용자가 거치대에 자전거를 반납할 때, 자전거를 타면서 작은 

배터리에 충전해온 전력을 바로 키오스크로 전송하는 기술을 도입하고자 한다. 즉, 자전거를 

무인으로 대여해주는 키오스크를 하나의 큰 배터리로 이용하자는 제안이다. 자전거를 거치할 

때 자전거의 배터리에서 키오스크의 큰 배터리로의 송전은 PLC(Power-Line Communication)

기술을 통해 가능하며, 이때의 효율은 약80%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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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PLC기술

PLC(Power-Line Communication)는 우리 주변에 광범위하게 설치되어 있는 전력선을 통신 

매체로 이용하는 통신 방식으로, 단순 신호 전달 및 초고속 데이터네트워크에 이르기까지 여

러 응용분야에 활용 될 수 있는 유선 통신기술이다. PLC방식은 송전설비를 이용하므로 구축

비용이 다른 통신망에 비해 저렴하고 고속, 대용량, 장거리통신에 적합하다.

구분 주파수 대역 속도 이용 형태 서비스

협대역 전력선통신 9k~450kHz 1Mbps 이하
옥내

옥외

기기 제어, 음성

원격검침, 배전자동화

광대역 전력선통신 1M~30MHz 10Mbps 이상
옥내

옥외

데이터 네트워크

가입자망, 스마트 그리드

PLC방식의 경우 협대역과 광대역 2가지 방식이 있고, 이용형태는 옥내와 옥외로 나누어진

다. 자가발전 자전거를 이용해 충전한 배터리의 경우 광대역 옥외 방식으로 키오스크로 빠르

게 전달할 수 있다. 이런 방식은 광범위한 전력선 인프라를 바탕으로 전력선이 존재하는 곳

이라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전력통신을 이용하여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고 저장 가능하다. 누구라도 자가발전 자전거를 이용해 작은 배터리에 충전한 전력을 

임의의 키오스크에 방문하여 쉽고 빠르게 큰 키오스크 배터리로 송전할 수 있다. 보통 1개의 

키오스크는 20개의 거치대가 있으며, 창원통합시 기준으로 자전거 한 대는 하루에 약 10회 

회전율을 보이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큰 배터리이자 터미널인 키오스크는 20대의 자가발전 

자전거가 각각 하루에 10번씩 작은 배터리에 모아온 전력을 집하하는 하나의 발전소가 되는 

것이다. 

그림6 <1기의 키오스크 발전소(공영자전거 터미널 발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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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7 <공영자전거를 이용한 키오스크 발전소 순환도>

  3) 발전소의 전력을 한국전력에 판매

2010년, 창원시는 ‘공영자전거 무인대여시스템의 한국형 수익모델 개발’ 정책 아래 누비자 

터미널에 태양광 캐노피를 설치하고, 생산한 전력을 한국전력에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기 위

한 사업을 시범적으로 5개 터미널에 실시하였다. 이에 착안하여 <에코배터리>도 키오스크 

터미널에서 생산한 전력을 합당한 가격에  한국전력에 판매하고자 한다. 전력 판매로 얻은 

금액은 수익을 창출하는 목적이 아니라, 예산의 부족으로 공영자전거를 도입하기 힘든 군소

도시에 무인공영자전거와 시스템을 보급하여 전국적으로 자전거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쓰일 

것이다.

   가) 판매가격=얼마?

우선, 공영자전거의 사용을 통해 모아온 전력을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기자동차 충전 전

력요금과의 비교가 가장 합당하다고 생각했다. 아래 그림은 전기자동차 충전 전력요금이다.

그림8 <전기자동차 충전 전력요금>

전기차 사용자는 산업통산자원부에서 전기배터리 전력을 거래할 수 있도록 개정한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에 따라 전기차의 전력을 전기차 충전소에

서 역 판매할 수 있다. 판매요금은 피크타임과 그 외의 시간 등 시간대에 따라 다르다. 일단, 

충전요금과 역 판매가를 동일하게 계산할 경우, 가장 비싸게 판매할 수 있는 가격은 1kw당 

232.5원, 가장 낮은 가격은 52.5원이다. 두 가격 모두 키오스크 발전소에서 한국전력에 판매

하여 얻는 수익을 통해 사회적·경제적 파급력을 이끌어내기에는 매우 부족한 가격이라 생각

한다. 



94 • 제2기 유네스코 대학생 기후변화 프런티어 종합보고서

   나) 1kw=300원

그림9 <1인당 가정용·전체 전력 소비량(단위 kwh) >

이 차트는 OECD와 우리나라의 1인당 가정용·전체 전력 소비량을 비교한 표이다. 우리나라

의 1인당 가정용 전력 사용량은 OECD평균의 55%에 불과하다. 반면, 우리나라의 1인당 전

체 전력 소비량은 OECD의 평균치를 훨씬 웃돌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가정용 전기요금의 

최종급간 누진세가 미국, 일본 등과 비교하여 10배에 달할 정도로 비싸기 때문에 소비자가 

쉽사리 많은 전력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전체 전력 소비량의 약 15%밖에 

차지하지 않는 일반 국민들이 사용량에 비해 너무 비싼 수준의 전기요금을 지불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공영자전거를 이용한 전력 판매 부분에서의 전기요금은, 일정 금액의 인센티

브를 부여받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하였고, 그 적정 요금으로 1kw당 300원으로 책정하였다.

            그림10 < 한국전력에 전력 판매>

  4) 기대효과

전국적으로 현재 운영 중인·운영 예정인 무인공영자전거의 대수는 총 44,590대이다. 키오스

크를 이용한 무인 공영자전거를 제외하고, 관리실에서 직접 관리하는 유인 공영자전거는 전

국에 약7,000여대 가량이 있다. 이런 유인 자전거는 키오스크 터미널 혹은 거치대만 구축하

면(키오스크 없이 스마트폰으로 대여·반납하며 이런 경우 키오스크 없이 배터리만 설치하여 

발전소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바로 무인공영자전거로 이용 가능하고, 유인공영자전거에

서 무인 공영자전거로 추세가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계산 수치에 포함했다. 또한, 구체적인 

도입 대수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많은 지자체들이 공영자전거 도입을 추진·계획 중에 있기 

때문에 기존에 지자체에 도입된 공영자전거의 대수를 인구에 비례하여 자전거 대수를 산정하

여 약 9,000여대를 더하여 총 60,000여대의 무인공영자전거가 전국에 존재한다고 가정하고 

기대효과를 계산하였다.

   가) 연간 1,000여대의 공영자전거 신규 확충

아래의 계산에는 다음과 같은 수치를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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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공영자전거 대수 60,000대

·자전거 1회 대여·반납시 배터리 충전량 10w

·자전거 1대의 하루 회전율 10회

·키오스크로 전력 송전시 효율 80%

·키오스크 1기에 자전거 거치대 20개(자전거 20개)

·키오스크 1기 설치비용 5,000,000원

·발전가능 자전거 1대 도입비용 300,000원

 * 위의 수치 중 총 공영자전거의 대수, 배터리 충전량은 <에코배터리>가 자체적으로 설정한 

값이며, 나머지 수치는 창원통합시와 ㈜쉬운기술을 방문하여 제공받은 수치로 계산한 값

이다.

1. 10 * 10 * 20 * 256 * 0.8 = 409,600W = 409.6KW

(1번 10w 충전 * 대당 1일 10회 대여 * 키오스크 1기당 자전거 개수 20 * 창원시 

총 키오스크 개수 256 * 전력 이동시 효율 80%(0.8) = 하루에 창원시에서 자전거 

공영자전거로 축적 가능한 전력 409.6kw)

2. 409.6 * 365 * 300 = 44,851,200

(409.6 * 1년 365일 * 1kw당 요금 = 창원시에서 1년간 공영자전거로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 44,851,200)

3. 44,851,200 / ( 20* 256 ) = 8,760

[ 44,851,200 / (키오스크 1기당 자전거 대수 20 * 창원시 총 키오스크 개수) = 창

원시에서 자전거 1대가 1년간 벌어들이는 수익 8,760 ]

4. 8,760 * 60,000 = 525,600,000

[ 8,760 * 총 공영자전거 대수 60,000대 = 1년간 총 공영자전거가 벌어들이는 수익 

525,600,000 ]

5. 525,600,000 / { 5,000,000 + ( 300,000 * 20 ) } = 47.76

[ 525,600,000 / 키오스크1기와 자전거 20개 도입비용 { 5,000,000 + ( 300,000 * 

20 ) } = 1년에 1키오스크 set(키오스크1기 + 자전거 20대) 도입 가능 개수 47.76 

]

6. 47.76 * 20 = 955대(955.2)

[ 47..76 * 키오스크당 자전거 개수 20 = 1년에 총 보급 가능한 공영자전거 대수 

955대 ]

   나) 연간 1,000대의 공영자전거 신규 확충이 가지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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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1 < 전국 무인공영자전거 현황>

<그림10>으로 알 수 있듯이, 무인공영자전거는 아직까지 재정자립도가 높고 예산 운용이 상

대적으로 자유로운 대도시와 특수 행정구역 위주로 보급되어있으며, 무인공영자전거 도입을 

검토하기 위한 자체계획을 세우고 있는 도시들도 주로 이러한 도시들이다. 반면, 군소도시는 

여수, 순천, 공주 등 몇몇 도시를 제외하고는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다. 자전거 선진국으로 발

돋움하기 위해서는 소수 도시의 성공보다는 전국 각지가 평균적으로 높은 수준의 자전거 인

프라를 구축하여 전국을 자전거 네트워크로 묶는 것이 중요하다. 때문에 <에코배터리>는 연

간 1,000여대의 신규 자전거와 그 시스템을 자전거 예산 투자가 어려운 지방 군소도시에 보

급하여, 전국 각지에 동등한 수준의 자전거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형성하고자 한다.

<에코배터리>가 제안한 방식으로 매년 

약 1,000여대의 공영자전거와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이는, 공영자전거를 도

입하고 싶지만 예산 부족으로 인해 도입

하지 못하는 지방 군소도시에 보급될 예

정이다. 인구 10만~30만 정도의 군소도

시에 각 200대씩의 자전거를 도입한다면, 

이는 해당 도시의 자전거 인프라 확대로 

이어질 것이다. 2014년 6월 기준, 인구 

10만~30만 도시는 총 42개 시이며, 이 

중 이미 무인 공영자전거가 도입된 7개 

시를 제외하면 35개 시가 남는다. 매년 

200대씩 5개 군소도시에 무인 공영자전

거를 도입한다면, 7년 동안 위의 모든 도

시에 무인 공영자전거를 도입할 수 있을 

것이다. 공영 자전거는 많은 사람들로 하

여금 자전거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시

민들의 자전거에 대한 의식구조를 개선하

는데 큰 의의가 있다. 자전거 인프라의 

확대는 개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로 이어

질 것이며, 최종적으로 자전거 교통수단

분담률의 지속적 상승효과를 이끌어 낼 

것이다.

그림12 <군소도시에 무인공영자전거·시스템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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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자전거 인프라 구축과 자전거 수단분담률

Asperges, Brijis(2008)는 자전거 도시를 자전거 수단 분담률에 따라 0%~10%인 초급도시

(Starters), 10~20%인 중급도시(Climbers), 20% 이상인 고급도시(Champions)로 분류하였다. 

그림13 <도시유형별 기반시설과 홍보와의 관계>

위 그래프는 초급도시, 중급도시, 고급도시가 자전거 수단분담률을 높이기 위해 각각 어떤 

정책을 시행해야 하는지 제시하고 있다. 초급도시는 인프라 구축을 홍보보다 우선시해야 자

전거 수단분담률을 중급도시 이상으로 만들 수 있으며, 중급도시에서는 인프라 구축보다는 

홍보 정책을 중점적으로 시행해야 고급도시로 도약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인프라 구축이란 ‘안전한’ 자전거 도로 구축,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차량이용자의 배려 개선 

등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모든 도시가 자전거 초급도시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전거 수단분담

률을 높이기 위해 무엇보다 인프라 구축에 힘써야 하는 것이다. <에코배터리>는 이 방식에 

근거하여 발전가능 무인공영자전거 시스템을 도입하여 전국 군소도시에 자전거 인프라를 확

충하고, 전국적으로 자전거 수단분담률을 높이는 아이디어를 제시하였다. 공영자전거를 도입

하면 도로 구축 등 자전거 인프라 확충이 자연스레 뒤따르게 되기 때문이다. 시민들이 자전

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좋아지게 되면 공영자전거 뿐만 아니라 개인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비율도 늘어나게 되고, 결국은 자전거 수단분담률이 지속적으로 높아질 수 있는 구

조가 만들어질 것이다.

   라) 환경편익

당초 환경 편익은 창원시의 자전거 이용 통계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따른 환경·에너지 

편익에 관한 연구, 한상미, 2011)를 토대로 계산하려 했으나, 자전거 수단분담률 향상에 따

른 환경편익은 그 계산법과 추정치가 기관마다 모두 상이했다. 따라서 서울시가 지난 2008

년 추진했던 ‘자전거 르네상스’에서 제시된 수치를 인용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자전거 르네상

스’사업을 통해 자전거 수단분담률을 2008년 1.2%에서 2020년 10%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했다. 시는 사업이 유발할 편익이 연간 5745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오직 서울시만 한정하여 자전거 수단분담률이 1.2%에서 10%로 상승했을 경우의 편익이 연

간 5745억원이라는 점은, 현 정부가 목표로 하고있는 전국 자전거 수단분담률 15%을 달성

하거나 나아가 자전거 선진국 수준인 20%를 넘어서면 어느정도 편익이 나올지 짐작할 수 

있다. 이는 자전거 수단분담률을 높이는 정책이 경제적으로 매우 효율적임을 시사한다. 

   바) 기존 인센티브 제도보다 효과적

자전거 수단 분담률을 높이기 위해 각 지자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고, 각 연구단체에

서 도입 필요성을 주장하는 정책은 자전거 마일리지제도, 자전거 출·퇴근자에게 교통수당을 

지급하는 정도이다. <에코배터리>는 현재 자전거 에코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하고 있고, 과거 

자전거 교통수당을 지급을 실시하였던 창원통합시와 산타바이크 등 자전거타기 활성화 축제

를 개최했던 회사를 방문하여 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방문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

을 파악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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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지역별로 자전거도로 구축정도에 따라 형평성 여부가 있다.

창원시의 경우 통합이전 자전거 출·퇴근 이용자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었으나, 창원통합시

가 되면서부터 수당 지급을 중지하였다. 이는, 기존의 창원시에 비해 진해와 마산의 자전거 

인프라가 미비하여, 자전거 이용에 불평등이 있기 때문이다.

b. 지급액이 자전거 타기에 충분한 동기를 부여하지 못한다.

외교부에서 발간한 ‘네덜란드 자전거정책’에 따르면 네덜란드의 기업들은 자전거 출·퇴근시 

결근율이 10%이상 감소한다는 점에 착한하여 다양한 자전거 이용 유인책을 실시하고 있다. 

대표적 사례로·자전거 구매 비용 소득공제 ·3년마다 자전거 구매 비용 지급(750유로)·1일 

1km당 5-6유로(약 7,000원~8,000원)의 교통수당 지급·출·퇴근 차량 미사용시 1일당 8유

로 정도의 수당 지급 등이 있다. 반면, 창원시에서 운영하는 에코마일리지제도의 경우 자전

거 이용시 월 최대 5,000포인트를 온누리상품권으로 제공받으며, 자전거 1km당 6포인트(6

원)을 누적할 수 있다. 이는, 지자체가 동기부여를 위한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만큼 자전

거 정책 재원을 마련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지원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2012년 자전거를 이용할 경우 하루 300-500원 사이의 대중교통요금을 지급하는 계획을 세

우고 정책발표까지 했으나, 자전거 인프라 구축의 부족과 재정지원 등을 이유로 실행에 옮기

지 못한 바 있다.)

c.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혜택을 받는 사람을 막는데 어려움이 있다.

충분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은 자전거 수단분담률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키는데 매우 효과

적인 정책이지만 이를 악용할 소지도 굉장히 높아진다. 우선, 어떻게든 악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자전거 이용 측정에 대한 실체적인 방법이 무력해질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증거자료의 부족, 시민의식의 부재 등 현재로써는 감당하기 힘든 요소가 매우 많다. 네덜란

드의 경우 차량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교통 혼잡시간 대 시내의 차량 출입 게이트에

서의 촬영 여부로 판단’하고 있다. 

이처럼, 자전거 인센티브 제도는 자전거 인프라 구축, 자전거 시민의식이 잘 갖추어진 상태

에서 실시되어야 최적의 효과를 볼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자전거 초급도시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용자에게 인센티브제도 도입을 통한 수단분담률 향상보다는 인프라 구축을 선행한 

후, 이 후 조건이 잘 갖추어진 상태에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판단한

다. 따라서 자전거 수단분담률이 2.16%에 머물러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본 팀의 제안이 더 설

득력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활동결과 도출된 

제안사항- 제도적 제안

제도적 제안

 1) 옥외 광고법 개정

공영자전거를 도입한 후 가장 큰 문제점은 운영 예산 확보이다. 회원제로 운영되는 창원통합

시의 1년 누비자 수익은 1년 누비자 운영예산 47억 원의 절반 정도밖에 충당하지 못한다. 

하지만, 국비지원이 전혀 없어 지자체 예산으로만 운영하기 때문에 운영에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 창원통합시에 문의한 결과 시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택시나 버스, 

택배차량의 광고처럼 자전거에도 옥외광고를 부착하는 것을 검토하였으나 현재 법적으로 불

가능해 운영예산 확보에 많은 난항을 겪고 있다. <에코배터리>가 제안한 공영자전거 시스템

으로 전국적인 공영자전거 네트워크를 확보할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충분한 예산을 

가지고 이를 잘 운영하는 것이다. 이에, <에코배터리>는 공영자전거에 옥외광고가 가능하도

록 옥외 광고판법의 규제완화를 제안한다.

  2) 자전거 예산 지원 확대

올해 3월 24일, 정부는 자전거 교통수단분담률 15%를 목표로 자전거도로의 정비 정책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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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았지만, 정책만 나왔을 뿐, 실제 시행주체인 지자체에 예산지원은 전무한 실정이다. 자전거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중앙정부의 강력한 예산지원이 바탕이 되지 않으

면 아무리 좋은 정책이 나와도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 지자체에 자전거 정책을 전적으

로 맡기는 네덜란드의 경우에도 지원금은 중앙정부에서 교부금 형식으로 지자체에 나누어지

는 방식으로 자전거 예산을 책정하고 있다. 자전거 수단분담률을 높이고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예산지원은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3) 강력한 자동차 억제정책 실시

덴마크의 사례에서도 봤듯이, 자전거 활성화 대책은 강력한 자동차 억제정책을 동반해야한다. 

덴마크는 차량 구입 시 엄청난 세금부과 및 비싼 공공요금체제 등 차량 이용자에게 매우 부

정적인 인센티브를 부과함으로써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성공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에도, 자동차 요일제 등을 실시하여 정책에 동참하는 국민들에게 긍정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등 자동차 이용 억제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강력한 반향을 주기에는 

부족하다. 이에, 당초 2015년부터 자동차 구입 시 상당한 금액의 탄소세를 부과하는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자동차 업계와 시민들의 반발에 결국 2020년으로 정책 시행을 연장했다. 비록 

강력한 반대에 밀려 시행에는 실패했지만, 추후에도 이처럼 강력한 자동차 억제책이 지속적

으로 계획·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연구 활용방안

연구 활용방안

본 연구결과는 국내 자전거 인프라 구축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뿐 아니라 저개발국·개발도

상국의 기후변화 대응에도 일조할 수 있다. 저개발국·개발도상국은 중화학공업의 후발국들

로, 선진국들이 지난 세기동안 이미 막대한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며 기후변화를 초래한 전

례를 다시금 밟고 있다. 더불어, 국가경제의 성장과 함께 자동차의 보급대수도 빠르게 증가하

고 있다. 자동차의 보급이 급속도로 증가하게 되면 이에 맞춰 자동차 도로 위주로 도로 인프

라를 구축할 수밖에 없고 추후에 자전거 도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초기에 자전거 도로 위주

로 도로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에 비해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간다.

그림14 <대표적 개발도상국가인 태국의 차량 등록대수 변화 추이>

때문에 <에코배터리>는 저개발국·개발도상국에서 발전가능한 공영자전거시스템을 기부 받아 

지속적이고 꾸준하게 자전거 인프라를 확충해나갈 수 있다면, 자동차가 도심 교통수단으로써

의 압도적인 지위를 점하기 전에 자전거가 그 입지를 꿰차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도 

엄청난 성장세를 보이며 발전하고 있는 저개발국·개발도상국들의 수와 자전거가 자동차를 

대체할 때의 환경편익을 생각한다면 본 팀의 제안은 상당한 파급력을 보일 것이다.

또한, 발전 가능한 무인공영자전거 시스템은 PLC기술을 기반으로 운용되기 때문에 키오스크 

터미널 주변에 인터넷라인의 보급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무인공영자전거 시스템을 구축함으로

써 주요 지역을 제외하고는 인터넷라인 구축이 미비한 저개발국·개발도상국의 정보통신 인

프라 구축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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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연구결과

결론

연구 결과

지난 20년간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자전거를 이용하여 친환경 교통체계를 정착시키고자 노

력해왔다. 하지만, 일관되지 못한 정책의 방향 때문에 자전거 수단분담률 향상, 자전거 인프

라 확대 등의 확실한 성과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새로운 대안이 필요함을 느낀 <에코배터리>는 무인공영자전거에 발전시스템을 도입했다. 이

를 통해 충전한 전력을 키오스크 터미널에 전송하고, 모은 전력을 판매하여 새로운 무인공영

자전거 시스템을 도입하는 식으로 인프라를 구축하는 “발전가능한 무인공영자전거 시스템 도

입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주제로 활동을 진행하였다. 

기후변화 대응안의 주제로써 자전거를 선정하며 우리나라와 주요 자전거 선진국의 자전거 이

용현황 및 정책을 알 수 있었고, 우리나라 자전거 정책이 표류하는 고질적 문제가 예산확보

의 어려움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본 연구를 시작했다. 연구를 진행하면서 공영자전거에 대한 

조사뿐만 아니라 전기자전거, 자전거, 그리고 배터리기술과 발전시스템 등 다양한 부문을 공

부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친환경 교통수단을 구축하기 위한 기술적인 조건들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음을 확인했지만, 이를 활용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건은 기후변화를 대하는 우

리의 자세임을 다시금 되새길 수 있었다.

연구의 한계

발전가능 공영자전거 시스템을 구축하는 본 연구는 동시다발적으로 전국적인 자전거 네트워

크를 구축하며 자동차 이용 대체분의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 

있고 의미 있는 연구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한계점을 지니고 있으며 이를 지

속적으로 보완해나가며 추후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공영자전거시스템의 보급만으로는 결코 선진국 수준의 자전거 수단분담률에 오르지 못

할 것이라는 점이다. 공영자전거는 이용자의 45.7%가 교통수단으로써 이용할 만큼, 교통수단

으로써 그 입지가 상당하다고 할 수 있으나, 그 보급대수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따라서, 

공영자전거 시스템의 보급으로 인한 전국적 자전거 인프라 구축과 함께 반드시 동반되어야 

하는 정책은 MB(My Bike) 즉, 개인용 자전거 활성화 정책이다. 공영자전거시스템의 보급이 

일정 궤도에 진입하게 되면, 자전거 수단분담률을 다음 단계로 끌어올릴 수 있는 것은 개인

용 자전거의 활성화이지만, 이번 연구에서 이 단계까지 진행하지 못하였다. 이는, 지속적인 

자전거 수단분담률의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진행되어야 할 연구이다. 

다음은 자전거 이용에 따른 환경편익에 관한 부분이다. 에코배터리 팀은 창원통합시의 무인

공영자전거 운영 추진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무인공영자전거 시스템의 환경편익을 계산하

고자 했다. 하지만, 창원통합시를 방문한 결과, 자전거 이동거리를 바탕으로 제시된 CO₂, 에

너지감축 등이 현재는 나오지 않고 있고, 자전거 이동거리를 바탕으로 제시된 기존의 수치들

도 정확하지 않은 통계로 현재는 공식적으로 쓰지 않고 있으며, 하반기에 이 부분에 관한 분

석수치를 구하기 위해 연구 중에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때문에 기존에 제시된 통계를 가지

고 환경편익을 계산할 수밖에 없었다. 이 점은 추 후 연구를 통해 반드시 수정되어야 할 부

분이다.

연구의 한계

참고문헌 

참고문헌

한상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따른 환경·에너지편익에 관한 연구, 석사, 광운대학교, 

2011”

경남발전연구원, “창원시 자전거 정책 발전방향 연구:, 2014



제3장 활동보고서 • 101

외교부 “네덜란드의 자전거 활성화 정책”, 2011

외교부 “코펜하겐의 자전거 정책”, 2011

수도권교통본부, “수도권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 2009

국토교통부, “국가교통통계 국내편”, 2014

한국교통연구원, “가구통행실태조사:, 2011

EU Intelligent Energy, “PRESTO Cycling Policy Guide General Framework”, 2010

<보도자료>

뉴스토마토, “정책 따라 춤추는 자전거..MB가 그립다?”, 2014년 05월 26일,

http://www.newstomato.com/RealTime/RealTimeDetail.aspx?no=470632

경남신문, “창원시 공공자전거 누비자 개통 6년-현황 및 전망”, 2014년 10월 30일,

http://www.knnews.co.kr/news/articleView.php?idxno=1128178

<웹사이트>

RENESAS KOREA, PLC 기술부문 참조,

http://kr.renesas.com/applications/key_technology/connectivity/plc_m16c/index.jsp

한국전력 KDN 전력통신IT 산업, PLC 기술부문 참조,

https://www.kdn.com/home3/wm/sp/WMPC_0107.jsp?toMenuNum=40

<그림1> 행정안전부 「자전거이용 활성화 종합대책」

<그림2> 직접 촬영(키오스크, 거치대와 결합된 공영자전거), 창원 누비자 홈페이지(거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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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 직접 그림

<그림7> 직접 그림

<그림8> 한국전력 참조

<그림9> 에너지경제연구원 참조

<그림10> 직접 그림

<그림11> 네이버지도 캡쳐

<그림12> 직접 그림

<그림13> 한상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따른 환경·에너지편익에 관한 연구, 석사, 광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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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4> http://www.tradingeconomics.com/thailand/car-registrations (태국 자동차 등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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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보고서

활동 주제 선정 배경, 

필요성, 의의 등

활동 주제 선정 배경

에너지 선진국들의 탄소 저감을 위한 정책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시민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탄소 포인트제, 마일리지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에 대한 관심부족으로 인해 시민 생활 전반에서의 활용이 이루어지

고 있지 않다.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은 ‘기후변화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서부터 시작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기후변화 완화를 위해서는 국가적인 정책추진과 기술개발에 앞서, 시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한 ‘기후변화 체

험 관광 프로그램’을 제안한다. 직접 기후변화나 신재생에너지에 관련된 체험관을 방문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강연을 듣고 관람하면서 이해를 할 수 있다. 또, 생태공원, 습지 등을 직접

체험하면서 기후변화의 영향과 해결방안에 대해 탐구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또

한, 친환경운송수단을 체험해 보면서 기후변화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직접 할 수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체험관 관람→생태환경체험→친환경운송수단체험으로 이루어진 ‘기후변화 체

험 관광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의 기후변화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유도하고자 한다.

필요성 

현재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에너지 체험관이 있다. 특히 광주, 대구, 용인의 녹색에너지 체험

센터를 비롯하여 제주, 강릉에도 녹색도시체험센터가 있다. 하지만, 체험센터가 전국에 산발

적으로 분포하고 있어서 ‘에너지 관광 상품’으로 묶어 체험하기가 어렵다.

또한, 광주, 대구, 제주 등은 수도권에서의 거리가 멀어 많은 시민이 관람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1.기후변화 체험센터, 기후변화 에너지체험센터, 생태체험까지 한번에 관람 가능하고 

2. 많은 시민이 쉽게 오갈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도시를 ‘기후변화 체험 관광 도시’로 선정하

였다. 광주, 강릉, 인천, 여수를 후보로 가능한 체험활동과 위치 등을 비교하여 보았고 그 결

과 인천을 ‘기후변화 체험 관광 도시’로 선정하였다.

의의 

유치원생, 초중고 학생들이 체험관을 견학하며 기후변화와 에너지 산업에 대해 이해할 수 있

을 것이다. 또한 중간에 마련된 생태학습을 통하여 직접 기후변화의 결과와 해결방안에 대해

서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좀 더 기후변화와 에너

지 절약에 대해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연구방법

체험활동 프로그램이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 지에 대해 기존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선행연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기후변화 대응에 부합하는 기관들을 찾아 방

문답사를 하고, 각 기관의 적합성을 판단한다. 이 때, 각 기관의 체험 프로그램의 흥미 정도, 

기적 팀

기후 체험 프로그램 개발

손은애, 조호연, 김여름, 안 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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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지 전달 능력, 타 기관과의 메시지 연결정도를 파악하여 동선을 결정하였다. 

그 이후에 이 학습관광코스에 대해 학생들의 선호도 설문조사, 그리고 이를 통해 얻을 수 있

는 학습효과에 대해 초등학교 저학년 담임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선행연구 검토내용

1. ‘초등학교 교육 목표는 ‘학생의 학습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능력 배양 및 기본 생활습

관 형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장선진, 박종민, 2005)

2. 환경교육의 방법에서 체험을 통한 환경교육의 필요성은 많은 학자들과 실천가들에 의해 

제시 되어 왔다.(김인호 등, 1999)

3. 아동들의 환경교육은 교과목에 준한 이론학습보다는 관련 교과영역별로 체험 교육 프로그

램을 개발하여 체계적으로 실행함으로써 환경의식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 입증

되었다. (장선진 외, 2005)

4. 특히 자신이 속해있는 지역 사회를 기반으로 한 환경 체험학습의 효과가 크다는 것이 입

증 되었다. (이동엽 외 6, 2007)

5. 환경교육은 바람직한 환경 가치관을 형성하도로고 하는 가치교육과 현실개선을 위한 실천 

행동을 유도하는 실천교육을 지향하므로 이러한 정의적 영역의 목표실천을 위한 교육은 

교실 수업으로는 한계가 있다. 보면서 만지고, 들으며 깨닫고, 생각하며 탐구하는 환경체

험학습은 생태학적 지식, 환경활동 및 교육적 경험, 환경에 대한 태고와 감수성, 규범적 

신념 등을 환경 친화적 행동으로 발현시켜 환경보존을 생활화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김

영용, 송경욱, 2004)

6. 환경교육 내용 중심의 실과 교수 학습 프로그램은 아동의 인성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

다. 전반적인 인성의 긍정적인 변화에도 효과적임을 확인할 수 있다. (김보라, 이성숙, 

2006)

7. They show that a high quality child care program can have a lasting impact on the 

academic performance of children from poverty backgrounds. (FA. Campbell 외 3, 

2002)

앞서 연구된 논물들을 분석해 본 결과, 초등학교 시기의 적절한 교육은 성인이 되어서도 인

식이 남아있을 만큼 효과가 크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또한 환경교육은 아동의 인성 개

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무엇보다도 환경교육은 교실 수업이 아니라 체험을 통해 이루어 

질 때 효과적이다.

이로써 우리 조는 체험을 중점으로 하는 기후 변화 인식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안하고자 

한다.

역할 분담

손은애 – 팀 활동에 필요한 경제활동 내용 기록 및 관리.

‘기후변화 교육 프로그램’ 인천 코스를 홍보하는 brochure 작업.

‘기후변화 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교사 및 중학생들 설문조사.

광주의 기후 및 에너지와 관련된 관광 코스 제안.

굴포누리 기후변화 체험관, 소래습지 생태공원, 송도 가스과학관, 인천항 탐방.

조호연 - 에너지 기후 정책 연구소 이유진 소장님께 자문.

홍천, 보령 각 도시의 기후 및 에너지와 관련된 관광 코스 제안.

기후변화와 관련되어 생태체험 학습의 중요성에 대한 논문 검색.

‘기후변화 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초등학생 설문.

굴포누리 기후변화 체험관, 소래습지 생태공원, 송도 가스과학관, 인천항 탐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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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름 – 강릉의 기후 및 에너지 관광 코스 제안.

‘기후변화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인천광역시청 및 교육청 자문.

설문조사에 필요한 panel 및 설문지 작성.

굴포누리 기후변화 체험관, 소래습지 생태공원, 송도 가스과학관, 인천항 탐방.

안  솔 – 매주 회의 내용 기록 및 관리.

인천의 기후 및 에너지 관광 코스 제안.

선정된 인천의 각 기관 방문 전 예약 및 프로그램 알아보기.

설문조사에 필요한 panel 및 설문지 작성.

굴포누리 기후변화 체험관, 소래습지 생태공원, 송도 가스과학관, 인천항 탐방.

활동경과 및 내용

6/25: 유네스코 기후변화 프런티어 발대식 및 워크숍 참여

강연을 통하여 기후변화란 무엇인지, 기후변화협약, 대응 방안 등을 듣고 배움. 또한 

팀의 주제와 이와 관련된 문제점을 피드백 받음.

7/4: 첫 번째 회의. 워크숍에서 지적된 문제사항 등을 바탕으로 하여 앞으로 어떻게 주제를 

발전시키고 체계적으로 진행할 지에 대해서 회의.

7/5~7/6: 정해진 주제에 관하여 각자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여 단체 채팅방에 첨부파일로 

올리고 종합함.

7/7: 활동계획서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주제와 활동내용 수정안을 제출.

7/23~7/25: 제주도 현장견학 참여. 제주도의 기후변화 교육센터, 한전홍보관, 기상청 등을 

방문하여 강연을 듣고 우리 팀에게 필요한 정보를 얻고 주제를 구체화시킴. 

7/28: 에너지 기후 정책 연구소 이유진 소장님께 팀 주제에 관한 자문하고 피드백을 받음.

8/1: 두 번째 회의. 많은 사용자들이 구축되어 있는 포털사이트의 하위서비스로 포인트를 지

급하는 개념을 생각했으나 서울시의 ‘에코마일리지’와 겹치는 부분이 있어 주제 수정 필

요성 느낌.

8/2~8/5: 각자 다른 아이디어의 주제를 생각해보거나 현재의 주제를 다른 서비스들과 차별화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생각해 봄.

8/6: 세 번째 회의. 기존의 주제를 어떻게 차별화 할 지와 새로운 주제 선정에 대한 생각을 

자유롭게 토의.

8/8: 네 번째 회의.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 다각도로 접근해보고 이와 관련하여 이미 존재하

고 있는 제도들은 없는지 검토함.

8/10~8/18: 다음 회의 전까지 각자 생각한 주제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그에 관련된 파

일을 공유함.

8/19: 다섯 번째 회의. 새로운 주제에 대해 3가지로 압축하고 각각에 대하여 주위 사람들에

게 각자 설문한 것을 바탕으로 토의함.

8/20~8/29: 자유롭게 단체 채팅방에서 의논하고 자료 공유.

8/30: 여섯 번째 회의. 압축된 주제들에 대해서 문제점을 서로 지적하고 최종 주제로 “기후

변화 교육 프로그램”을 선정.

8/31: 일곱 번째 회의. 선정된 주제를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각자 도시를 하나씩 정하여 환

경·에너지와 연관된 곳을 연결하여 코스를 만들어보기로 결정.



제3장 활동보고서 • 105

9/1~9/3: 팀원들이 각자 맡은 도시에 대한 자료 수집 및 공유.

9/4: 여덟 번째 회의. 팀원들이 조사한 4곳의 도시 중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된 인천을 선택

하여 직접 탐방해 보기로 결정.

9/10: 인천 부평 굴포누리 기후변화 체험관 탐방.

인천 소래습지 생태공원 탐방.

아홉 번째 회의. 주제와 관련하여 만들 설문지 작성에 관한 논의 및 최종보고서 작성

에 관한 역할 분담.

9/11: 인천 가스과학관 탐방.

인천항 방문 및 에코누리호에 관한 자료 수집.

9/13~9/16: 설문조사 및 각 팀원이 맡은 활동보고서 초고 시작. 

9/17: 열 번째 회의. 활동보고서 작성에 관한 중간점검.

9/18~ 9/20: 활동보고서 수정 및 마무리. 

활동결과 도출된 

제안사항

1. 제안된 각 도시의 교육 프로그램 코스

 (1) 인천 기후변화 교육 프로그램 코스

<그림 1> 인천 기후 변화 교육 코스 동선

1) 국립환경과학원 

국내 최대 규모 탄소 제로 건물. 환경부 소속기관으로 환경 현안문제 해결 연구, 국가 환경

정책 지원 연구, 미래 환경 대응 연구하고 있다. 저탄소 녹색성장의 상징적 건물로 온실가스

를 줄이기 위한 대국민 홍보와 교육에 활용하기 위한 탄소제로건물인 기후변화 연구동이 국

립환경과학원 내에 설립 되어 있다. 현재까지 이 건물은 에너지를 40%를 절감했고 일반인과 

기업, 정부 공무원, 개발도상국 환경공무원이 방문하여 벤치마킹과 교육 받았다.

태양열 이용하여 전기 생산하고 실내는 LED 조명을 이용하고 있으며 스마트 에너지 관리 시

스템 사용하고 있다. 냉난방과 온수의 사용은 지열을 이용하고 있다.

연락처: 032-560-7290   

2) 부평 굴포누리 기후변화 체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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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에 의해 발생하는 지구온난화현상과 각종 환경문제를 배우면서 즐길 수 있는 생태문

화 공간이다. 온난화에 따른 지구의 현상을 보고 배울 수 있다. 여름철과 겨울철의 기후변화 

체험이 가능 할 뿐 아니라, 태양광 발전기 통해 얻어지는 전기의 양 공부 및 전기와 물을 절

약하고 재활용 할 수 있는 실천 방안 체험이 가능하다. 자가발전 자전거를 이용하여 전기에

너지 생산 체험과 주변에 생태연못에서 여러 동식물 관찰 가능하다.

연락처: 032-509-3901

2) 환경미래관 

전국 최초의 환경박물관으로, 3개의 전시실, 환경실험실, 녹색자료실, 녹색정보검색대, 야외학

습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 2층에는 자료실과 전시실이 있고 야외학습장에서는  태양광설비, 유기농 농장, 초록빛 놀

이터, 환경오염에 반응하는 식물 등이 있다.

연락처: 032-466-7768   

4) 소래습지 생태공원 

갯벌, 갯골, 폐염전지역을 다양한 생물군락지 및 철새도래지로 복원시키기 위한 공원조성사업

으로 설립되었다. 습지 내 각종 해양생물 관찰이 가능하고, 직접 천일염 생산 및 자연학습장 

체험프로그램이 존재한다. 

 연락처: 032-435-7076

5)　극지연구소 홍보관 

극지연구소는 극지를 연구하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국책 연구기관으로 지구의 기후변

화, 지구 탄생 역사, 극지 생물, 미래에너지 자원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극지연구소 

홍보관 내부에서는 북극곰인형, 쇄빙선 아라온호 모형, 남극과 북극의 식물, 화석과 운석 등

을 관람 할 수 있다.

연락처: 032-770-8400

6）가스과학관 

천연가스(LNG)는 화석연료인 석유나 석탄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고 운송 중 바다에 유출

되더라도 생태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깨끗한 에너지이며, 현재 친환경 에너지로 분류된다.  

친환경 에너지인 LNG를 게임, 과학현상 실험 체험 등을 통해 공부한다.

연락처: 032-822-4492

７）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에서 에코누리호 

에코누리호는 아시아 최초 LNG 추진 선박이다. 나라마다 환경오염 문제가 더욱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이를 해결하고자 인천항만공사에서 선보인 선박으로 LNG를 연료로 사용하여 선박 

배기가스와 분진 배출을 대대적으로 감소시킨 친환경 선박이다. LNG는 디젤에 비해 황산화

물 100%, 질소산화물 92%, 분진 99%, 이산화탄소 23%가 덜 발생한다. 온실가스인 이산화

탄소 저감량은 연간 100톤에 달한다. 이는 소나무 2만 그루를 심는 것과 동일한 양이다. 그 

뿐 아니라 에코누리호의 경우 연간 1억의 연료비 절감 효과를 가지고 있다. 에코누리호는 

2012년 국가녹색기술대상에서 ‘올해의 녹색기술’로 선정되었으며 해상견학신청을 하면 무료

로 승선 가능하다.

운항코스: 연안부두-남항 컨테이너 부두-신규 국제여객터미널 예정지-인천대교-팔미도-인천 신

항-연안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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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에코누리호 안내서 

(2) 강릉 기후변화 교육 프로그램 코스

<그림 3> 강릉 기후변화 교육 프로그램 코스 동선 

1) 강릉 녹색도시 체험센터

녹색도시 체험센터는 에너지 자립 건축물 (화석연료 제로화 시스템)로 태양광

지열 등 순수 청정 자연에너지만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 신재생에지에 대한 강연을 

개최하고 전기버스를 체험해 볼수 있는 시설등이 있어, 학생들의 체험학습에 적합하다. 특히 

‘가족이 함께하는 기후놀이방’프로그램을 통해 날씨 이야기와 전기버스로 기상청 탐방을 할 

수 있다. 또한 ‘토요기후교실’프로그램으로 기상교구를 직접만들어 보며 기후변화에 대해 배

울 수 있다.

연락처: 033-923-0201 

2) 경포생태저류지

경포생태저류지는 총 200억원을 투자해 강릉시 죽헌동 경포천 일원의 저류지를 복원한 공원

이다. 특히, 저류지내 친수공간 조성사업을 통해 코스모스 꽃밭과 ‘치유의 숲’이라 불리는 가

로수길이 있어 가족단위 관광객에게 즐거운 체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생태저류지를 돌

아보며, 기후변화에 있어서 저류지의 역할등을 학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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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석호생태관(2015년10월예정)

석호생태관에서 다양한 수생태계 생물을 체험해 보면서 학생들에게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강

조 할 수 있다. 특히 경포습지·담수어 수조에서부터 동해 연근해, 먼 바다. 열대바다에 이르

기까지 다수의 수조에 수달, 물범, 펭귄, 어류 등 143종 1만3,468마리의 생물을 관람할 수 

있다. 또한 내년 하반기에는 관람객들이 잠수정을 타고 들어가 희귀 어종의 유영을 관찰하고 

즐길 수 있는 대형 체험수족관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 있다고 한다. 직접 수생태계를 체험

해 보며 아이들이 기후변화완화를 위한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4) 탄소제로화 시범학교 (경포대초등학교)

경포대 초등학교는 탄소제로화 시범학교로써, 에너지 절감을 위한 체험형 교육을 제공한다. 

특히, 그린스쿨로써 기후변화대응에 관한 수업을 제공하고 체험형 테마공원도 있어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주변에 마련된 생태공원과 기후변화놀이터, 빗물 재이

용시설을 보며 학생들이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우리나라의 노력을 느낄 수 있다. 

연락처: 033-644-2486

(3) 광주 기후변화 교육 프로그램 코스

<그림 4> 광주 기후변화 교육 프로그램 코스 동선 

１）녹색에너지 체험관

총 6개의 구역으로 구성이 되어, 직접 체험 위주로 태양광 등의 신재생 에너지와 전기절약에 

큰 도움이 되는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을 직접 체험 할 수 있는 체험관으로 구성이 되어있

다. 녹색에너지체험관은 주중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운영한다. 관람은 무료관람이며, 방문 전 예약이 필요하다.

２）국제기후환경 센터

비교적 소규모의 체험관으로, 해설사의 지구 온난화에 대한 강연 위주로 진행된다. 운영시간

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6시까지이다. 관람은 상시 가능하며, 단체관람은 5-30명 이내로 

인원수에 따라 다른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연락처: 062-601-1326

３）광주호 생태공원

광주호에 조성되어있는 생태 관광단지로, 자연에서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습지와 초목의 역할

을 배울 수 있다. 관리사무소에 미리 예약을 할 경우 전문 해설사의 해설을 들을 수 있다.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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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령 기후변화 교육 프로그램 코스 (1박2일 코스)

<그림 5> 보령 기후변화 교육 프로그램 코스 동선 

１）보령 에너지 월드

‘보령 에너지 월드’에서는 국내 최대 규모의 화력발전단지인 보령화력본부의 홍보 전시관으

로, 전기에너지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과 전기 생산과정들을 배워볼 수 있는 종합 전기에

너지 체험관이다. 에너지 월드에서 사용되는 전기는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 없는 친환경 건물이다.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 기술들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다. 안내관람과 자유관람 모두 가능하다. 

연락처: 070-7511-2885~6

２）보령 생태 체험 학습장

하수처리장에 조성된 생태체험 학습장이다. 1만5900m2의 생태습지와 방향식물원, 야생초화

원 등이 조성되어 있고 습지에는 각종 어류가 서식하고 있다. 생태학습장을 통한 환경사랑 

및 생태환경 중요성 의식 제고를 목표로 한다.

연락처: 041-930-3331

３）죽도 – 신재생 에너지 캠핑장 (1박)- 미완공지역

한화 그룹이 올해 7월부터 죽도를 ‘에너지 자립섬’으로 구축하기 위해 기공식을 가졌다. 연말

까지 2차 전지 및 신재생 에너지 관련 중소기업들과 연계해 기존 디젤발전을 태양광 등으로 

통해 100 % 신재생 에너지로 대체할 예정이다. 특히 ‘친환경클린캠핑장’이 들어서게 되는데 

이를 관광 코스의 마지막으로 활용하여 숙박할 수 있게 하면 좋을 것이라 생각하였다. 

2. 인천 선정 이유

（1）인천은 바다와 육지가 조화를 이루고 있는 수도권 도시로 멀리 나가지 않아도 자연 생

태 체험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박물관, 국가기관, 체험관 등에서 지구의 기후변화, 에너지에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고 갯벌, 바다 등에서 자연을 가까이에서 체험하므로 국민들의 의식 고

취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다.

（２）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량 조사 결과 지난 2013년 대비 지난

해 감축 실적이 전국적으로 1만5048톤(감축률 7.9%)이다. 이 중 인천시의 감축 실적은 

4958톤(감축률 15.7%)으로 전국 시·도 가운데 감축량 및 감축률이 가장 높았다. 따라서 전

국에서 가장 높은 온실가스 감축률을 기록한 도시인 인천을 선정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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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부평 굴포누리 기후변화 체험관. 녹색 기차(좌), 지구를 위한 실천관(우). 

<그림 6> 부평 굴포누리 기후변화 체험관. 주제영상관(좌), 기후변화체험관(우) 

위해 우리 국민들이 어떤 일을 함께 해야 할 지 인 식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

한다. 또한 인천시는 환경부,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와 함께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 지원체

계를 구축해 학교, 호텔, 공동주택, 유통매장, 은행, 병원, 카페 등 업종별 온실가스 감축 가

이드라인을 개발·보급하고 확산하기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３）LNG를 연료로 사용할 경우 배기가스와 분진 배출을 대대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장

점이 있는 친환경 연료이다. LNG는 디젤에 비해 황산화물 100%, 질소산화물 92%, 분진 

99%, 이산화탄소 23%가 덜 발생한다. 이는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 저감량은 연간 100톤에 

달하며 소나무 2만 그루를 심는 것과 동일하다. 연료비 절감 효과도 연간 1억이다. 특히 

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에코누리호는 2012년 국가녹색기술대상에서 ‘올해의 녹색기술’로 선

정된 바 있다. 따라서 평소 우리가 타고 다니는 시내버스의 연료로 쓰이는 LNG에 관하여 

가스과학관에서 배우고 직접 바다에서 배를 타봄으로써 아름다운 우리의 자연환경을 느껴보

는 것이 인식 개선에 훨씬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４）인천의 코스는 처음에는 7곳으로 하였으나 하루에 모두 배우고 체험하는 것은 힘들 

것이란 판단 하에 주로 놀이와 직접 만질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기관을 위주로 4곳을 뽑

아 <부평 굴포누리 기후변화 체험관 ー 소래습지 생태공원 ー 가스과학관 ー 인천항에서 에

코누리호 타기>로 변경하였다.

3. 기관 방문

1. 부평 굴포누리 기후변화 체험관

 굴포누리 기후변화 체험관은 기후변화에 의한 지구의 현상과 원인을 찾아보고 지구환경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놀이와 체험을 통하여 알아보는 곳이다. 누리(세상)를 

의미하는 부평 굴포누리 기후변화 체험관은 자연재해를 방지하는 배수펌프장에 위치하여 기

후변화에 의해 발생하는 지구의 온난화 현상들과 각종 환경문제들을 배우면서 즐길 수 있는 

생태문화 공간이다.

 1) 1층 

1층은 주제영상관과 지구온난화관으로 나뉘어있다. 주제영상관에서는 기후변화 체험관에 관

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는 곳이다. 지구온난화관은 온난화에 따른 기온의 변화, 해수면의 

변화, 빙하의 변화 등 지구의 현상을 알아 볼 수 있는 설명과 그림들이 전시되어있다.

2) 2층

계단을 따라 2층으로 올라가면 기후변화 체험실, 지구를 위한 실천관, 녹색기차 등으로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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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체험관 야외 생태 연못. 

어져있다. 기후변화 체험실은 여름, 겨울로 나뉘어 있어 각각의 기온변화 등을 느낄 수 있다. 

지구를 위한 실천관에서는 게임과 놀이를 통하여 내가 사용하는 전기의 양, 물의 양 등을 알

아보고 어떻게 절약할 수 있을지 공부할 수 있다. 2층의 한쪽에는 녹색기차가 있어 10세 미

만의 아이들이 자가발전 자전거를 이용하여 녹색기차를 직접 움직여 볼 수 있다.

3) 야외

야외에는 생태 연못이 조성되어 있다. 이곳에는 

수양버들, 갯버들, 물억새, 부들 등 다양한 생물군

을 가까이서 보고 만질 수 있어 아이들뿐만 아니

라 어른들에게도 좋은 생태학습 체험장이다.

2. 소래습지 생태공원 

소래 습지 생태공원은 본래 소금을 생산하던 염전 

지역을 생물 군락지 및 철새도래지로 복원시킨 생태공원이다. 습지는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포집 능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습지를 직접 탐방

해 보면서 습지의 역할에 대해 학생들이 체험을 통해 공부 하도록 하기 위하여 선정하였다. 

또한 습지내의 다양한 해양생물과 철새 등 다양한 동식물을 탐구해 볼 수 있는 자연학습장

과 갯벌체험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흥미를 더욱 끌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1) 생태전시관

<그림 8> 생태 전시관 전경. <그림 9> 생태 지도사 해설 모습. 

 생태전시관에는 갯벌과 염습지의 효능,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알 수 있는 게시물과 습지 동

식물에 관한 자료들이 있다. 특히, 생태전문가의 해설 프로그램이 있어 학생들의 이해를 도

울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분포한 갯벌에 대하여 생태 전문가의 해설을 들을 수 있다. 또

한 아이들에게 갯벌에 관한 질문을 함으로써 아이들 스스로가 공부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2) 갯벌

<그림 10> 갯벌 체험학습장
 

갯벌은 자정 능력 뿐 아니라, 이산화탄소 포집에도 큰 역할을 하는데, 이 생태체험관에는 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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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염습지 산책로. 

<그림 12> 가스 과학관 전경. 

<그림 13> 가스 과학관 체험관 내부. 

벌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때문에 갯벌의 역할 뿐 아니라 학생들의 흥미 유발에도 큰 기

여를 할 수 있다.

 3) 염습지

염습지에는 산책로가 마련되어 천일사초, 해당화와 

같은 염습지 식물을 관찰 할 수 있다. 경관이 좋기 

때문에, 단체 관람객 뿐 아니라 가족단위의 관람객

들을 유치할 수 있는 관광자원으로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염습지는 탄소 흡수 능력이 매우 높기 때문에 기후 

변화를 완화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 기후변화문제의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염습지를 탐방하면서, 지구온

난화에 대해 생각 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3. 한국가스공사 가스 과학관

천연가스 기지 옆에 위치한 가스 과학관에서는 인류의 에너지 사용의 역사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곳이다. 특히 천연가스에 대해서 개념과 역사 , 편리성, 안정성, 청정성을 배울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친환경 에너지의 일부로서 인식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다양한 영상매체

를 활용하고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기 때문에 흥미를 이끌어 내기 좋다. 또한 

3D상영관이 있기 때문에 체험학습 후 기후변화에 관련된 영상 상영 관람도 용이하다.

1) 전경

 가스과학관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방문하기 

어렵기 때문에 더욱이 우리가 제시하고자 하는 

기후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단체로 방문하기 좋

다. 또한 전망대가 있어서 관람 마지막에 송도 

앞바다와 가스기지를 내려다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2) 내부 체험관

 체험관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영상

을 볼 수 있게 하여 흥미를 유발한다. 또한 내

부 체험관은 LNG선박 모형과 다양한 친환경 에

너지에 대한 자료가 있고, 실제로 간단한 과학 

실험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 되어있다. 그리

고 해설가와 함께 학습한 내용에 대해 상식 퀴

즈를 풀어볼 수도 있다.

<그림 41> 전기 생산과정 및 정전기에 관한 

실험 모습

<그림 41> 천연가스에 대한 상식 퀴즈를 

풀고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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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가스 과학관 내 실험실. 

<그림 17> 에코누리호. 

3) 3D 상영관

기후변화에 대한 영상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영화도 상영한다. 

4) 실험 체험관

실제 실험을 통해 과학적으로 천연가스에 대해 익

힐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가스 과학관은 ‘기후변화와 친환경에너지로 분류되

는 LNG에 대해 배울 뿐 아니라 학생들에게 직접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학습의 효율을 높였다.’

는 점에서 기후 체험 교육 프로그램 코스에 적합하

다.

4. 에코누리호

앞서 배운 천연가스(LNG)를 이용하여 운항하는 선

박으로, LNG가 어떤 식으로 이용이 되는지 배울 

수 있는 체험 코스이다. 이 에코누리 호는 기존의 

디젤유를 사용하는 선박과 비교하여 질소산화물은 

92%, 황산화물은 100%, 분진은 99%, 이산화탄

소는 23% 적게 배출된다. 이 체험 코스는 LNG

의 장점 뿐 아니라 직접 승선함에 따라 학생들의 

흥미를 이끌 수 있다.

에코누리호는 매주 금요일 중 당일 승선 인원이 

5명 이상 될 경우 운행하기 때문에 답사는 불가

능 하였다.

4. 설문조사

학생집단

 부천시 소재의 G교회 초등학교 1~6학년 학생 30명을 대상으로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환경 

교육의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하고 기후 체험 프로그램이 생긴다면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 설

문 조사 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참여 불참

29 1

<표 1> 학생 집단 설문 조사 결과. 

참여를 원하는 다수의 학생들은 실제로 체험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매우 만족하였으며, 기후 

변화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인식을 통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더 알고 싶

어 하였다.

불참을 선택한 학생은 이미 개인적으로 방문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참여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114 • 제2기 유네스코 대학생 기후변화 프런티어 종합보고서

<그림 18> 프로그램 설명과 설문조사 참여 모습. 

교사집단

수원시 소재의 선일초등학교 1, 2, 3 학년 교사들 총 14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

였다. 이 체험학습 프로그램에 대하여 대부분의 교사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저학년 학생들의 수준에서는 어려울 수 있다는 평가가 있었다.

문항 내용
답변 (명)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매우 아니다

1 흥미유도여부 7 6 1 - -

2 교육적 유익 9 5 - - -

3 기관의적합성 7 5 2 - -

4 추가보완사항  저학년 수준에는 조금 어려워 보임

5 참가여부 6 7 1 - -

6 불참이유 -

<표 2> 교사집단 설문조사 결과. 

 연구 활용방안

1. 초등학생 체험 학습 프로그램 제시

설문조사를 통해 초등학생들의 관심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교육청에 기후 

변화 체험 학습 프로그램을 제시하여 학교에서 체험 학습으로 견학 할 수 있도록 제시한다.

앞서 연구된 논물들을 분석해 본 결과, 초등학교 시기의 적절한 교육은 성인이 되어서도 인

식이 남아있을 만큼 효과가 크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또한 환경교육은 아동의 인성 개

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무엇보다도 환경교육은 교실 수업이 아니라 체험을 통해 이루어 

질 때 효과적이다.

2. 중, 고등학생 대상 재량 활동(동아리) 프로그램 제시

중, 고교생의 경우 과학 동아리나 외부 체험을 자주하는 재량활동 시간에 위와 같은 프로그

램을 진행하면 인식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 특히 과학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뿐만 아

니라 과학을 잘 모르는 학생들도 직접 체험을 하면서 기후변화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될지 또한 이를 늦추기 위해 실생활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에 대해 생각해보고 느

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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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체험을 중점으로 하는 기후 변화 인식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은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

는데 효과적일 것이다.

3. 가족단위 체험 단체를 위한 서비스

가족 단위 체험군이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여 실시간으

로 체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접근성을 좁힌다. 교육청이나 시청, 환경부 등의 기관의 

관리 아래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다면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주말이나 방학 

등 휴일에 가족들과 함께 다양한 체험을 하게 되면 부모와 자녀의 소통이 원활해지고 교육의 

효과가 더 높아질 것이다. 

4. 대학생 봉사단 활용 가능

체험 코스 진행을 위한 안전요원과 생태 체험 안내를 해 줄 대학생 봉사단을 유치한다. 대학

생에게는 봉사의 기회를 제공하고 참여자들에게는 양질의 지식 공유 효과를 누릴 수 있다.

5. 지역 발전 기여

위에 제시하였던 네 곳 뿐 아니라 다양한 시·도에서도 위와 같은 기후 체험 교육 프로그램

이 진행 가능하다. 관광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결론

에너지 선진국들의 탄소 저감 정책에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

라 역시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탄소 포인트제, 탄소 마일리지 제도 등의 시민 참여 

위주의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해내지 못했다. 

이런 시민 중심의 기후변화 정책의 참여는 그들의 '기후변화에 대한 정확한 이해'로 부터 시

작된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기후변화에 대해 시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

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직접 참여를 위해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에너지체험관이 존재하지

만, 이런 체험센터는 전국에 산발적으로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관광 상품'으로 체험

하기가 어렵다는 점이 있다. 따라서 이번 보고에서는 체험관 관람, 생태 환경 체험, 친환경 

운송수단 체험으로 이루어진 '지역적 기후변화 체험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특히 여러 연구결과에서 '체험 위주의 학습이 학생들에게 더 큰 학습효과를 불러온다'는 점을 

착안하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체험 관광 프로그램을 제안하려 한다. 이 체험 관광 프로

그램은 유치원생, 초, 중, 고 학생들이 체험관을 견학하며 기후변화와 친환경 에너지 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을 확립하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

예시로 선정한 '체험 관광 프로그램'의 배경은 인천광역시로 설정하였다. 인천광역시의 경우 

수도권과 가까우며, 이산화탄소 포집에 큰 역할을 하는 갯벌이 넓게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체험관 학습 뿐 아니라, 직접 염습지 생태관에서 지구온난화에 대해 몸으로 느끼는 체험학습 

할 수 있다.

그리고 개인, 혹은 단체가 관련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 각각의 체험학습 기관들을 알아 

볼 때, 기관 자체의 검색이 어려울 뿐 아니라, 기관별로 따로 시간을 조정하여 예약을 잡는

데 어려움이 있다. 실제로도 체험학습 설계 시 이러한 문제를 겪고 있다고 한다. 이로 인해 

기후변화 학습의 경우, 학교로 직접 기후변화 강사가 찾아가 수업을 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

고 있다. 이러한 방법은 체험위주의 학습에 비해 학생들의 흥미 유발을 이끌어 내지 못하기 

때문에, 체험학습에 비해 효과가 떨어진다. 그러므로 이번 제안서에서는 더욱 많은 학생들의 

기후변화 관련 체험학습 기회를 제공하고자, 각각의 체험관들을 일련의 코스로 고안하여 더

욱 편리하게 기후변화 체험프로그램에 접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체험 관광 프로그램'의 코스는 

＇부평 굴포누리 기후변화 체험관 - 소래습지 생태공원 - 한국가스공사 가스과학관 -　에코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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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호＇로 구성되어있다.

1. 부평 굴포누리 기후변화 체험관

굴포누리 기후변화 체험관은 기후변화의 원인과 그로 인한 현상을 알아보고, 기후변화를 막

기 위해 할 수 있는 활동을 놀이를 통해 체험해보는 체험관이다. 1층은 영상관과 지구온난화

관으로 구분되어있다. 2층에는활동 위주의 학습체험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2층에는 기후변화 

체험실, 지구를 위한 실천관, 녹색기차 등으로 구성 되어 있다.

2. 소래습지 생태공원

소래습지 생태공원은 생물 군락지, 철새 도래지를 복원시킨 생태공원으로, 일종의 염습지 생

태공원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염습지는 매우 강력한 이산화탄소 포집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학생들은 이 염습지 생태공원에서 염습지의 역할과 중요성을 배울 수 있다. 그 뿐 아니라 갯

벌체험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흥미역시 유발 할 수 있다.

3. 한국가스공사 가스 과학관

인천 송도 LNG기지에 위치한 가스과학관은 친환경에너지로 분류되는 LNG의 역할과 기후변

화의 개념, 친환경에너지의 필요성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공간이다. 퀴즈와 체험 부스 위주의 

학습으로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 해 흥미를 이끌어 낼 수 있다.

4. 에코누리호

가스 과학관에서 배운 LNG를 직접 체험해보는 시간으로, 기존의 디젤유를 사용하는 선박에 

비해 온실가스 배출이 현저히 적은 LNG를 이용하여 운항하는 에코누리호에 승선하여 정해진 

코스를 항해하면서 LNG의 이점을 배우는 시간이다. 항해하는 배에 직접 승선하여 배우는 시

간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흥미 유발에 큰 도움이 된다. 

<그림 19> 기후 변화 체험 프로그램 brochure 제작. 

이번 보고서에서는 단순한 하나의 코스의 제안이 아닌, 이와 비슷한 지역 거점의 여러 코스

를 개발하는 것이 목표이다. 이러한 관광상품을 통해 각 지역의 관광객을 유치 할 뿐 아니라, 

앞으로 미래를 책임질 학생들의 지구온난화와 관련된 의식 고취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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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인 제안은 인천광역시의 코스와 같은 여러 지역의 코스를 개발하여, 환경부, 각 지자

체, 혹은 에너지 관리공단 홈페이지에 간단하게 신청 접수하는 코너를 개설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학급과 같은 단체 뿐 아니라, 개인 방문객들에게 더욱 많은 체험학습의 기회를 제공 할 

수 있게 된다.

연구의 한계

타 지역의 많은 기후변화 체험관들이 미 완공 상태이기 때문에  타 지역의 코스 선정에 어려

움이 있다.

2. 어린 학생들 위주의 체험 프로그램으로 고학년(중,고등생)의 흥미를 유발하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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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보고서

활동 주제 선정 배경, 

필요성, 의의 등

1. 활동 주제 선정 배경

올 여름은 그 어느 때보다 요란한 문자메시지가 많이 온 여름이었는데, 바로 폭염으로 인한 

긴급재난 문자이다. 미국 국립해양대기청(NOAA)에 따르면 올해 8월 남아메리카의 많은 지역

과 아프리카, 중동, 유럽, 아시아 일부지역에서 역사상 최고 기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 한다. 특히 전 세계 해양 온도가 20세기 평균보다 0.78도 높게 나타나는 등 해양 온도 

상승이 두드러지면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으며 이로써 올해 지구 기온은 2월부터 8월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월간 최고기록을 경신한 것이라고 한다. 또 NOAA는 이렇게 매달 최고 기

록 경신이 이어지면서 2015년 전체로 보면 지난해 기록을 깨고 역사상 가장 더운 해로 기록

될 가능성이 97%라고 밝혔다. 또 과학자들은 화석연료 연소 등으로 인해 발생한 지구온난화

가 엘니뇨현상으로 더욱 심해진다고 말한다. 이러한 과학자들의 의견과 이상 기후현상은 지

구온난화에 대한 우려를 더욱 키우고 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12년도 5월 전국 1200명의 20~60대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기후변화 심각성 인지 수준이 높아졌다는 결과를 얻었

다. 구체적으로 응답자의 98.9%가 기후변화를 체감한다고 응답, 2010년 조사 결과인 88.1%

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지성 호우 현상, 여름철 냉방기기 가동시간 증가, 

열대야 일수 증가에 의한 체감도가 높았다.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이 심각하다고 인지하는 응

답자는 전체 91.3%로 10년 76.1%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응답자(91.9%)가 

‘우리나라 평균기온 상승이 지구온난화 때문’이라고 응답했으며, ‘기후변화가 우리나라 농산물 

생산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한 응답자도 전체 88.6%에 달했다. 하지만 이러한 기후변화 영향 

심각성 인지 정도에 비해 소비자들의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자세는 미온적인 것으로 드러났

다. 비교적 실천을 잘하는 행동은 외출 시 소등하고 사용하는 곳만 전등 켜기, 에너지효율이 

높은 가전제품 구매, 수도꼭지 틀지 않고 세수나 양치질하기, 가까운 거리는 걷기 순으로 나

타났다. 우리 폐지구함팀은 기후변화의 심각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 모두가 어렵

지 않게 참여 할 수 있는 지구온난화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에코캐시란

최근 우리 사회는 어려운 사람의 밥값을 미리 계산 해 주는 ‘미리내 장터’나, 이탈리아의 ‘커

피 값 대신 내주기’등과 같은 소액기부가 이슈가 되고 있다.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기부들은 

정기 후원의 성격과 금액상의 부담 때문에 누구나 다 쉽게 접할 수 없는 경향들이 있었다. 

하지만 이와 다르게 소액 기부는 참여자가 부담감을 갖지 않고 우리 생활일상에서 쉽게 이루

어 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기부를 하되 부담스럽지 않은 기부를 할 순 없을까? 뿐만 아니

라 이러한 기부를 기후변화와 환경보존을 위해 사용할 순 없을까? 에코캐시의 처음 발상은 

이러한 물음에서부터 시작됐다. 

에코캐시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같은 탄소배출저감 노력에 해당

하는 사업에 기부할 목적으로 모인 기부금을 말한다. 에코캐시의 주된 대상은 불특정 다수의 

체크카드 사용자들과 탄소배출 저감의 의무를 가진 기업이다. 체크카드 사용자들의 경우, 체

크카드에 연동되어있는 1계좌당 매월 2회 100원 미만의 금액, 즉 1원부터 99원 사이의 끝자

폐지구함 팀

에코캐시

문장환, 이경일, 류길소, 정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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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금액을 절삭하여 에코캐시라는 에스크로 계좌에 자동으로 입금시키는 것이다. 개인 희망 

하에 여러 계좌를 연동하여 기부할 수 있다. 기업의 경우, 탄소배출 비중이 큰 기업을 대상

으로 세금처리 문제로 끝전이 남을 수밖에 없는 임직원들의 월급에서 마찬가지로 100원미만 

단위의 금액을 월 1회 절삭하여 에코캐시 계좌로 모금하는 방법이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금

액을 모은 뒤 앞서 말한 분야에 모금을 사용하는 것이 에코캐시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다.

3. 에코캐시의 필요성 및 의의

2015년 8월 4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백악관에서 회담을 갖고 기

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프란체스코 교황 역시 기후

변화에 대한 촉구로 우리 인류 공동체가 같이 살아갈 공간으로서의 지구촌에 대한 공동의 노

력을 강조 하였다. 이는 현재 우리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한 국가나 단체로 국한될 것

이 아닌 사회구성원 모두가 참여해야함을 시사한다. 

본문에서 자세히 언급하겠지만, 시민 설문조사 결과 비용 부담, 불신 등의 문제로 기부를 꺼

려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조사되었다. 에코캐시는 소액 기부라는점, 믿을 수 있는 은행과 정부

기관에서 주관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또한 환경에 대한 기부단체 자

체가 국내에 찾아보기 힘든 점으로 미루어보아 참신한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인구대비 기부율은 27%로 2011년 기준 전 세계 국가중 81위에 해당한다. 이는 

경제발전대비 매우 저조한 수치이며, 우리는 에코캐시를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기부프

로젝트를 제안하려 한다. 조그마한 기부의 시작은 선진 기부문화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기 때

문에 이러한 점에 있어서도 에코캐시는 환경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낼뿐만 아니라 선

진 기부문화를 선도하는 기폭제 역할을 할 것이다.

연구방법

우리 폐지구함 조는 보다 효율적인 기부참여를 위해 불특정 다수에게서 기부를 받는 방법과, 

기업체에서 기부를 받는 방법으로 나누어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또한 기존에 에코캐시 아

이디어처럼, 환경 분야에서 계좌를 통해 출금하는 제도나 상품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도 조

사하였으나 비슷한 제도는 확인할 수 없었다. 계좌수와 관련된 통계자료를 조사하고, 설문조

사를 통하여 에코캐시가 실행된다면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의 금액이 모일 수 있을지 알아보

았다. 그리고 기부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에너지관리공단 등의 환

경기관에서 조언을 얻었다.

1. 불특정 다수의 소액기부

  ① 은행 시스템의 조사

  우리가 생각한 시스템이 적용 가능한지, 바로 적용되기에 적절한 환경인지에 대해 조사하

였다. 이 부분에서 은행 지점장님부터, 직원까지 금융기업의 다양한 분들에게서 조언을 얻어 

반영하였다. 

  ② 은행 고객들의 참여 유도

  소액기부인 만큼 많은 사람들의 참여가 중요한데, 실제로 고객들에게 홍보하는 시간이나 

줄 수 있는 혜택 등을 고려하여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혜택의 경우 매달 추첨을 

통한 경품 지급 등의 방식을 고려하였다. 홍보방식도 고려하여 에코캐시에 대한 영상 제작 

및 SNS홍보 등을 진행하였다.

2. 기업체에서의 소액기부

  ① 탄소감축기업, 공기업 조사

  환경오염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대기업의 위주로 조사를 하여 적절한 분야의 기업과 에코

캐시 제도에 대해 논의 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또한 국가적 차원에서 혜택을 줄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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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을 생각했기 때문에, 혜택을 줄 수 있는 공기업, 국가기관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 보았다.

1. 에너지 절약 제도

  ① 한국 사례 - 에코마일리지 제도, 탄소포인트 제도

  가정 또는 일반 건물 등에서 전기, 도시가스, 수도, 지역난방과 같은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

면 인센티브를 주는 서울특별시 및 전국구 단위의 에너지 절약 시민 참여 프로그램이다. 여

기에 탄소포인트 제도는 탄소라벨링 부착 제품이나 환경표지 인증 제품 구매 시에도 포인트

가 적립된다. 절약함에 따라, 적립된 마일리지는 현금 전환, 통신요금 결제, 친환경 제품 구

매, 교통카드 충전권으로 교환 등에 사용이 가능하다. 이 때 그린카드를 사용하는데, 이는 에

코 마일리지 제도의 실행을 위해 만들어진 카드이다. 환경부, 서울시, 카드사가 연계하여 여

러 군데에서 발급이 가능하다. 특히 그린카드는 신용카드, 체크카드로도 사용할 수 있다. 

  ② 일본 사례 – 에코 액션 포인트 제도(Eco Action Point : EAP)

  친환경 국민운동을 목표로 한 제도로, 한국의 에코마일리지 제도도 EAP에서 상당부분 참

고하였다. 소비자가 온난화 대책형 상품 및 서비스를 구입하거나 에너지 절약을 위한 활동을 

하면,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이는 그린마케팅을 위해 일본의 카드사인 JCB Card사

에서 제도를 정립하여 실시한 것이다. 일본에서 2009년 5월 중순부터 2011년 3월 말까지 

실시한 바 있다.

  ③ 한국 사례 – 친환경 애플리케이션 Show Down

  보고, 내린다는 의미의 쇼다운은 130만 번 이상 사용자들이 스위치를 내릴 정도로 참여도

가 높은 에너지절약 어플이다. 스위치를 내릴 때 마다 한 시간 동안 형광등을 껐을 때 아낄 

수 있는 실제 경제적 가치를 앱 내에서 적립해 준다. 적립금으로는 편의점이나 대형 프랜차

선행연구 검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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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즈 업체에서 실제로 쓸 수 있는 기프티콘을 구매할 수 있고, 문화상품권 교환이나 휴대전

화 요금 차감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2. 기업단위의 끝전기부와 활용사례

  ① 현대캐피탈 – Love Choice

  2003년부터 현대카드 현대캐피탈 임직원들이 매달 급여 가운데 1000원 미만으로 기부를 

통해 사회복지기금을 조성하는 끝전기부 프로그램이다. 임직원들이 회사와 결연을 맺고 있는 

4개의 기부처 가운데 직접 기부하고 싶은 곳을 선택해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Love Choice’

로 현재 프로그램이 정립되어있다.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기부를 유도하는 훌륭한 사례로 평

가되고 있다.

  ② SK하이닉스 – 끝돈 모으기

  1995년부터 노사간 협력을 통해 끝돈 모으기 운동을 지속해 오고 있다. 월급 중 천 원 미

만의 금액을 모아 기금을 적립하는 형식으로, 기부금을 사용하여 ‘사랑의 연탄배달’, ‘장학금 

및 교복 지원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고 있다.

역할 분담

문장환 (팀장)

 배출기업 자문 및 에코캐시 도입을 위한 제도적 방안 연구, 회계 담당

류길소  

 금융기관의 자문 및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적 방안 연구

정유진 

 태양광발전기 지원 사업 자문 및 그린마케팅 사례 조사, 일지 작성 담당

이경일

 기부금 활용 방안에 대해 조사, 제안 및 기부업체 모색

협업

 매주 1회 이상 모여 진행상황과 함께 인터뷰 날짜나 계획 등을 조절하고 진행방향에 대해 

논의

활동경과 및 내용 1. 기존 제도 분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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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에코마일리지, 탄소포인트제도 현황

  앞서 사전연구에서 언급했듯이, 상수도, 전기, 도시가스, 난방의 절감률에 따라 포인트와 

마일리지를 차등 지급하는 에코마일리지와 탄소 포인트 제도는 연 2회 기준, 최대 

80000~100000원을 다양한 혜택으로 바꾸어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에코마일리지와 

탄소포인트제도는 지급 기준이 전년도 동일 월(6개월)기준이므로 지속적으로 혜택을 받기에는 

어느 정도의 한계점이 존재한다. 또한 홍보활동도 미미해 가입률이 16~17%에 그치고 있다. 

  물론 에너지를 절약하면서 혜택도 얻을 수 있는 점에서 이 두 제도는 매우 훌륭하다. 하지

만 혜택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현재 에코마일리지 제도는 서울시 예산을, 탄소 포인트 제도는 

환경부 산하의 정부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탄소배출과 환경보존에 대한 목소

리가 높아짐에 따라 장기적으로 이 두 제도들은 바람직한 방향성과 이익을 가지고 올 것이

지만, 중단기적으로 국가의 예산에서의 어느 정도의 손실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 

폐지구함은 탄소배출저감 노력에 있어서 국가 예산을 가용하지 않으면서도 탄소배출저감 노

력에 이바지할 수 있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간소한 제도 ‘에코캐시’를 구상하게 되었다.

2. 환경에 대한 기부제도, 인식 미미

에코캐시를 계획함에 있어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할 때나 시민들에게 제도를 소개하며 인터뷰

를 요청할 때 공통적으로 나온 의견이 ‘환경에 대한 심각성은 간혹 들어 알겠는데,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라는 것이었다. 이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았을 때,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는 점

은 2가지 측면으로 요약해볼 수 있었다. 첫째, 환경에 대한 심각성을 알려주는 미디어의 보

도들은 간혹 접하지만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기회나 매체가 부족하다. 둘째, 불우이웃돕

기 성금과 같은 빈민계층과 기아를 돕는 제도들과 단체들은 많지만 환경에 대해 기부를 주

도 하는 단체들은 상대적으로 너무 적다. 

그래서 우리 폐지구함은 에코캐시라는 제도를 만들어 환경을 위한 기부금 조성을 하는 동시

에, 환경에 대한 심각성을 제고시키고 에코캐시를 홍보하는 동영상을 제작했다. 해당 홍보 

동영상을 SNS와 YouTube에 게시하여 일반 시민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에

코캐시와 같은 환경 관련제도에 참여하거나 기부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고 

싶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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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구함 에코캐시 동영상 주소

Youtube – https://youtu.be/oqNlM8SmiLo

Facebook – SNS 홍보 활동

3. 기업의 탄소배출 의무부과 부담 증가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는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 뜨거운 감자이며, 국가의 산업성장

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따라서 각국의 산업화 이후 누적 배출량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노력

이 분담되어야 한다. 1900년 이후 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전 세계 배출량의 1.0% 

수준으로 세계 16위에 불과하다. 경쟁국인 중국(11.1%, 2위)과 일본(3.9%, 6위)에 비해 기후 

변화에 대한 역사적 책임이 크지 않다. 실제로 기후변화협약에서 과거의 책임 관점에서 설정

된 우리나라의 지위는 개도국이며, 온실가스 의무감축 대상국도 아니다.

하지만, 정부는 중국·일본과 달리 국제사회 평가를 고려해 2009년 감축 의무가 없음에도 

2020년 배출전망치(BAU) 대비 30% 감축이라는 도전적인 목표를 국제사회에 제시했고, 경제

여건 변화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 약속이기 때문에 수정도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

다. 20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각국의 2012년 배출실적과 비교하면 일본은 3.2% 감축이 

필요하지만, 중국은 오히려 47% 초과 배출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2012

년 배출실적에 비해 무려 10.1%나 감축해야 한다.(출처 : 전경련) 지난 1월 국내 배출권거래

제가 시행된 이후 할당 배출권(KAU)은 첫 달 4일만 거래되는 등 시장 유동성이 아직 낮아 

배출권을 확보하지 못한 기업들은 과징금 납부라는 방법밖에 선택할 수 없게 되었다. 

4. 기부현황 조사

에코캐시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기부를 유도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기부의 

사용처를 막론하고 우리나라의 기부현황은 어떻게 될까?라는 물음이 생겼다. 기부를 한다면 

어디에 얼마나 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었다. 그래서 인터넷 구글 설문조사를 통해 기부현황을 

조사해봤다. 조사 대상은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각각 50명으로 총 200명이며 설문 

문항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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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부를 하고 계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2. 기부를 하고 있다면 몇 개, 어느 단체에 얼마의 금액을 기부하고 계십니까?

(   개)     (          /        원), (          /        원)

(기부단체의 이름을 써주십시오 :                           )

3. 기부를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복체크 가능)

① 비용 부담

② 기부단체에 대한 불신

③ 절차 복잡

④ 기부 단체의 홍보부족

⑤ 기타 (                                )

설문 결과 200명 중 42명(21%)이 기부를 하고 있었고, 평균 기부금액은 21800원, 주요 기

부 대상 단체는 불우이웃돕기와 같은 빈민계층을 지원하는 기부단체가 대부분이었다. 또한 

기부를 하지 않는 사람들의 주된 이유는 ① 비용 부담이 82.6%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

고 있었고 ④ 기부 단체의 홍보부족 62.1%, ② 기부단체에 대한 불신 55.3% ③ 절차 복잡 

50.3% 순이었다. 기타 의견으로는 귀찮아서, 기부하고 싶은 대상에게 기부를 하지 못해서, 

개인정보 유출이 두려워서 등이 있었다. 요약하자면, 우리 폐지구함조는 에코캐시의 방향성을 

기부자들에게 부담되지 않는 비용과 기부금의 사용처가 명확하여 투명성을 제고 할 수 있는 

점에 맞췄다.

5. 체크카드(직불카드) 사용의 증가 추세

 (일평균, 천건, %)

2011 2012 2013 2014 증감률

신용카드 18,064 20,436 22,339 24,267 8.6

(물품 및 

용역 구매)
17,686 20,077 22,012 23,969 8.9

(현금서비스) 378 359 327 298 -8.8

체크카드 5,230 6,953 9,432 12,047 27.7

선불카드 148 122 95 82 -13.4

직불카드 2.2 1.6 1.1 0.8 -29.7

현금IC카드 - 0.1 0.7 3 341.0

 지급 수단별 결제 건수 [표1]

                                (출처 : 한국은행, 지급결제동향 보고서 2014)

[표1]에 따르면, 지급수단별 결제건수에서 체크카드의 사용량이 27.7%로 8.6%증가한 신용카

드에 비해 엄청난 증가세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체크카드 사용 금액의 증가와 체

크카드 발급이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밑에서 체크카드 수, 금액의 증가와 사용빈도 

증가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기로 한다.

체크카드 사용 금액 증가

2015년 5월 기준,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전체 카드 결제금액에서 체크카드 결제가 차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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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비중이 3분기 연속 20%를 넘어섰다. 또한 올해 1~3월 중 승인된 전체 카드 사용금액 

중 체크카드 승인 금액의 비중은 20.4%로 집계됐다. 지난해 3분기(20.0%) 사상 처음으로 체

크카드 승인금액 비중이 20%를 넘은 이후 3분기 연속 20%대를 기록하는 한편, 매 분기마

다 최고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1분기 중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합친 전체 카드 사용액은 

145조 3000억원으로 1년 전 보다 6.1% 늘어났다. 이 가운데 신용카드 승인금액은 115조 

2600억원, 체크카드 승인금액은 29조 6100억원 이였다. 사용 건수로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가 각각 18억 9600만건, 11억 2500만건 이였다. 

체크카드 발급수 증가

올해 상반기 체크카드의 발급량이 신용카드를 뛰어넘었다. 2015년 8월 기준, 한국은행의 

‘2015년 상반기 중 지급결제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체크카드의 발급장수는 1억1천343만장으

로 신용카드 발급장수인 9천229만장을 넘어섰다. 체크카드 이용금액도 전년동기대비 17.1%

가 오르며 두 자릿수의 높은 신장세를 지속했다. 이는 체크카드가 신용카드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세제혜택을 갖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올해 지급카드별 소득공제율은 신용카드는 

15%, 직불형카드는 30%(+10%)다.

활동결과 도출된 

제안사항

1. 에코캐시 착안

선행연구 검토와 환경에 대한 기부금 조성측면과 그 활용에 대해 고민함으로써 탄생한 것이 

폐지구함조의 ‘에코캐시’이다. 에코캐시는 일반 시민들의 환경과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을 촉

구하고 부담이 되지 않는 선의 기부금액을 불특정 다수의 체크카드 사용자와 탄소배출 의무 

기업의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수집하여 기부금액을 조성한다. 기부금액의 사용처는 아래의 연

구 활용방안에서 이야기하기로 한다.

에코캐시의 실현 가능성, 기술적 측면, 인적 측면

에코캐시에 주요 모집 대상은 체크카드 사용자이다. 체크카드의 잔여하고 있는 금액의 100

원 단위 이하의 끝전을 매월 2회씩 각 은행별 에스크로 계좌로 자동이체 한다. 에스크로 계

좌의 이름은 XX은행 에코캐시(가제)라고 한다. 이러한 작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체크

카드 가입 시에 카드사의 카드혜택과 조건과 별도로 에코캐시의 명목으로 본인들 계좌의 끝

전을 이체할 수 있게 하는 기술적 지원과 인적자원이 필요한지 알아보아야 했다.

기술적인 측면과 인적 측면의 실현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우리은행 단국대 지점, 지점장으

로 근무하고 계신 장진식 지점장님 이외에 NH농협, 하나은행에 근무하고 있는 은행원 2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장진식 지점장님과는 우리은행 단국대 지점에서 직접 인터뷰를 

실시하였고, 이외에 3개 은행의 은행원들과는 여건상 전화인터뷰를 실시했다.

인터뷰에 앞서 에코캐시의 취지와 방식을 설명해드리고 인터뷰를 진행했으며, 인터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진식 지점장님(우리은행 단국대지점) 

네트워크에 조금의 무리가 가도,

업무에는 문제가 없다.

기술적 문제보다,

홍보에 집중하여야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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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캐시에 필요한 자동이체나 에스크로 계좌 생성, 그 외에 관한 기술적인 부분은 기존 메

이저 은행을 중심으로 잘 구축이 되어있기 때문에 걱정을 해도 되지 않을 것 같다. 체크카드 

발급 수 일억 천만장중 50%가 한다고 가정했을 때, 월 2회 자동이체를 한다고 하더라도 전

산상의 조금의 무리가 갈 수도 있겠지만 은행 업무에 차질을 빚을 만큼 문제는 생기지 않는

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에코캐시에 대한 기술적 부분은 고민하지 않아도 되니까 에코

캐시를 가입하기 위한 유인기재나 흡인요인을 더 발전시켜 보는 것이 나을 것이다.

정은영 사원님(NH 농협) 

서류적인 부분이나

매뉴얼에는 무리가 없다.

가입률이 저조할 수 있으니,

적용 대상을 늘리자.

에코캐시에 본사가 참여하게 되어 본사에서 체크카드 가입 시에 에코캐시에 대한 가입 권유 

등과 매뉴얼이 구축된다면 가입을 위한 서류나 안내 등에는 전혀 무리가 없을 것이다. 취지

나 의도 자체도 서면으로 제공하면 되는 것이고, 가입하기 까지 과정에서 홍보가 가장 큰 부

분을 차지할 것이기 때문에 창구에서 체크카드 가입을 받고 만들어주는 과정상에 있어서 에

코캐시 매뉴얼 추가는 업무에 큰 방해가 되지 않는다. 생각보다 가입률이 저조할 수 있기 때

문에 적용 대상을 더 늘리는 건 어떨까 생각된다.

정연창 대리님(하나은행) 

서류적인 부분이나

매뉴얼에는 무리가 없다.

가입률이 저조할 수 있으니,

적용 대상을 늘리자.

엄밀히 말해서 체크카드 발급이 늘어난다고 계좌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상품이 다르면 체

크카드 하나당 다른 계좌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상품이 똑같은 체크카드라면 체크카드 하나에 

여러 개의 계좌를 연동시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참여가 저조할 수 있다는 것

을 염두해 둬야겠다. 그렇지만 취지가 매우 좋고 프로세스가 간단하단 점에서 좋은 아이디어 

같다. 좀 더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나 이벤트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인터뷰 결과 에코캐시에 대한 기술적, 인적자원 측면에서 제한되는 부분은 없었다. 오히려 

에코캐시를 실행함에 있어서 홍보적인 측면을 강화하여 가입을 더욱더 유도하고, 가입대상을 

다양화 시켜서 예산 금액을 더 확보해야 된다는 의견을 들었다. 이에 폐지구함은 에코캐시에 

대한 홍보활동 강화에 대한 탐구와 적용대상 확대에 대한 탐구, 유인기재에 대한 탐구를 실

시했다.

에코캐시 설문조사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에게 구글 인터넷 설문조사를 통해 에코캐시에 대한 취지를 간단히 설

명하고 참여여부와 해당 제도(에코캐시)에 참여하지 않는 다면, 어떠한 이유로 참여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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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설문하였다. 설문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들은 평균 1.7개의 체크카드를 갖고 있었다. 응답자중 ‘에코캐시에 기부를 

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63.6%였고 ‘기부를 하지 않겟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36.4%였다. 

‘기부를 하지 않겠다.’는 응답 중 34.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응답은 자동이체에 대

한 불신이었다. 그다음으로 기부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라는 응답이 28.5%를 차지했다. 다른 

의견으로는 기부금액이 부담되어서, 기후변화에 관심이 없어서, 기타로는 ( 기부단체에 대한 

불신 때문에, 현재 수준의 금액으로는 큰 변화를 기대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등)이 있었다.

2. 에코캐시 적용 대상 탐구

체크카드 사용자

시민들의 인식과 관심이 환경문제의 큰 해결 방법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에코캐시의 소액기

부 방식은 기부자들의 부담을 줄이면서, 관심을 효과적으로 모을 수 있다. 또한 체크카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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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기부를 하는 방식은 별도의 시스템 구축 없이 기존의 금융 시스템을 이용하면 된다. 체

크카드 사용자 수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현 상황을 보면 더욱 참여인원을 확대시킬 수 있

다. 또한 금융기관이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뢰도도 높고, 편리하기 때문에 기존의 기부 

시스템과는 차별화된 장점을 보여줄 수 있다. 

탄소배출대상기업

앞서 전문가들과의 인터뷰 결과 에코캐시에 적용대상 확대에 대한 의견들이 있었다. 그래서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용자들 이외에도 탄소배출 저감 노력이 선제적으로 실

시되어야 할 주체를 찾게 되었다. 그렇게 된다면, 에코캐시 시행 취지에도 적합하고 예산 확

보에도 유용한 대상을 찾는 것이기 때문이다. 전문가 인터뷰와 팀원들끼리의 회의 결과, 탄

소배출에 과징금을 물고 있거나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실시하는 제조업 위주의 대기업을 대상

으로 에코캐시를 실시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직원들은 급여를 받게 될 

때, 세금 정산 문제 때문에 급여에 끝전이 남기 마련이다. 이 끝전을 십시일반 모아 목돈으

로 만들어 기부한다면, 기업입장에서도 환경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는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

다. 또한 현재 탄소배출 관련해서 과징금을 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 에코캐시가 실

제 시행된다면 정부로부터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들이 법제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우리는 대한민국 주요 대기업 4곳에 전화와 공문으로 공식 인터뷰 요청을 하였다. 인터뷰는 

각 기업의 홍보, 마케팅팀을 대상으로 하였다. 인터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에코캐시가 본격

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업 측에서 인터뷰 대상을 막연하게 XX기업 홍보팀이

라고 해주길 원했다.

∙ SK하이닉스 : 에코캐시에 취지는 좋다. 하지만 지금 SK그룹에서는 따로 끝전기부를 실행

하고 있다. 끝전 기부를 시행하는 곳은 매년 달라지고 있으며 아직까지 기후변화와 환경에 

대한 기부를 한 적은 없다. SK기업의 참여는 어려울 것 같다. 

∙ 삼성전자 : 취지는 좋으나 공식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왈가왈부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다. 나중에 공식적으로 제도가 시행된다면 그때 다시 한 번 고려해보겠

다. 

∙ 현대자동차 : 좋은 프로젝트인 것 같다. 하지만 공식화되지 않은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당

장은 기업차원에서 어떠한 입장을 밝힐 순 없고, 좀 더 구체화된 다음에 논의해보면 좋을 

것 같다. 현대그룹에서 운영하는 대학생 커뮤니티 YoungHyundai가 있는데 YH랑 협의하

여 진척시켜보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인터뷰 결과, 세 기업 모두 에코캐시에 취지와 운용방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표현했

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공식화 되지 않은 만큼 신중한 입장을 보이기도 하였다. 또한 기업에

게 무조건적으로 에코캐시를 강요할 것이 아니라, 에코캐시를 시행하는 조건으로 유네스코나 

에너지관리공단 혹은 환경부, 정부 측에서 기업에게 탄소 배출저감 이나 환경보존에 일조하

고 있다고 상징할 수 있을만한 유인을 제공하면 좋을 것 같다. 기업들과의 인터뷰는 향후 활

동이 끝나고 에코캐시가 공식적으로 추진되어 구체화되면 다시 인터뷰를 시도하여 협조를 구

할 생각이다.

3. 에코캐시의 가용 예산 탐구

기대 가용 예산

한국은행의 ‘2014년 중 지급결제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체크카드의 일평균 이용금액은 3116

억원으로 전년(13.7%)에 이어 높은 증가세(18.3%)를 기록했다. 발급장수에서도 체크카드는 

2014년 말 현재 1억875만장이 발급돼 신용카드 발급장수(9232만장)를 웃돌았다. 현재 2015

년 3분기 기준으로 체크카드 발급 수는 1억 1343만장이다. 체크카드 가입자로 얻을 수 있는 

에코캐시의 기대 가용 예산을 참여율 별로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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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원 이하 단위를 기부하는 끝전 기부에서 만약 계좌의 끝자리가 100로 끝났을 경우, 

1~99원 사이의 중간 값인 50원을 자동 인출하는 것으로 한다. 예산 추정에 있어서 모든 사

람은 1~99원의 중간 값은 50원을 월 2회 자동이체 한다고 가정한다.)

∙ 체크카드 발급 수의 50%가 참여했을 경우

113,430,000 x 0.5 x 50 x 月2회= 5,671,500,000 (약 56억 + 기업 대상 에코캐시) 

∙ 체크카드 발급 수의 40%가 참여했을 경우

113,430,000 x 0.4 x 50 x 月2회 = 4,537,200,000 (약 45억 + 기업 대상 에코캐시)

∙ 체크카드 발급 수의 30%가 참여했을 경우

113,430,000 x 0.3 x 50 x 月2회 = 3,402,900,000 (약 34억 + 기업 대상 에코캐시)

∙ 체크카드 발급 수의 20%가 참여했을 경우 => 폐지구함의 목표 달성치

113,430,000 x 0.2 x 50 x 月2회 = 2,268,600,000 (약 22억 + 기업 대상 에코캐시)

체크카드 수의 20%만 가입시킨다고 가정했을 때, 매월 약 22억원, 매년 약264억 정도의 추

가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여기에 기업 임직원들의 급여 끝전 기부는 별도로 추가가 된다고 

가정했을 때는 264억을 초과하는 예산이 모일 수 있다. 에코캐시의 매년 가용 예산을 264억

이라고 가정했을 때, 환경부의 1년 예산(2015년 기준) 6조7천183억원에는 크게 못미치는 예

산이지만, 그 하위에 있는 가정이나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기후변화와 환경보존에 대한 

제도의 예산에 비례해보면 적지 않은 금액임을 알 수 있다.

 연구 활용방안

1. 신재생에너지 보급 현황

기후변화 협약 발효와 고유가 상황 지속 등 외부 요인에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부투자와 

민간참여에 힘입어 신재생에너지의 공급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현재 공급되고 있는 

에너지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화석연료를 제외한 각 분야별 신재생에너지의 보

급현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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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신ㆍ재생에너지센터「신재생에너지보급통계」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신재생에너지의 현황을 보면 가장 눈에 띄는 것이 폐기물에너지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각 에너지원별 증가율을 파악해보면 태양열과 수

력의 경우 2012년 2005년 대비 감소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에 비해 수소 연료전지와 해

양 그리고 태양광의 경우 전체 중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적지만 그 증가폭이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선 2035년까지 전체 에너지 사용률 중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11%

까지 증대시킬 것으로 목표하고 있다.

                                   「출처 : 2014 신ㆍ재생에너지 백서」

2. 선정 배경

 - 세계 태양광 관련 시장의 성장, 잠재량

2000년부터 2013년 사이에 태양광 발전의 연간 시장 성장률은 전 세계 전력발전 기술 중에 

가장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태양광 발전 총 누적 설치용량은 대략 2004년 4.0GW에서 

2013년 말 139GW로 대폭 증가했다. 상업용 및 발전용 태양광발전 보급도 2013년에 늘어나

고 있으며, 이에 못지않게 주택용 또한 보급이 만만치 않게 증가하고 있다. 지역사회 주도로 

추진하는 태양광 프로젝트도 호주와 일본, 영국, 태국에서 발전차액지원제도(Feed-In Tariff: 

FIT)의 지원 하에 여러 가지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갖추고 등장하고 있다. 특히 생산 공정

의 효율화와 대량생산으로 인해 모듈생산비가 하락하면서 2013 제조단가가 0.5$/W까지 하

락하였다. 이러한 사실로 이루어 보아 전 세계적으로 태양광이용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5년 9월 16일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은 애너하임에서 열린 태양광 산업 전시회 솔라파

워인터내셔널 2015를 방문해 “앞으로 1억 2000만 달러를 투자해 태양광 발전 신기술 개발 

지원과 보급 확대 지원 사업을 진행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신기술 개발에만 3000만 달러를 

투자하고 보급 지원책을 확대하여 24개주에 추가로 태양광 보급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미

국을 비롯한 전 세계 태양광 관련 시장 규모는 2018년까지 연평균 10%씩 성장해 67GW규

모를 기록할 전망이며, 이 같은 성장세는 대기오염 해소를 도모하는 중국과 친환경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유럽 등 전 세계 주요 국가들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제3장 활동보고서 • 131

신재생에너지 자원 잠재량은 우리나라 전 지역에 걸친 신재생에너지 자원량의 총량을 가늠하

기 위한 자료이다. 이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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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를 보면 이론적 잠재량 중 태양에너지는 약 32%를 차지하고 지리적 잠재량은 약 

39%, 기술적 잠재량의 경우 약 84%를 차지한다. 기술적 잠재량에서 태양에너지가 가장 많

은 비중을 차지했다는 점에서 태양광 에너지를 우리 연구의 활용방안으로 선정하게 되었다.

 - 태양광의 저감 효과.

 태양광은 대표적인 신재생에너지중 하나로 매우 각광받는 에너지원이다.

다른 신재생에너지와 마찬가지로 태양광 또한 저감에 큰 효과를 갖고 있다. 현재 우리

나라는 2020년까지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생산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 폐지구함팀은 태양광을 사용함으로써 저감 할 수 있는 의 

양을 조사해 보았다. 태양광의 경우 일사량이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우리나라 평균 일사량을 

조사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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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바탕으로 월평균 3kW용량의 태양광을 설치하여 얻을 수 있는 전력을 계산하게 되면

태양광 3kW 용량 설치 시 월평균 약 327kWh의 전력을 생산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 3kW × 30일 × 3.63시간 ≒ 326.7kWh

☞ 일일 평균전력 생산량은 3.63시간 생산(계절에 따라 2.4 ∼ 4.5시간)

이를 통해 태양광 3kW 설치에 따른 월평균 전력생산량이 약 327kwH만큼 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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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광, 화석연료, 풍력, 원자력 발전에서 배출되는 의 양은 다음과 같다.

출처:http://atomstory.or.kr/wp-content/uploads/2014/07/발전원별-이산화탄소-배출량.jpg

태양광의 경우 1kWh의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선 54g의 를 배출하게 된다는 계산을 통

해 1월 평균 327kWh의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 17,658g의 를 배출하게 된다는 것을 도

출해낼 수 있다. 

하지만 석탄, 석유와 같은 화석연료를 통해 327kWh의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 배출되는 

의 양을 계산하게 되면 석탄의 경우 324,057g의 를 배출하게 되고 석유의 경우 

255,714g의 를 배출하게 된다. 화석연료 대비 태양광의 생산율은 석유의 경우 단

지 약 5%를 배출하게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화석연료와 비교해 볼 경우 단지 약 7%를 배

출하게 되는 것이다. 절대량으로 감축량을 계산해보면 석유 대신 태양광을 이용하여 발전할 

경우 327kWh 당 17,658g-324,057g=-306,399g의 를 저감하게 된다.

석탄을 태양광으로 대체할 경우 17,658g-255,714g=-238,056g의 를  저감하게 된다. 

태양광 분야의 발전으로 그 효율이 증대돼가는 상황에서 앞으로 같은 전력 대비 더 많은 양

의 를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정부의 그린홈 사업

신재생에너지 사용량증대를 위해 우리나라는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주택지원사업(그린홈 사업)이다. 주택지원사업(그린홈100만호 사업)은 200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 60주년 기념식에서 ʻ저탄소 녹색성장ʼ을 우리나라의 새로운 국가 비전으로 선

포하였고, ʻ집집마다 신재생에너지를 쓸 수 있도록 그린홈 100만호 프로젝트를 전개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하여2009년 추진되었다.

본 사업은 화석연료의 고갈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청정에너지인 신 재생에너지산업을 신성

장의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ʼ04년부터 

시행한 태양광발전설비에 국한된 태양광주택 10만호 보급사업을 확대․개편하여 지역별․주택

별 특성에 적합한 가정용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는 사업이다.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2005년 

기준 전체주택 1,250만호 중 100만 가구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를 보급할 계획이며, 전국의 일사량, 풍속, 수량 등 지역․주택별 특성과 산업적 파급효과, 일

자리 창출 등과 연계하여 추진된다. 1단계인 2012년까지 10만호를 보급하고, 2단계로 2016

년까지 30만호, 3단계인 2020년에 약 60만호 보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러한 그린홈사업의 목표는 2020년까지 100만호 보급을 계획하고 있고 사업목표의 각 단계

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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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목표를 통해 2020년에 이르면 그린홈의 신재생에너지 공급량은 1,558천toe로 신재생

에너지 공급량의 9.4%를 담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주택지원사업을 실시한 후로 국민의 

인식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왔다.2004년부터 2014년까지 주택에 6.712억원이 투입되어 

태양광의 경우 171,802호에 대한 지원을 완료하였다. 그린홈 사업 중 태양광 부분에서의 전

체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다.

                                   「출처 : 2014 신ㆍ재생에너지 백서」

태양광뿐만 아니라 그린홈 사업에서 실시되는 태양열, 지열 등에 대한 지원현황은 태양열

22,271호, 지열 6,905호 등 전체 203,422호가 보급되었고, 이를 통해 84,985toe의 신재생에

너지생산 및 258,326톤의 이산화탄소 저감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된다.

4. 태양광 발전의 장 단점

가. 장점

1) 태양광 발전기는 가장 흔히 평평한 주택 지붕에 설치하지만 다른 형태로 설치 할 수도 있

다. ex)창문대신 태양전지유리장착, 기와 형태로 된 태양전지, 벽을 치장할 수 있는 소재로 

된 태양전지.

2) 가동 중 소음이나 배기가스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친환경적.

3) 태양광 발전기가 폐기될 경우 제3의 폐기물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다.

4) 유지 관리에 큰 노력이 들지 않는다.

5)   배출량이 적다.

나. 단점

1) 국토가 좁고 산간지방이 많은 우리나라의 경우 태양광설치를 위한 부지가 부족할 수 있다.

2) 날씨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3) 경제성이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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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1. 에코캐시를 주택지원사업(태양광 발전)에 투자

우리 폐지구함팀은 에코캐시 프로그램을 통해 모아진 기부금을 현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택지원사업(그린홈 프로젝트)확장을 위해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의 사용을 장려하는 국가의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가장 큰 노력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에코캐시를 통한 세부 

지원 사항은 다음과 같다.

태양광 지원 가능 가구 수 조사

2015년 3kW기준으로 태양광발전기 설치비용은 7,500,000이다. 이중 그린홈 사업으로 

2,500,000이 지급되고 자부담은 5,000,000원으로 할 수 있다.

일 년간 불특정 다수에게서 모이는 에코캐시의 양은

2,268,600,000 * 12 = 27,223,200,000 (약 272억 + 기업 대상 에코캐시)

태양광 주택 지원 현황을 보면, 2014년도 지원 주택 가구 수는 총 10,872 가구이다. 

지원 가구 수에 모인 돈으로 얼마나 더 지원이 가능한 지 확인을 해 보았다.

27,223,200,000 / 10,872 = 2,503,973원 (약 250만원)

약 250만원의 금액이 추가 지원 가능하다.

이는 자부담 비용을 2,500,000원 까지 줄여줄 수 있으며, 전체 가격 대비 자부담 비용은 약 

33%까지 줄어들 수 있다. 그린홈 사업 지원 가구들 모두 자부담 비용 33%만으로 태양광 

발전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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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에코캐시 모금액(체크카드 발급자중 20%가 기부할 경우)

2,268,600,000원/달 X 12달 = 27,223,200,000원(약270억+기업기부)

2014년 정부지원 주택 가구 수 : 10872가구

가정한 에코캐시를 2014년 가구에 지원을 해준다면 가능한 액수

27,223,200,000원 ÷ 10,872가구 = 2,503,973원 (약250만원)

현재 3kW 태양과 설비 비용 → 750만원

현재 정부 지원 : 3kW의 경우 → 250만원(총 금액의 약33% 지원)

현재 3kW설비시 자부담금 → 500만원 (총 금액의 약 67%)

에코캐시의 지원을 받는다면 (2014년의 경우)

자부담금 : 총 설비 – 정부지원금 – 에코캐시 지원금 

→ 750만원 – 250만원 – 250만원 = 250만원 (총 설비금액의 33%)

  한 달 평균 생산되는 3kWh 태양광발전기의 전력 생산량은 327kWh이다. 권장 설치 용량

이 350kWh/월 이상인 가구에 적용해 보면 전기세의 최소 감소량은 다음과 같다. 

  350kWh를 쓰는 가정이라고 가정했을 때, 전기 요금 : 62,900원

  태양광 발전기 설치 시 전력량 => 350kWh – 327kWh = 23kWh

  23kWh일 때 지불하는 전기 요금 : 2,040원

  한 달 동안 절약하는 전기세 : 62,900 – 2,040 = 60,860원

자부담 비용이 2,500,000원 인 것을 감안했을 때, 60,860원씩 절약하면 42개월, 즉 기존의 

손익분기점인 7년보다 50%단축한 3년 6개월 이후에 손익분기점을 넘어갈 수 있다.

2. 선진기부문화 조성

본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의 낮은 기부율과 실제 시민들의 기부참여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비

례하지 않는 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앞서 언급한 설문조사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낮은 기부

율의 주된 이유는 높은 기부금액 때문이었고 10원단위처럼 부담 없는 금액일 경우 참여율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봤을 때 에코캐시가 선진기부문화를 정착시

킬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통하여 점차 국내의 기부율을 늘려나갈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

고 짐작할 수 있었다.

3. 에코캐시의 혜택

금융기업의 종사자분들을 인터뷰 한 이후, 에코캐시의 참여율을 높이려면 참여자에게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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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과 지속적인 환경 분야의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우리는 다양한 기업의 참여

로 인해 진행될 수 있는 기프티콘 이벤트, 추첨을 통한 해외여행권 등 기존의 많은 경품행사

에 사용되는 혜택, 제품을 적용하기로 했다. 추첨을 통해 좋은 경품들을 제공한다면, 끝전을 

기부하면서도 경품과 이벤트의 혜택을 기대해 보는 재미요소도 첨가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환경행사나 정립되어가는 제도 등을 문자 메세지와 같은 홍보 수단으로 전달하면 환경

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의 한계

에코캐시는 기존 환경 관련 시민참여 형 제도들과는 달리 은행시스템에 편승하여 실시하는 

프로그램인 만큼 가입과 운영과정에 있어서의 편리함, 또 100원 미만 단위의 금액을 기부한

다는 점에서 부담감 역시 적어 유용한 기후변화 대응 제도가 될 것이다. 하지만 몇몇 한계점

들이 존재한다. 

  첫째, 실제로 제도가 도입될 시 가입자 수에 대한 한계가 있다. 최대한 가능성 있는 수치

를 예측하기 위해 통계자료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하긴 하였으나 이는 말 그대로 예측 

자료일 뿐이고 실제 가입자 수는 이보다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다. 전문가들의 의견이 

대부분 홍보와 참여여부에 대한 부분에 더 중점을 둬야한다고 조언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이 

부분에서 더 세분화되고 구체적인 흡인 요인을 연구해보아야 한다. 

  둘째, 기업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모금 역시 한계점이 존재한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기

업들에게 모금에 동참할 경우 환경부나 에너지관리공단 등 환경관련단체의 마크를 부여하여 

친환경적인 이미지를 구축시켜주려고만 하면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줄 것이라고 기대했었다. 

하지만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이익을 기업에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으로 인해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의지를 확인할 수는 없었다. 이는 에코캐시가 향후 공식적인 환경부 산하 혹은 정부 산

하 제도로 구축된다면, 다시한번 기업과의 면담을 추진함으로써 보충할 계획이다. 

  셋째, 에코캐시가 일정 규모로 모였을 시 주택지원사업에 투입이 되는데, 현재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예산에 우리의 예산을 편입시킬 수는 없었다. 편입시키기 위한 과정상의 관련 

법률과 절차가 생각보다 까다로웠다. 그래서 전문가의 의견을 따라 제3단체를 만들어서 기존의 

주택지원사업의 수혜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추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할 것 같다.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 있어서 전반적으로 환경에 대한 기부 인식이 부족했다. 설문조사와 

인터뷰 결과, 기존의 취약계층 및 빈곤계층을 지원하는 기부에는 필요성과 심각성을 느끼는 

반면에 기후변화에 대한 심각성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이를 통해 환경 관련 기부를 활성화 

시키는데 있어서 기후변화에 심각성에 대한 인지와 지속적인 관심을 유발하기 위한 홍보와 

노력이 꾸준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본 연구기간은 상대적으로 홍보와 관심제고

에 있어서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캠페인과 홍보수단을 마련하는데는 짧은 기간이었다. 해당 

연구가 끝난 뒤에도 지속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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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보고서

활동 주제 선정 배경, 

필요성, 의의

등

– 연구배경

평소에 1회용 컵 사용을 아무 거리낌 없이 사용해 오다가 길거리에 널브러져있는 1회용 컵들

을 보고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 되었는지를 알기위해 

근본적인 문제점을 찾다 보니 ‘1회용 컵 보증금제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1회용 컵 보증금제

도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컵을 사용한 후 되돌려주지 않고 아무데나 버리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또 이렇게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1회용컵들을 보고 ‘왜 1회용컵에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적용하

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진1-화단에 버려진 1회용 컵들 사진2-쓰레기통 주변에 버려진 1회용컵들

‘1회용 컵 보증금제도’는 2003년부터 시행되어 2008년에 폐지되었습니다.

폐지 이유는 미반환 보증금의 관리문제, 회수 효과성 미흡, 1회용컵 유상제공 비용의 소비자 

전가, 구매처와 회수처가 다른데에 따른 회수의 불편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다시 1회용 컵 보증금제도가 부활하였으면 합니다.

또한 커피전문점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컵 홀더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번 사용하

고 버려지는 컵 홀더가 너무 아깝게 느껴졌습니다. 컵홀더로 사용되는 종이의 재질은 고급재

질임에도 음료가 묻거나 오염이 되지 않았는데도 그냥 버려집니다. 깨끗이 사용된 홀더는 음

료를 버릴 때 분리해서 버리기만 해도 재사용을 해도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인컵(텀블러)을 사용할 때 대부분의 매장에서 100~300원의 금액을 할인을 해주는데 왜 머

그잔에 먹을 때는 그러한 혜택이 없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머그컵도 개인컵과 마찬가지로 1회용 컵 사용을 줄이는 역할을 하는데 말입니다.

- 연구목표

1회용 컵 보증금제도가 제대로 보완되어 부활하게 된다면 1회용 컵의 회수율이 자연스레 증

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자원의 재활용이 더 잘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로인한 환

IPCC+4 팀

분리수거-1회용 컵 보증금제 부활

이은솔, 최정락, 김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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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및 경제에 긍정적 효과를 기대해 봅니다.

컵홀더 재사용을 통해 낭비되어지는 컵홀더를 줄여 친환경적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머그잔 

사용 권장을 통해서도 1회용 컵의 무분별한 남용을 막아 환경에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

습니다.

- 의의

저희는 획기적이거나 큰 변화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평상시에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

고 일상생활에 녹아있는 것들에 조그마한 변화를 주어서 자연과 기후변화에 긍정적 효과를 위

해 이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없었던 제도를 시행하려는 것도 아니고 기존에 시행되었던 제도를 다시 보완하고 다듬어

서 더 좋은, 더 친환경적인 제도를 원합니다. 그런 제도가 되려면 1회용 컵에 대한 부담금을 

1회용 컵을 통해 이익이 발생하는 판매자가 지불하여야 하고, 소비자는 판매자가 1회용 컵을 

회수하기 위해 시행할 서비스에 잘 동참하여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1회용 컵 보증금제

도’는 과거와 같은 이유로 사라지진 않을 것입니다.  

컵 홀더를 재사용 한다고 하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혹여 ‘비위생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거는 당연시하게 홀더를 쓰다보니 그런 생각을 한다고 보여 집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평상시에 많은 사람들이 잡는 문손잡이, 공공장소에서 손이 타는 물건들은 모두 

‘비 위생적이다’ 라고 하여야 하는데 아무 말이 없습니다.

컵 홀더는 ‘holder’ 그저 컵 손잡이용입니다. 뜨겁거나 찬 용기를 잡기위해 사용하는 것 일뿐 

입니다. 홀더는 음용할 때 전혀 무관합니다. 특별히 오염되거나 심하게 파손되지 않았다면 재

사용해도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컵 홀더 재사용을 위해 음료 수거대에 따로 컵 홀더구역을 만들어 놓는다면 깨끗한 상태로 

수거가 될 것이고, 컵과 컵홀더 분리작업을 따로 할 필요도 없어져 수고가 줄어들게 되는 1석

2조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개인컵(텀블러)을 사용하면 1회용 컵 사용을 안 하게 됩니다. 개인컵과 마찬가지로 머그잔도 1

회용 컵 사용을 줄여줍니다. 그런데 왜 개인컵에만 할인제도가 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머

그잔을 사용 할 때도 할인제도가 시행되면 1회용 컵 사용 절감에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머

그잔은 다시 씻어야 하는 수고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개인컵을 가지고와도 세척을 한 

후에 음료를 담아서 줍니다. 결과적으로 개인컵이나 머그잔이나 같은 수고를 한다는 것입니다.

연구방법

- 연구범위

대형 체인점 카페를 선정하여 카페브랜드별 그리고 회사주변, 대학가, 주거단지 등 장소에 따

른 카페들을 주요 연구대상으로 삼았습니다.

폐지되었던 1회용 컵 보증금 제도의 필요성을 연구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카페와 1회용 테이크아웃 잔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을 연구대상으로 삼았습니다.

- 연구방법

본 연구를 위하여 전문가 분들께 자문을 요청하고 면담을 받았고, 자원순환사회연대나 환경부 

등 전문 기관에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일회용 컵의 연대별 사용량, 이전에 

컵 보증금 제도가 어떻게 실행이 되어왔었으며 폐지가 된 이유, 보증금제 실행 당시의 컵 회

수율 등 연구 활동의 지표와 활동의 의의 등 연구의 목적과 타당성을 확고히 하며 연구에 대

한 확신을 가졌으며,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앙케이트 조사를 실시하였고, 동시에 직접 여러 

곳의 카페를 조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대형 체인점 카페를 선정하여 카페브랜드별 그리고 회사주변, 대학가, 주거단지 등 장소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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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카페들을 주요 연구대상 카페로 선정하였으며 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첫째, 주문을 받을 

때 머그잔 사용여부를 물어보는지에 대한 조사를 하였고 둘째, 직접 카페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께 인터뷰를 하며 텀블러 할인제도의 이용률을 조사하였고 셋째, 텀블러 이용 시 할인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조사하였으며 넷째, 텀블러 이용 연령대를 조사하였으며 다섯째, 손님들이 다 

쓴 일회용 컵의 수거방법을 조사하였고 여섯 번째, 일반쓰레기와 일회용 컵이 분류가 잘 되어 

버려지고 있는지의 여부조사를 하였으며 일곱 번째, 수거한 일회용 컵의 처리방법 조사하였고 

여덟 번째, 카페별 플라스틱 일회용 컵의 재질을 조사하였습니다.

그 외에 카페를 이용하는 사람들과 실제로 인터뷰를 하고 인적이 많은 곳에서 앙케이트 조사

를 실시하여 일회용 컵 사용에 대한 문제의식과 보증금 제도에 대한 인식 조사를 하였습니다.

역할분담

 이 은솔  -  회의 주관, 회계 담당, 일정 관리

 최 정락  -  관련 업체 견학 요청, 자료 수집

 김 민경  -  자료 수집, 자료 정리

  협업  -   팀원전체가 견학 기관 방문을 원칙으로 하고, 견학 후  회의를 통해 각자가 들

은 내용들을 정리하고 의견을 말하고 자료를 공유 및 정리를 합니다.

선행연구

검토내용

- 1회용 컵 보증금제도

테이크아웃점에서 커피 등 음료수를 매장 밖에서 마시기 위해서 1회용 컵을 가지고 나가는 

고객은 (테이크아웃 커피전문점) 또는 100원(패스트푸드점)의 보증금을 추가 부담하고, 사용한 

일회용 컵을 매장에 반납을 할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패스트푸드점(7개 업체)과 커피전문점(24개 업체)의 일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

여 2002년 10월 4일 환경부와 ‘1회용품 줄이기 자발적 협약’을 기반으로 실행되었다. 

2003년도부터 실행되다가 2008년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  폐지되었다.

- 환경부가 1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시행한 목적

사용된 1회용 컵을 회수하여 별도의 수거, 처리에 드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자는 목적으로 실

행되었다.

- 제도 실행에 따른 연도별 1회용 컵 환불율

표1-(출처)환경부 2008년3월 보도자료

- 환경부측이 발표한 1회용 컵 보증금제도가 폐지이유

2008년도 환경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그동안 업체들은 환불되지 않은 보증금을 환경장학금, 환경보전지원자금으로 활용해왔다. 그러

나 미환불금이 기업의 판촉비용, 홍보비 등으로 사용함에 따라 미환불금 사용용도의 부당성 

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어 왔으며, 1회용 컵 보증금에 대한 법적근거도 없이 소비자로 하여

금 비용을 지불하게 하였고,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업체에서도 소비자들에게 보증금을 

부과하여 자체 수입으로 처리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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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종이컵 회수율도 감소 추세에 접어들어 컵 보증금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 되었으

며 업계나 소비자에게 불편만 가중시키는 제도로 판단되어 컵 보증금제도의 시행여부를 업체

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기도록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결정된 바가 있다고 입장을 표명하였다.

- 1회용 컵 보증금 제도 폐지에 따른 반응(환경단체와 언론)

환경단체들이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보다는 아예 폐지를 택함으로 인해 제도의 장점마저 

버렸다며 반발하였다.

자원순환연대는 환경당국이 1회용컵 보증금제도를 단순한 업체 규제책으로만 보고 이를 폐지

하려하고 있다며 이 제도가 1회용품 사용절감을 위한 생산자와 소비자의 책임부담이 목적인

만큼 폐지보다는 보완해 계속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부 측에서 1회용 컵 회수율이 감소추세에 들어섰다는 부분에서는  2006년 하반기 38.5%

에서 2007년 상반기 36.7%로 낮아지긴 했지만 2003년 제도가 첫 시행됐을 때 18.9%에 그

쳤지만 2007년 에는 37.2% 대폭 높아지면서 보조금제가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다는 

반응이다.

실제로 종이컵 환불율은 2003년 제도가 첫 시행됐을 때 18.9%에 그쳤지만 2007년에는 

37.2%로 대폭 높아지면서 보증금제가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다는 것이 환경단체들의 

주장이다.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1회용 컵 사용량이 급증했다는 의견들도 있었다.

활동경과 및 내용

먼저 팀원 전체 인원들이 모여 앞으로 해 나아가야 할 활동방향을 파악하고 활동에 필요한 

자료 수집을 하여 사전 조사를 하였습니다. 몇 차례의 회의를 거치며 궁금했던 점들과 제안하

고 싶은 것들을 정리하고, 좀 더 효율적이고 바른 활동과정을 위하여 팀이 다루고 있는 방면

의 전문가와 전문기관에 자문을 요청하기로 계획하였습니다.  

윤 순진 교수님과의 만남에서는 팀이 추진하고 있는 주제에 대한 이야기와 궁금했었던 것들, 

제안하고 싶었던 아이디어에 대한 이야기 그 외에 교수님께서 주신 조언을 통해 재정비하였

습니다

1회용 컵의 재활용이 '된다'와 '안된다' 코팅 때문에 재활용이 어렵다 등 사람들 사이에서 여

러 의견들이 분분했었기 때문에 1회용 컵의 재활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정

확히 조사해보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을 해주셔서 자원순환사회연대의 전문가님을 만나서 문제

를 정리한 결과 분리수거가 된다면 재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카페 알바생들을 대상으로 카페에서 컵들이 어떻게 버려지고 있는지 인터뷰를 통해서 파악하

려고 하였으나 카페의 사정상 인터뷰는 할 수 없다는 말말 번번히 돌아왔습니다. 

자연순환사회연대소장으로 계신 홍수열 전문가님께 1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의 처리방법과 문

제점 그리고 문제해결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보증금제도

의 풀어야할 숙제인 업체 측의 입장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였습니다.

카페별 각기 다른 재질의 플라스틱 컵은 서로 녹는점이 달라 재활용에 어려움이 있으며 육안

으로는 재질의 구별이 어렵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그것을 분류할 여건이 되지 않으며 대

부분의 컵이 일반쓰레기로서 버려지고 있어 재활용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시점이라는 것도 

새롭게 파악하였습니다.

외국의 플라스틱 일회용 컵 수거 기계 도입에 대한 제안을 하였으나 기계관리 측면과 비용적

인 측면 등을 따져보았을 때에\ 우리나라 현 실정에는 맞지 않는 제도로 불가능 하다는 것

을 알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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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7-1회용 컵 보증금제 앙케이트

이렇게 본 연구를 위하여 전문가 분들께 자문을 받았으며, 자원순환사회연대나 환경부 등 전

문 기관에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자원순환사회연대 측에서 추정한 추정치는 연간 약 230억개(2012년 기준)의 일회용 종이컵만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 이전에 컵 보증금 제도가 어떻게 실행이 되어왔었으며 폐지가 된 

이유, 보증금제 실행 당시의 컵 회수율 등 연구 활동의 지표와 활동의 의의 등 연구의 목적

과 타당성을 확고히 하며 연구에 대한 확신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유동인구가 많은 번화가인 홍대로 앙케이트 활동 장소로 선정하였고 

실시하였습니다. 평일과 휴일로 나누어 340여명의 사람들에게 실한 결과

'일주일에 테이크 아웃 잔을 몇 잔정도 이용하십니까' 라는 물음에는

사진3.4-테이크아웃잔 몇 잔 사용하시나요

총 340명이 참여를 해주셨는데, 결과 63%가 1잔에서 3잔을 23%가 4잔에서 6잔은 7잔 이

상은 14%로 나왔습니다

 ‘1회용 컵 보증금에 대해 아시나요‘라는 물음에는

사진5,6-1회용 컵 보증금제 앙케이트

27.5%만 안다고 응답해주었고 72.5%의 사람들은 제도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습니다.

1회용 컵 보증금제도에 대해서 안다고 응답한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보증금을 환급을 받아 본 

경험이 있냐는 질문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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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만 경험해 본적이 있다고 응답해주셨고 61%의 사람들은 알지만 해본적은 없다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직접 발로 뛰어본 결과 20대초중반 보다는 20대 후반부터 제도에 대해 아시는 분들이 더 많

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앙케이트 조사를 통해서 사람들은 앙케이트가 다 끝난 후에도 보

증금제도에 대해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한 번 더 이 제도가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생각을 하는 부분에서 의미를 두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다수의 사람들이 보증금이 100원이라 하여도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 

이는 보증금 제도에 대한 적극적 참여 의사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었고, 1회용 플라스틱 컵의 

원 금액을 넘지 않는 기준선에서 보증금의 금액을 정해야 하느냐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였습

니다.

현장 조사를 위하여 커피전문점조사를 위하여 대형 체인점 커피전문점을 선정하여 브랜드별 

그리고 회사주변, 대학가, 주거단지 등 장소에 따른 카페들을 주요 연구대상으로 삼아 조사하

였습니다. .

그 외에 카페를 이용하는 사람들과 실제로 인터뷰를 하였고 1회용 컵 사용에 대한 문제의식

과 보증금 제도에 대한 인식 조사를 하였습니다.

브랜드이름
텀블러이
용시할인

금액

1일평균
텀블러 

이용고객수

텀블러 
이용고객 

평균연령대와 
성별

주문시,
머그잔의
사용여부

질문

컵의 
재질

뚜껑의 
재질

컵홀더를 
직접끼워서
주는지의 

여부

DropTop 300 X X X PS PET X

엔젤리너스 300 1 2 X PS PET X

공차 X X X X PP X X

스타벅스 300 4 0 X PET PET X

할리스 300 1 0 X PET PET X

탐앤탐스 X X X X PET PS X

카페베네 300 7 ~ 8 X PET X

투썸플레이스 0 1 0

이디야 100 1 X PET PET X

커피스미스 X 1 X P E T PET O

파스꾸찌 X X X X PET PET  X

표2-카페별 현황

텀블러 할인제도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극히 소수의 사람들만이 텀블러를 이용해 할인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었고, 대학가 주변의 카페와 회사 근처에 위치한 카페를 비교하여 텀블러 사용

에 있어서 대학가보다는 회사 근처에서 사용률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텀블러 할인제도의 한계점으로 적은 금액의 할인과 텀블러할인제도를 실행하고 있지 않는 카

페도 있어 이 또한 한계점의 요소로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주문 시 머그컵 사용여부에 대한 질문은 단 한 곳의 카페만이 머그컵을 쓸 것인지 물었고, 

그 곳의 카페에는 대부분의 손님들이 머그잔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같은 브랜드의 카페임에도 다른 곳의 카페에서는 머그컵 사용여부에 대한 질

문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확인. 주문 시 머그잔 사용여부를 물어보는 것은 큰 어려움이 없

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브랜드별로 한 곳씩 랜덤하게 방문한 결과, 수거된 컵을 2차적인 분리수거작업을 하고 있는 

카페는 한 곳 뿐이었고, 그래서 그 브랜드의 다른 매장을 갔을 때 그 매장은 2차 분리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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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은 2차 분리수거를 하는 매장도 있고 

안하는 곳도 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주문을 받는 과정에서 알바생이 먼저‘ 머그잔을 사용하시 겠습니까‘라고 물어보는 곳은 한 브

랜드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 한마디의 영향은 상당 컸습니다. 물어보지 않는 다른 매

장에서는 머그잔 사용을 카페 안에서 볼 수 없었는데 물어본 매장 안에서는 머그잔이 사용되

는 것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사진8- 머그잔 사용 물어보는 매장

1회용 컵 재질부분에서 뚜껑과 컵의 재질이 다른 카페도 있었으며,

재활용에 큰 어려움이 있는 요인들을 속속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진행하면서 우리가 원래의 보증금제도를 개선하고자 했던 부분은, '보증금을 소비자가 부담해

야 된다 VS 업체가 부담해야 된다'를 고민하면서 부터였습니다.

저희가 활동을 하면서 새롭게 제안하고 싶은 보증금제도, 이것은 소비자였던 우리들이 새롭게 

제안하고자 하는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활동결과 도출된 

제안사항

- 기존의 문제점

미반환 보증금의 관리문제, 회수 효과성 미흡, 1회용 컵 유상제공 비용의 소비자 전가, 구매

처와 회수처가 다른데에 따른 회수의 불편 등.

커피전문점 외 그 밖의 휴게음식소 제품의 품목 간 형평성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 도입에 있

어 다양한 요소가 고려되어야한다.

앙케이트 조사를 해보니 ‘1회용 컵 보증금제도’에 대해 모르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10대들 중

에는 대부분이 알지 못했고, 20대들도 거의 절반정도가 알지 못했고 제도에 대해 정확히 아

는 분도 별로 없었습니다.   

- 기존 문제점 극복방안+제안 

기존의 1회용 컵 보증금제도에서는 소비자가 1회용 컵에 대한 금액을 지불하고 회수하였을 

경우 보증금을 받게 되있엇다. 하지만 이 제도가 잘못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란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시설물이나 차량 등을 이용하는 경우 환경개선

에 필요한 세금을 말합니다.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자가 그에 상

응하는 오염물질 처리 비용을 부담 하는것입니다. 저희 생각엔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1

회용 컵을 사용하여 이익을 얻는 곳은 사업체이기 때문에 사업체에서 환경개선부담금을 지불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판매처에서 1회용 컵 회수를 위해 고객에게 서비스를 

할 것이며, 그 서비스는 1회용 컵의 회수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1회용 컵의 회수가 임의의 기준(1회용컵  사용량의 몇 퍼센트)을 넘었을 경우 사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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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환경개선 부담금을 면제 시켜줍니다. 그리고 회수되는 임의의 기준은 처음 시행될때는 낮

게 시행해서 사업체에게 부담을 줄여주고 점점 기준을 올려가는 형식으로 진행되면 좋을것 

같습니다.

저희가 제안한 형태로 1회용 컵 보증금제도가 부활하게 된다면 이 제도는 소비자에겐 혜택(서

비스)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제도가 빨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것입니다.

또 이 제도가 부활하면 부가적인 긍정적인 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근본적 문제점인 1회용 

컵 사용량을 줄이는, 머그잔 사용권장 효과를 볼 수도 있습니다.

1회용 컵을 회수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서비스들은 고객입장에서는 좋지만 사업체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기 때문에 부담을 줄이기 위해 1회용 컵보다 머그잔을 자연스레 권장하게 될 것 입

니다. 

- 머그잔사용권장

대부분의 카페들에서 자원절약차원에서 머그잔 사용권장 교육을 시킵니다. 하지만 막상 카페

에서 주문을 하게 되면 머그잔 사용 권장에 대한 문구가 전혀 없는 곳도 있고, 있어도 구석

에 위치하여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또 직원이 주문받을 때도 “머그잔에 드릴까요?”라는 말을 

하는 곳이 거의 없었습니다. 현재 머그잔 권장이 제대로 실천되고 있지 않습니다.

머그잔도 개인컵(텀블러)처럼 할인을 해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더욱 많은 사람

들이 머그잔에 먹게 됨으로써 1회용 컵의 사용량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 홀더  

컵홀더를 한번 쓰고 버리는 것을 보고 너무 낭비되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깨끗이 

사용된 홀더는 다시 모아서 재사용 했으면 합니다.

사진9-분리수거대

현재 카페의 음료수거대에는 보통 이렇게 컵, 액체류, 일반쓰레기 이렇게 분리해서 버리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옆에 또 홀더용 분리수거대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음료를 버릴 때 홀더를 분리해서 버려주므로 깨끗한 홀더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카페 직원들은 홀더를 수거해서 다시 재사용 하면 됩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재사용이 이루

어진다면 한 번씩만 더 사용해도 무려 50%나 홀더의 소비가 줄어들게 됩니다. 홀더를 깨끗

이 사용하고 분리가 잘되어서 재사용이 2~3번만 된다고 해도 정말 엄청난 양의 홀더가 절약

되는 겁니다. 

 연구 활용방안

1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통해 1회용 컵의 회수율이 높아지고,  별도의 수거, 처리에 드는 사

회적 비용절감 및 에너지 절약에 기여한다.

머그컵 사용, 홀더 재사용을 통해 환경파괴, 자원낭비를 막을 수 있다.

결론 현재 일반인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커피전문점의 위치는 설혹 자신이 이용하고 싶지 않더라도 



146 • 제2기 유네스코 대학생 기후변화 프런티어 종합보고서

한 달에 한번정도는 타인과의 만남장소로 정해지며 테이크아웃 커피는 본인이 구매를 하지 않

더라도 지인들의 선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1회용 컵을 줄이는 것이 기후변화에 있어서 완화정책에서 가장 좋은 것은 사용을 전혀 안하

는 것이지만 이미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은 편리함에 물들어있으며 무의식중에 사용하고 있

습니다. 

컵이 길거리에 버려진다면 그것을 회수해야하고 남아있던 음료들로 인해 환경파괴가 일어납니

다. 커피전문점은 상품을 팔아서 돈을 벌고 그로인해 발생하는 쓰레기들도 결국 소비자들의 

주머니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GCF를 마련함에 있어서 선진국들이  많은 기여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역사적 책임 오염자 

부담입니다. 이렇듯 커피전문점들이 컵을 회수해서 분리수거를 해야 하는 이유도 오염자부담

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수한 컵을 수거업체를 이용해서 수거하기 전까지 전문점에서 보관을 해

야 한다는 문제는 있지만 이 부분은 커피전문점의 책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원순환사회연대는 우리가 사용하는 종이컵은 연간 230억개로 짐작하고 분리배출을 거쳐 재

활용되는 건 1.3%(약 3억2000만개) 정도라 말합니다. 7년 전인 2008년, 139억개와 비교하면 

종이컵 사용량이 배로 늘어난 것이다.

이렇든 외부환경의 변화로 인해 1회용 컵 보증금이 이 실행됨에 따라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배로 늘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사용하는 컵이 회수가 되어 잘 분리수거만 할 수 있더라도 만은 자원은 

절약이 될 것이고 재사용됨으로 인해 인산화탄소 배출량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연구의 한계

1회용 컵 보증금제를 실시하는 범위에 커피전문점뿐만 아니라 패스트푸드점이 있는데 패스트

푸드점을 인터뷰, 현장조사를 나가지 못한 점과 브랜드별 커피전문점 한곳을 임의로 선택하여 

현장조사를 함에 있어 전수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한곳으로 전부라고 하기 에는 논리적 점프가 

존재합니다. 

1회용 컵 사용량의 통계적 자료의 부족합니다. 자원순환사회연대에서도 추정치를 내고있을뿐 

정확한 수치자료는 찾기 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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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보고서

활동 주제 선정 배경, 

필요성, 의의

등

우리는 유네스코 대학생 기후변화 프론티어에 대해 알게 되었을 때,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요

인에 대해 생각해보았다. 이에 자료 조사를 통해 이상 기후를 일으키는 환경오염의 가장 큰 

원인이 탄소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초반에 활동 주제를 탄소농장과 플라스틱 화장품 용기로 

선정하였는데, 면접과 발대식 때 받았던 피드백을 적용하여 플라스틱 화장품 용기로 주제를 

집중하게 되었다. 상대적으로 화장품을 많이 사용하고 접할 기회가 많은 20대 여대생이다 보

니 화장품에 대해 평소 관심이 많았고 흥미롭게 접할 수 있었기에 주제로 선정하게 되었다.

오늘날 화장품의 국내시장 규모는 2013년 기준은 7조 6,242억원으로 전년대비 8.6% 증가했

다. 화장품 산업 시장규모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연평균(2009～13) 8.3% 증가한 거대한 

산업으로 발달했다.6) 

〔표 1〕국내 화장품 시장규모

하지만 늘어나는 화장품 산업과 함께 발생하는 화장품 용기 쓰레기는 환경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게다가 화장품은 대부분 플라스틱과 유리 같은 복합 소재로 만들어 지기 때문

에 재활용이 어렵고 분리수거 역시 쉽지 않다. 뿐만 아니라 화장품 용기의 단골 소재는 플라

스틱이나 폴리에스테르 등의 재질인데, 이런 플라스틱 용기는 소각 시 유독가스를 배출하며 

땅에 묻어도 분해가 어렵다. 게다가 화장품으로 인한 패키지의 배출 역시도 화장품 용기만큼

이나 무시 할 수 없기 때문에 환경문제는 더욱 가중된다. 이번 활동을 통해서 기업이 소비자

들의 선호도를 고려하여 디자인을 예쁘고, 또 크게 만들다 보니 플라스틱 용기가 과대포장 

되어 판매되는 사례를  많이 찾아볼 수 있었다. 이에 대비해서 국가 차원에서도 화장품 용기 

관련한 시범사업을 비롯하여 여러 제도들을 실시하고 있으나 증가하는 화장품 산업에 비해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한정판(Limited Edition) 팀

화장품 용기의 친환경화

이한나, 한지혜, 박시현, 황남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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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활동을 통해서 화장품과 관련된 여러 환경문제들을 파악하고 정부나 기업차원에서

의 해결책등을 넓게 아울러 모색해 보고자 팀의 소주제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었다. 첫째는 

‘바꾸자’로, 현 화장품 용기를 대체 가능한 친환경 소재를 모색해 보았다. 둘째는 ‘줄이자’로 

화장품의 과대포장에 집중하여 관련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찾고자 했다. 마지막 소주제는 ‘깨

끗하고 현명하게 다시 쓰자’로 시민 차원에서의 공병 쓰레기의 처리, 활용방안을 조사해보고

자 하였다. 더불어 시민으로서, 대학생으로서의 해결책 역시 찾아보고자 노력 하였다. 때문에 

‘화장품의 친환경화’라는 넓은 주제 속에서 전 연령 보다는 20대에 초점을 두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이유로 브랜드 역시 고가의 해외 브랜드보다는 국내 사용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국내 

로드샵 브랜드를 중심으로 하여 조사에 집중하였다. 

본 팀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프론티어라는 활동을 통해서, 화장품 용기가 야기 시키는 많은 

환경문제에 연구와 정책들이 보다 더 활발해지기를 바라는 것과 동시에, 관련한 기존 자료 

연구를 바탕으로 한 온라인 서베이와 대중들과 직접 만나는 캠페인을 통해 이러한 본 팀의 

주제에 보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일조하였다.

연구방법

본 팀은 ‘화장품 용기의 친환경화’라는 큰 활동주제 아래 3개의 소주제(바꾸자, 줄이자, 다시 

쓰자)들을 설정하고 그에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매 주 화, 목 정기적인 모임을 가졌으며, 

모임의 내용은 그날의 활동목표에 맞추어 도서관에서의 책 참고와 온라인 조사를 기본으로  

관련 기업 선정과 연락, 작가/교수님과의 인터뷰도, 관련 업체와의 서면 인터뷰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졌다.  

1. 바꾸자 : (기존 용기의 성분을 친환경적인 소재로 바꾸는 것) 

온라인 조사를 통해 친환경적인 플라스틱을 연구, 개발하고 있으며, 여러 분야에 도입하고 있

는 'SK케미컬‘을 알게 되었고, 실제로 방문하여 친환경 플라스틱의 종류와 공정과정, 실제로 

적용되는 분야, 사업현황 등을 알아보고자 하였으나 날짜를 잡는 과정에서 연락상의 어려움

이 있어 진행하지 못하여 책과 온라인 정보에 의지해야 했다. 

2. 줄이자 : (화장품 용기의 과대포장을 줄이자는 것으로 이는 화장품 용기 자체의 1차 포장

과, 겉에 포장인 2차 포장으로 나눌 수 있다.) 국내 로드샵 브랜드의 화장품 용기에 대한 소

비자들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인터넷 서베이를 실시하였다. 서베이의 내용은 개인의 화장

품에서 로드샵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과, 공병수거 캠페인의 인지 여부, 소비자들의 캠페인 참

여/불참 사유, 화장품의 과대포장에 대한 인식, 화장품 용기 소재의 친환경화로 인한 가격부

담의 여부를 담았다. 또한, 정책적인 면을 알아보기 위해 환경부의 과대포장 시범사업과 함께 

포장폐기물과 관련한 폐기물 부담금제도, 폐기물 예치금 제도, 분리배출표시제에 대하여 조사

하였다.   

3. 다시 쓰자 : (용기를 단순히 처리하고 재활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본래의 목적이 아닌 전

혀 다른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내는 ‘업사이클’의 방법도 포함시켰다.) 공병수거 캠페인을 실시

하고 있는 여러 화장품 기업들 중 가장 잘 알려져 있고, 그 외에도 자연주의를 목표로 다른 

활동 또한 활발히 시행하고 있는 ‘이니스프리’와의 면담을 갖고자 하였으나, 연락상의 어려움

으로 진행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이니스프리’의 모기업인 ‘아모레퍼시픽’으로부터 공병수거율, 

대상이 되는 제품들, 수거 후 처리과정, 혜택 등의 자료들을 얻고자 하였지만 답변을 받을 

수 없었고 온라인 정보에 의존하여 공병수거 캠페인의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 알 수 있었다. 

화장품 공병의 제품 수명 연장을 위해 리필화장품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뿐만 아니라 공병을 

업사이클한 사례가 있는지, 없다면 비슷한 사례로써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책과 

인터넷 조사를 실시했지만, 팀원들의 조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화장품 용기의 

업사이클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기 위해 국내/외의 많은 사례들을 담고 있는 ‘에코크리에이

터’, ‘에코 크리에이터 디자인’의 저자와의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그에 따라 소개해주신 국/내

외의 여러 기업에 대한 조사도 추가적으로 진행하였다. ‘한국업사이클디자인협회’과도 서면 인

터뷰를 진행하여 리사이클(Re-cycle)과 업사이클(UP-cycle)의 차이, 국내 업사이클 현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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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위의 사전 조사를 바탕으로 현장 캠페인을 진행하여 시민들에게 화장품과 관련된 환경문제를 

소개하고 생각을 들어 볼 수 있는 시간도 마련하였다.

선행연구 검토내용

본 팀의 주제인 ‘화장품 용기의 친환경화’와 관련한 선행된 주제는 그리 다양하지 않았다. 화

장품 업계와 친환경화의 접목이 대두 된 것이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 

생각된다. 

선행된 연구들은 화장품의 포장디자인에 초점을 두어 자연친화적 화장품 포장디자인에 관한 

연구를 포함하여, 용기와 관련한 에코디자인의 관한 연구, 그리고 친환경 소재가 적용된 국내

외 대표 브랜드를 비교 대조한 연구들이 있었고, 용기의 사후 처리와 관련해서는 화장품 용

기의 재활용 증진과 관련된 연구, 리사이클 법 대응이라는 주제로 연구가 선행되었던 것을 

찾아 볼 수 있었다. 

이런 선행 연구들의 문제점은 대부분 10년에서 15년 전에 연구되었기 때문에 내용면에서 현

재에 적용시키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연구에 포함된 자료들 역시 오늘날에 가까운 것들로 다

시 조사될 필요가 있었다. 또한, 용기의 포장, 폐기, 재활용 등의 여러 가지 분야를 모두 아

우르는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이에 한정판 팀은 현 화장품 용기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관련해서 소재, 1차,2차 포장, 그

리고 마지막으로 용기의 사후처리에서의 개선 방안 및 제안이라는 큰 틀 안에서 ‘화장품 용

기의 친환경화’를 포괄적으로 보고 연구해 보았다. 포함되는 통계 자료 역시 현 시점에 가까

운 것으로 찾고자 노력하였으며 선행연구들이 특정한 연령층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던 것과는 

달리 본 팀은 연구 대상을 20대에 맞추었다. 뿐만 아니라 단순 연구를 넘어서 소비자의 의식 

증진을 위해 현장 캠페인 진행하고 관련 내용 역시 연구에 포함시켰다.

역할 분담

이한나: 회계 담당, 선행연구 및 참고 문헌 검토, 과대포장 관련 조사, 서면 인터뷰 담당, 영

상물 제작

한지혜: 회의록 작성, 캠페인 자료 및 장소 조사, 정리, 용기 수거와 관련된 화장품 브랜드 

조사, 영상물 제작

박시현: 관련 기업 견학 요청, 용기 재활용 방안 조사, 화장품 용기 대체 소재 관련 조사, 

PPT 제작

황남희: 관련 업체 컨택 및 견학요청, 화장품 용기와 관련한 정부 사업 및 정책 조사, PPT 

제작

협업: 관련 전문가 방문, 인터뷰 시 함께 다니고, 주마다의 정기적인 회의 시 아이디어를 공

유하고 내용을 정리하였다. 캠페인에 필요한 자료를 함께 제작하였다.

활동경과 및 내용

본 팀은 발대식 이후 활동계획서를 토대로 프론티어 활동에 임했다. 6월과 7월 두 달간은 주 

1회, 8월과 9월에는 주 2-3회 정기모임을 가졌다. 6월에는 주제에 관한 부족한 지식을 논문

과 관련 도서, 인터넷 등으로 정리해 나갔다. 이 과정에서 주제 구체화와 앞으로의 계획을 

일부 수정했다. 정보를 검색하는 과정에서 우리 주제와 관련한 많은 전문기관이나 협회, 화장

품 업체 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후 7월에는 이러한 전문기관이나 협회, 화장품 업

체와의 연락을 지속적으로 시도하였다. 화장품 용기에 쓰이는 주재료로 쓰이는 플라스틱을 

대체할 친환경적인 소재로 생분해성 플라스틱에 대해 알게 되었고 이에 우리나라에서는 SK

케미컬이 선두주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전화와 메일로 관련 부서와 두 차례 연락을 주고

받았으나 추가적인 연락을 받지 못 했다. 그리고 활동계획서에 적었던 대로 플라스틱 대체 

용기로써 목재를 이용하여 립스틱 케이스를 제작하려 하였으나, 작은 용품을 다루는 나무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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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의 부재와 나무가 비용적인 측면이나 제작 과정을 고려했을 때 경제적 효율성이 떨어진다

는 판단을 하여 아쉽게도 계획을 수정하게 되었다. 우리는 국내 로드샵 화장품 브랜드들이 

밀집해있는 명동거리로 나가 플라스틱 용기를 대체하고 있는 종이, 유리 등 재료들과 공병수

거 캠페인에 대해 알아보고자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기업과의 컨택 실패 후, 외국계 화장품 기업인 오리진스에 연락을 했으나 외부 인터뷰는 힘

들다는 대답을 들었다. 또한, 아모레퍼시픽 홍보 부서와 연락이 닿아 유네스코 공문을 보내면 

회사 지침상 인터뷰는 불가능하나 관련 자료는 보내주기로 했으나 받지 못 하였다. 이후 아

모레퍼시픽 계열의 자회사인 이니스프리와 아리따움에서 공병수거 캠페인이라는 친환경적인 

캠페인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된 후, 홍보/마케팅 부서에 메일과 전화 연락을 취했으나 아모레

퍼시픽 본사 지침 상 인터뷰나 답변을 주기 힘들다는 대답을 들었다. 오히려 본사에 연락을 

하라는 대답을 들었지만 이미 아모레퍼시픽에서 거절을 당했기 때문에 화장품 기업이 아닌 

민간협회로 방향을 전환하였다. 

화장품 용기의 재활용과 관련하여서 한국업사이클디자인협회와는 서면 인터뷰를 진행할 수 

있었다. 그리고 화장품 용기 감량 시범사업을 진행했던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와 기후변화협

력과에 연락을 했으나 당시 바쁜 시기라는 같은 이유로 세 차례 거절당했다. 수차례 인터뷰 

거절 이후, 전문기관과의 인터뷰를 대체해서 지식을 얻기 위해 관련 도서에 몰두하였다. 본 

팀의 주제에 자세히 다루고 있었던 도서 ‘에코 크리에이터’ 시리즈의 필자인 김대호 작가님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어 작가님의 블로그에도 방문하고 연락을 통해 8월 19일에 인터뷰를 

가지게 되었다. 인터뷰의 주된 내용은 화장품 용기 자체가 완전한 재활용이 힘들고 오히려 

재활용 제품의 값이 더 비쌈을 알게 되었다. 화장품 용기를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드는 비용

이 생각보다 많이 들기 때문에 효율적인 측면이 떨어져 기업들이 선호하지 않는다는 것을 들

었다. 또한, 우리가 우려했던 시민의식에 대한 부분도 짚어 주셨다. 기업은 시민들의 선호도

에 따라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시민들의 공공의식 수준이 매우 중요함을 언급하시면서 유럽

과 우리나라에서의 ‘착한 가격’이라는 정의가 다르며, 이는 우리나라의 윤리적 소비 인식이 

‘싼 게 미덕’에 그치는 수준이라고 하셨다. 작가님은 몇 가지 해외 사례를 예를 들어주셨는데, 

퓨마의 경우 생산 과정에서 판매 시 담아주는 가방까지도 친환경적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한

다고 한다. 작가님은 이를 당장의 수익은 아니더라도 후에 기업의 생존환경의 기반을 닦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셨다. 지금까지 발전해온 사회를 환경을 위해 송두리째 부정할 

수는 없다. 우리나라는 시장에 영향을 많이 받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보

다는 시민의 요구가 잘 반영되는 시민사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셨다. 무엇보다도 가

장 중요한 것은 시민의식 개선이라고 하셨다. 그리고 캠페인에 앞서 조언을 구하고자 8월 31

일에 서울대 윤순진 교수님을 찾아갔다. 캠페인에 들어가면 좋을 내용도 알려주셨고, 활동의 

전반적인 방향에 대해 조언해주셨다. 

우리는 앞서 8월 첫째 주에 온라인 서베이를 진행했었다. 온라인 서베이를 통해 20대 초중반 

사람들의 70%가 넘는 비율이 로드샵 화장품을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로드샵에서 진행하

고 있는 공병수거 캠페인과 같은 그린 캠페인을 알고 있는 비율은 50%에 그쳤고, 그 중에서

도 참여한 사람의 비율은 20% 수준에 머물렀다.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의 대부분의 응답은 

‘귀찮다’와 ‘참여 방법에 대한 홍보의 부족’이라고 적었다. 또한, 화장품 용기가 과대포장이 되

고 있음에 동의하는 사람은 68%로 과반수이상이었다. 저렴한 가격이 특징인 로드샵 브랜드

의 화장품 용기 대부분은 플라스틱으로 이루어져있는데, 이를 친환경 소재로 바꾸어 환경에

는 이롭지만 가격이 올라간다면 살 의사가 있냐는 질문에는 ‘아니오’라고 답한 사람의 비율이 

50%로 ‘예’라고 답한 사람보다 많았다. 

이를 통해 우리는 기업의 친환경 마케팅인 공병수거캠페인과 기업의 화장품 제조 시 과도하

게 사용되는 플라스틱 용기의 과대포장을 대중에게 알려 기후변화에 대응한 정부의 친환경적 

정책을 끌어내고 기업의 적극적인 협조를 끌어내야 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뿐 만 아니라, 시

민의식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캠페인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장소는 주로 20대 여성이 많은 대

학가와 번화가 일대에서 프런티어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우리는 플라스틱이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원인임을 알림과 동시에 지구모양의 거울을 디자인·제작하여 캠페인 진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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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나누어 주며, 지구는 한 번 쓰고 버리는 1회용품이 아닌 한정판이기 때문에 거울을 볼 때

마다 지구를 소중히 여겨야함을 인지시켰다. 또한, 시민들에게 잎이 없는 나무 그림을 만들어

서 초록 스티커를 붙이게 함으로써 하나하나의 작은 노력들로 한 그루의 풍성한 나무, 더 나

아가 친환경적인 지구를 만들자는 약속을 함께 하였다. 7월 23~25일, 제주도에서의 2박 3일

의 유네스코 견학을 통해서 친환경 에너지와 기후변화 교육에 더불어 여러 강연을 듣고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우리 팀만이 아닌 함께하는 유네스코 대학생 기후변화 프런

티어이기에 연락을 통해 지속적으로 정보를 주고 받으며 상호협력과 교류를 이어갔다. 본 팀

은 또한 온라인 서베이와 캠페인이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SNS 등 쌍방향적 매체를 이용하

였다. 기존의 활동 계획서에서는 미리 현 기후 변화의 실태와 대안 방안을 담은 영상을 제작

해 SNS에 배포할 예정이었으나, 온라인 서베이와 현장 캠페인을 담은 영상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하여 위의 진행사항이 끝난 후에 영상을 제작하기로 하였다. 

이런 활동 경과를 바탕으로 본 팀의 주제인 ‘화장품의 친환경화’의 전반 적인 내용을 정리하

면 다음과 같다.

앞서 언급했던 것과 같이 화장품 산업은 거대한 성장을 이룬 동시에 산업, 생활 쓰레기를 발

생 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화장품 용기의 문제점은 용기 제작에 사용되는 소재가 다양하

고 복합소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재생, 재활용, 분리수거가 힘들다. 또한, 내용물 자체를 포장

하고 있는 용기의 1차 포장에 더해서 그 용기를 포장하고 있는 패키지의 2차 포장 역시 너

무 과하여 환경문제를 발생 시키고 있다. 게다가 화장품 자체의 유통기한이 길지 않은 이유

도 있지만, 한국 사회가 유행에 민감하고 신상품에 대한 선호도가 충실하여 제품의 대한 실

증을 빨리 느끼기 때문에 해외 브랜드들 보다 국내 브랜드 화장품의 라이프 사이클이 짧은 

것도 문제이다. 소비자 차원에서 화장품 사용 후 사후처리를 함에 있어서도 현명하게 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지만 관련 정보가 소비자들에게 충분히 전달되고 있지 않으며, 소비

자들 또한 환경 의식이 미흡한 수준도 오늘날 환경문제를 일으키는 문제 중 하나라고 불 수 

있다.

화장품 용기로 사용되는 소재들의 대부분은 플라스틱, 유리, 금속 등의 복합 소재이다.7) 그중

에서도 플라스틱 재질은 용기뿐만 아니라 패키지에도 광범위하게 사용되는데 이 플라스틱은 

재활용이 어렵고 소각 시에 유해가스가 발생하며, 매립 시에도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어 왔다. 이런 단점들에도 불구하고 플라스틱은 경제성, 편리성, 기능성

의 이유로 오늘날 필수 불가결한 소재이기 때문에 이 플라스틱을 친환경적인 재료로 발전시

키는 것이 앞으로의 우리 사회가 안고 가야할 장기적인 주된 과제라고 볼 수 있다. 플라스틱

의 다양한 범주는 다음과 같다.

〔표 2〕플라스틱의 범주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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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플라스틱 가운데 현 소재를 환경 친화적으로 대체 가능할 만한 소재는 생분해성 플라스

틱이다. 백퍼센트 생분해 되어 자연으로 돌아가는 소재이기고, 그 분해 속도가 다른 플라스틱

에 비해 빠르기 때문에 가장 환경 친화적이기는 하나, 동시에 물리적인 특성에 취약하고 너

무 고가의 가격으로 한국에서는 제작이 가능한 업체가 많지 않아 사용이 상당히 제한적이다.

소재를 바꾸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소재사용을 줄이는 것이 대안점이 될 수 있다. 현

장조사를 통해 알아본 많은 로드샵 화장품들은 용기 자체의 1차 포장 뿐만 아니라 용기를 

감싸고 있는 외부 패키지, 즉 2차 포장까지 과대포장이 되고 있는 것을 발 견 할 수 있었다. 

소비자시민모임에 의하면 조사대상 소비자의 85%가 과대포장으로 불편을 경험했다고 대답했

다.

〔그림 1〕과대 포장에 대한 소비자 의식조사 결과9)

본 팀이 자체적으로 제작한 온라인 서베이에서도 국내 로드샵 화장품 용기가 과대포장 되고 

있다는 점에 동의하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68%가 그렇다고 대답했다. 실제로도 환경부 통계

에 따르면 음식물을 제외한 우리나라 생활폐기물의 약 62%가 포장폐기물이며, 사용된 포장

재의 70% 이상이 당해 연도 폐기물로 발생하는데 이것은 연간 4115천 톤 이상의 탄소를 배

출하게 된다. 포장폐기물 발생량 중 50%인 9191톤은 소각, 매립으로 처리되는데 이 과정에

서 다이옥신 등 환경오염이 유발됨과 동시에 매립지의 수명까지 단축시킨다.10) 하지만 용기 

패키지라는 것은 소비자가 제품을 구입하는 순간 제품의 정도를 패키지에서 얻기 때문에 소

비자와 기업 모두의 입장에서 마냥 제한 할 수만도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이런 과대포

장과 관련해서 정부에서는 환경부 주관으로 화장품용기를 줄여 자원 낭비를 방지하고 환경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과 함께 ‘화장품 용기감량 시범사업’을 진행

하고 평균 20%이상에 감량에 성공한 사례가 있었다.11) 또한, 정부는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관리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제품, 재료, 용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폐기물 부담금제도와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다량으로 발생하는 제품이나 용기 중 사용한 후 회수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의 제조업자에게 폐기물 회수 및 처리비용을 예치하고 적정하게 회수, 처리한 경우 그 

실적에 따라 예치 비용을 반환해 주는,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폐기물 예치금 제

도를 비롯하여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의 분리배출을 쉽게 하고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의 분리

수거율을 높여 생산자들의 재활용 의무를 원활하게 수행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분리배출표시

제를 규정하고 있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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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폐기물 부담금 부과요율 및 산출기준

〔표 4〕재질별 분리배출표시 기본 도안

이런 정책들의 제한점은 회수 및 처리 책임을 제조업자에게만 부과할 뿐이지 소비자들이 폐

기물 수거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현 제도의 한계이다. 소비자

들 차원에서 다 쓴 공병을 처리하는 방법으로는 몇몇 화장품 기업들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병 

수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방법이 있고, 둘째로는 화장품 용기의 수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업사이클과 리필용기를 활용하는 방안이 있다. 기존의 대부분의 화장품 공병들은 별도의 분

리수거가 아닌 다른 쓰레기들과 함께 처리가 되고 있는데 몇몇 기업에서 진행하고 있는 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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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이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아모레퍼시픽 계열사인 이니스프리에서는 2003년부터 공

병수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현재까지(2015년도 8월 기준) 8,311,671개의 공병이 자

진 수거 되었다. 이러한 모인 공병들은 이니스프리에서 자체적으로 재료별로 분류를 한 뒤에 

다시 재활용 용품으로 탄생하게 된다. 하지만 우리가 직접 현장 조사를 다녔을 때 공병수거 

캠페인의 수거함은 대부분 비어있거나 거의 채워져 있지 않았다. 이는 화장품을 구매하는 사

람들에 비해서 수거함 체제가 잘 돌아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온라인 서베

이 당시에도 42%의 응답자들이 공병수거 캠페인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감안한

다면 이러한 (소비자와 환경 모두에게) 착한 캠페인의 홍보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업사이클(UP-cycle)이란 생활 속에서 버려지거나 쓸모없어진 것을 수선해 재사용하

는 리사이클링(Recycling)의 상위 개념으로, 기존에 버려지던 제품을 단순히 재활용하는 차원

에서 더 나아가 새로운 가치를 더해(upgrade) 전혀 다른 제품으로 다시 생산하는 것

(recycling)을 말한다. 업사이클을 활용한다면 재활용에 대한 어려움을 줄일 수 있고, 소재와 

과대포장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도 윤리적 소비를 할 수 있다. 또한 화장품 용기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 이는 리필을 통해서도 가능한데, 합리적이고 건강과 웰빙을 생각하는 방향으

로 고객들의 요구가 변화하면서 이에 맞추어 전문 리필숍의 등장과, 리필제품의 다양화, 편하

게 교체할 수 있는 화장품 용기의 설계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고객들을 만족시키며 하나의 비

즈니스 전략으로 사용되고 있다.  

국내/외의 업사이클 활용사례는 다음의 활용방안에서 언급하겠다.

활동결과 도출된 

제안사항

먼저 소재와 관련한 제한사항은 정부의 친환경 플라스틱 연구/도입/보편화에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정부의 제도 역시 생산자에게만 회수, 처리의 책임을 물리는 것을 넘어서 소

비자들도 함께 책임을 질 수 있게끔 경제적 유인책이나 사회적 실천 운동이 제안 되어야 한다.

2014년 기분 *한국 화장품 시장의 규모가 10위로 진출한 만큼 (*자료 : Datamonitor 2014, 

우리나라 화장품 분류 기준 적용) 사회적 책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이를 

위해서는 생산자의 적극적인 참여 역시 필요하다. 화장품 용기는 소비자의 욕구의 따라 점점 

다양해지고 있지만 용기의 대한 친환경적인 방향으로의 개발은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 이유는 기업에서는 경제적 효율성에 기반으로 하고 있고, 또한 소비자들이 가격

이라는 변수에 많은 영향을 받을 것을 고려하여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플라스틱보다 비싼 친

환경소재로 제품 용기를 바꾸는 것은 쉽지 않을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품의 용기 자체를 

직접적으로 친환경 소재로 바꾸기보다는 친환경 캠페인에 더 집중하는 등 기업의 이미지를 

제고시키면서 환경에 좋은 마케팅을 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대체하고 있다. 이는 기

업 차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정부차원에서의 지원과 정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환경

부에서 이미 시행했던 ‘화장품 용기 감량 시범사업’과 같이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해야하며, 

이러한 정책은 일시적이 아닌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이에 따른 정부의 정

책을 바탕으로 기업은 적극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한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진행하고 

있는 기업의 공병수거 캠페인 홍보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온라인 서베이를 통해서 한국 시민들의 선진 시민의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고 향상

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화장품, 더 나아가 소비 시장에서의 윤리적 소비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요구를 바탕으로 제품을 만드는 기업 입

장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연구 활용방안

기존 화장품 소재에서 친환경적 소재로 바꾸어 가격이 상승할 경우, 그 제품의 구매에 영향

을 미칠 것이라는 온라인 서베이의 분석 결과와, ‘내구성, 내열성, 투명성이 기존 소재보다 

우수한 친환경적 플라스틱은 식물성 원료를 도입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활용하여 만든 화장품 용기는 국제무대에서의 한국기업의 기술 수준을 

보여주는 시범제작에 그쳤다는 점에서 친환경 플라스틱 연구/도입/보편화에 국가의 지원이 필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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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이튼 쇼핑센터 - 캐나다 몬트리올

Road sworth, Brian Armstrong>

그림 4 <‘shwopping' - 영국 Marks&Spencer>

이러한 국가의 지원이 있을 경우 화장품 용

기 소재를 바꾸는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공

병의 재활용과(Re-cycle), 완전히 새로운 가

치를 만들어내는 것(UP-cycle)의 방향으로도 

생각해야한다. 또한, 기업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일깨움과 동시에 시민들의 윤리적 소

비의식을 일깨울 수 있게 화장품 매장의 인

테리어를 공병으로 꾸미거나, 제품의 포장재

를 친환경 소재, 재활용 소재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기업이 갖는 비용적인 부

담이 다른 그린 캠페인보다 상대적으로 적

고,  오히려 매장의 디자인을 꾸며 손님을 

끌어들일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할 뿐만 아니

라 소비자의 윤리적 소비의식 향상에도 도움

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소비를 하되 지구를 

조금 더 배려하는 마음과, 환경에 대한 경각

심을 일으키는 것도 좋을 것이다. 이미 국내 로드샵 브랜드 중 ‘스킨푸드’를 예로 들면 2차 

포장을 사용 하지 않고 1차 포장에 붙는 라벨을 이중으로 제작하여 따로 설명서나 2차 포장

재가 필요가 없는 용기 디자인을 하였다. 본 팀은 인터뷰를 통해서도 화장품 용기에 활용, 

적용 가능한 외국의 사례를 소개 받고 조사를 해보았다. 뒤에 따라오는 해외 사례를 통해서

도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림 3에서 볼 수 있는 화려한 조형물의 

향연은 캐나다 몬트리올의 한 쇼핑센터에서 

재활용품의 재발견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자 진행한 프로젝트이다.

작품을 완성한 이들은 유기적인 자연의 관

계와 도시의 복잡한 공간이 한데 어우러진 

생태계를 꿈꾼다. 그것이 소비의 상징인 쇼

핑몰에 본 작품을 대입한 이유이다. 쇼핑을 

하는 관광객들도 재미있는 전시이니만큼 작

품의 의미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매년 쓰레기장에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옷들

이 너무 많아 그 양도 줄이고 소비자들에

게 재활용도 장려하기위해서 영국의 한 대표적인 유통업체인 ‘막스앤스펜서’에서 진행한 캠페

인이다.

그림 5~6 <re bottle set - 오스트리아 비엔나 walking chair design stud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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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트병을 손쉽게 재활용 할 수 있도록 키트를 개

발하여 사람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생활 속 재활용률을 높이는 차별화와 독창성이 돋

보인다. 제품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참여 할 수 

있는 활용 방안이 될 수 있다.

그림 7~9 <Clever Little Shopper - puma>

생분해성 비닐 쇼핑백. 

겉으로 보았을 때는 일반적인 비닐 쇼핑백으로 보이지만 뜨거운 물에 담가두면 3분 안에 완

전히 분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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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14 <이니스프리 - 한국 명동/강남 플래그쉽 스토어>

우리나라에서도 공병을 활용하여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자 하는 시도는 이루어

지고 있지만, 이는 몇 개의 소수 브랜드에 한정된다. 또한 공병수거 캠페인과 재활용, 디자인

적 프로젝트의 한에서만 이루어질 뿐 업사이클의 사례는 찾을 수 없었다.

소비자는 국가와 기업의 이러한 노력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구매하는 것에서 그쳐서

는 안 된다. 정부와 기업, 소비자는 서로 영향을 주는 관계이기 때문이다. 소비자가 자신의 

소비에 있어서 책임감을 가지며 똑똑하고 윤리적인 소비를 하고, 제품의 기능·가격뿐 아니

라 사회적 면에도 관심이 클 때, 기업은 그 선호를 반영하여 더 ‘착한’ 제품을 만들어낼 것이

며, 선진의식도 우리사회에 자리 잡아 지구를 보호하는 것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

이다.

결론

본 팀은 활동 주제인 ‘화장품의 친환경화’라는 주제와 관련하여  소주제 세가지, 소재를 바꾸

자, 사용을 줄이자, 다시 쓰자로 나누어 각 소주제 별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가능한 해결방안

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플라스틱이라는 소재는 자연적 분해가 가능한 생분해성 플라스틱이 대체 소재가 될 수 있었

지만 개발과 가격 면에 있어서 제한적임을 알 수 있었다. 소재의 대체가 어렵다면 소재의 사

용을 줄이자는 측면에서 과대포장의 문제를 제기하여 포장이 1차 포장과 2차 포장으로 나뉘

며 포장과 관련한 정부의 시범사업, 폐기물 부담금 제도, 폐기물 예치금 제도, 분리배출제도

를 소개 하였다. 본 제도들과 관련하여 용기의 회수와 처리와 관련한 책임을 생산자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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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17 <현장 캠페인 사진>

니라 소비자들도 함께 질 수 있도록 정부의 경제적, 제도적 발전이 필요하며 제작 업체 자체

도 제도에만 의존하여 사회적 책임을 지기보다 기업의 적극적인 개발이 지향되어야 할 것을 

제안 하였다. 앞서 정부와 기업 차원에서의 제안을 했다면 소주제 3에서는 소비자 차원에서 

가능한 일을 모색해 보았다. 몇몇 로드샵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병수거 프로그램을 소개하며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함을 지적 하였다. 화장품 용기의 수명을 늘리기 위한 방법

으로는 업사이클과 용기 리필이 있었다. 먼저, 업사이클을 소비자들이 공병을 재활용 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로서 제안 하였지만 현재 화장품 용기로 할 수 있는 업사이클은 한계가 있

으며 업사이클과 관련한 스토어들이 다양하지 않다는 측면에서 소비자의 접근도 아직 까지는 

한계가 있다. 반면 용기의 리필은 과거와 비교해서 그 품목이 훨씬 다양해지고 있는 추세라 

소비자들이 조그만 관심으로도 환경과 기후변화에 일조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프론티어 활동을 하면서 가장 심

각하다고 느꼈던 것은 첫째는 정

보가 너무 불충분하게 제공되고 

홍보가 미흡하다는 것과, 둘째는 

환경문제와 관련한 소비자의 인

식이었다. 본 팀이 자체적으로 

진행 했던 온라인 서베이에서 

‘공병수거 프로그램을 들어본 적

이 있는가?’ 하는 질문에 들어본 

적이 없다는 수가 상당 수였으며, 들

어본 적이 있지만 참여해본 적이 없

는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히 공병수거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는 

홍보부족의 문제가 가장 컸으며, 귀

찮아서 등의 대답도 적지 않은 것으

로 미루어 보았을 때 소비자들의 환

경의 대한 의식이 높지 않음을 추측

해 볼 수 있었다. 이에 ‘한정판’팀은 

대학생 프론티어로서 알려야할 필요

성을 느껴 소비자들에게 환경문제를 

인식시키고 시민의식을 제고시키고자 

현장 캠페인을 두 차례 진행하였다. 몇 차례 

안 되는 간단한 캠페인이었지만, 시민들은 화

장품의 친환경화나 환경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여주었는데, 이로 미루어보았을 때 

조금 더 대규모의 캠페인 활동이 시민사회 

혹은 기업·정부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진행된

다면 시민의식 증진 차원에서 상당히 긍정적

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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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캠페인 진행 시 사용된 거울; 지구 배경에 한정판을 적어 지구는 한정판임으로 소중히 

사용해야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한계

팀의 주제 선정 시 대학생 프론티어 활동이기 때문에 또한, 주제의 범위가 넓었기 때문에 연

령을 20대에 제한하고자 하였으며 화장품 브랜드 역시 고가 브랜드를 제외한 20대 층이 주

로 사용 할 수 있는 로드샵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래서 이번 활동은 20대를 겨냥한 로드샵 

중심의 화장품 친환경화였는데, 이 점이 팀의 장점이 되기도 하였지만 서베이 결과를 비롯한 

몇몇 측면에서는 일반화하기가 어렵다는 면에서 연구의 한계점이 되기도 하였다. 또한 소재

와 관련된 조사를 하면서 사전 기획 시에 염두에 두고 있었던 SK케미컬로의 현장견학이 불

가능하게 되면서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관한 정보를 인터넷에만 의존 할 수밖에 없어서 내용

적인 측면이나 팀원들의 이해도에 있어서 제한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공병수거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들의 공병 수거율을 조사함에 있어서도 아모레 퍼시

픽과 유선으로 연결이 되어 우리가 공문을 보내고 자료를 받기로 하였지만 약속 받았던 자료

는 받아 볼 수 가 없어 관련 계열사의 수거율을 정확히 알아 볼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해

서 현장 조사에만 의존 할 수밖에 없었던 점이 한계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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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수료자 명단                     

팀 이름 학교 학과

가그린

최윤아 강릉원주대학교 해양자원육성학과

손진규 안양대학교 해양바이오시스템공학과

백주욱 부경대학교 해양학과

바다로

최장근 부산대 대학원 복합원격탐사

김덕수 부산대학교 해양학과

하해준 부산대학교 해양학과

배덕원 부산대학교 해양학과

드림벨트

조연경 한림대학교 환경생명공학과

나혜연 홍익대학교 건설도시공학부

이지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기계시스템디자인공학과

최혜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기계시스템디자인공학과

크레센도

추상원 성결대학교 지역사회학과

김수경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연해령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과

정현영 경희대학교 글로벌커뮤니케이션공학부

변천사

김재현 경북대학교 전기공학과

임채은 경희대학교 경제학과

표세진 단국대학교 에너지공학과

김진현 상지대학교 신자원공학과

에코배터리

이우람 아주대학교 경제학과

김준용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기계시스템디자인공학부

박건준 아주대학교 응용화학생명공학과

정경민 아주대학교 경영학과

기적

손은애 인하대학교 심리학과

조호연 인하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김여름 덕성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안  솔 덕성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폐지구함

문장환 서울시립대학교 환경공학부

이경일 고려대학교 환경생태공학부

류길소 단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정유진 고려대학교 환경생태공학부

IPCC+4

이은솔 삼육대학교 경영정보학과

최정락 삼육대학교 화학과

김민경 삼육대학교 영미어문학과

한정판

이한나 덕성여자대학교 심리학과

한지혜 덕성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시현 덕성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황남희 덕성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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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팀 명단

선정결과(활동 우수 2개팀)

                     
• 최우수팀

     - 에코배터리(이우람, 김준용, 박건준, 정경민)

• 우수팀

     - 한정판(이한나, 한지혜, 박시현, 황남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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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서 양식

제2기 유네스코 대학생 기후변화 프런티어  
참가 신청서

1. 팀 이름

※ 프로그램 주제와 내용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참신한 명칭을 붙여주세요

2. 참가자

팀 대표(아래 참가자 중 1명 지정)

이름

(성별)
학교 학과 또는 전공

연락처
휴대 전화 

전자 우편

교내외 동아리 및 봉사활동 경력

(기간과 활동 명칭 중심으로 간략하게 기술, 

기후변화 관련 활동 경력 있는 경우 명시)

이름 학교 학과

연락처
휴대 전화 

전자 우편

교내외 동아리 및 봉사활동 경력

(기간과 활동 명칭 중심으로 간략하게 기술, 

기후변화 관련 활동 경력 있는 경우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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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학교 학과

연락처
휴대 전화 

전자 우편

교내외 동아리 및 봉사활동 경력

(기간과 활동 명칭 중심으로 간략하게 기술, 

기후변화 관련 활동 경력 있는 경우 명시)

이름 학교 학과

연락처
휴대 전화 

전자 우편

교내외 동아리 및 봉사활동 경력

(기간과 활동 명칭 중심으로 간략하게 기술, 

기후변화 관련 활동 경력 있는 경우 명시)

※ 3-7번 문항에 대해서는 일정한 형식(바탕체, 글자크기 11포인트, 줄 간격 160%, 기본여백)에 따라 작성해 주시

기 바랍니다. 

3. 팀 소개(분량 450자 이내)

※ 팀과 팀 구성원의 특징, 각자의 장점, 서로 다른 네 사람이 상호협력과 보완을 통해 만들어낼 수 있는 

결과 등을 중심으로 기술

2015(2기프런티어보고서)부록.indd   168 15. 12. 21.   오후 1:12



부록  •  169

4.  기후변화 및 에너지에 대한 평소 생각을 바탕으로 프런티어 활동 지원 동기와 목적을  

 적어주세요.(분량 800자 이내)

5.  정부와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에 이바지하고 에너지 분야 전문지식 학습을 위해 프런티어 활동 

 기간 동안 꼭 탐구하고 싶은 주제나 제안하고 싶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그 이유는?  

(분량 800자 이내)

※ 되도록 팀별 활동결과와 기후변화 대응 방안을 담게 될 최종보고서의 주제와 일치할 것을 권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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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후변화 및 에너지와 관련해 방문하고 싶은 국내외 기관이나 기업이 있다면? 그 이유는?  

(분량 400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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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의 합리적인 사용과 관련해 가장 큰 걸림돌이 있다면 무엇인지?   

 그 이유는? (분량 800자 이내)

※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원자 4명(1명당 1칸) 각각 적어주세요.

위와 같이 ‘제2기 유네스코 대학생 기후변화 프런티어’ 활동에 참여를 신청합니다.

2015년 5월  일 

성명 ______________________

성명 ______________________

성명 ______________________

성명 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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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계획서 양식

제2기 유네스코 대학생 기후변화 프런티어 팀 활동계획서

팀  명 제출일 2015년 6월  일

활동 주제

활동 결과물
□ 정책제안     □ 캠페인    □ 전시    □ 홍보     □ 기타 (         ) 

※ 예상되는 활동 결과물에 해당하는 부분을 체크하세요. (복수 응답 가능)

활동 주제 

선정 배경,  

필요성, 의의

※ 연구의 필요성과 범위, 기대효과 중심으로 기술

활동의 목표와 

전략

※ 대응책 및 탐구방향 모색 중심, 구체적인 결과물 도출을 위한 활동 전략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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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 분담

※ 팀원 역할 분담 기술

◦

◦

◦

◦

일정 및 

추진계획

※ 주 단위 추진계획 기술

기대성과와 

활용방안 

※ 제도적, 산업적, 사회적 기대성과와 대응책 활용방안 위주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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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방안

※ 팀 활동 홍보 방안 (개인 블로그, 페이스북 등의 온오프라인 매체) 

예산안

※ 400,000원 한도 내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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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사진

● 발대식 및 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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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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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보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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